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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N절 불교 

1. 개관 

한국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4세기경이다. 전진의 왕 부견이 보낸 순도가 

불상과 불경을 고구려에 전하였고 동진에서 호승 마라난타가 백제에 불법을 

이었던것이다 

딩-시의 동두천, 양주를 포함한 한강유역은 심댁이 각축하던 내내 그 패권의 

향방을 가른 전략적 요충지요 거침이어서 이 지역을 차지했을 때가 그 국가의 

전성기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동두천 지역의 불교문화와 신앙의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유적이 풍요로운 편은 아니다‘ 그러나 소요산 자재임이 원효의 

수행처였으며, 원효가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배려해볼 때, 이 

지역의 불교문화가 일천하다고는 못할 것이다. 또한 조선조에 들어서도 양주의 

회암사는 전국 최대의 종찰이요, 소요산의 소요사 역시 국가가 공인한 36사찰의 

하나로서 국가로부터 적지 않은 사원전과 승려를 배당받았음을 보게 된다. 이 

역시 이 지역 불교문화의 성세를 볼 수 있는 단면이라 하겠다. 

이제 동두천 지역의 불교시를 개관힘에 있어 사적과 근거기- 있으띤 그것을 

토대로 하되, 용이치 않으면 각 시대별 불교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를돕고자한다. 

1) 삼국시대의불교 

한반도에 불교가 공인된 시기는 쉰댁이 고대국가로 발돋움히던 때라 하겠다. 

불교가 처음 전래되던 어간의 동두천 지역은 백제의 중심지역에 속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초기의 백제는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건국히였는데, 북으로는 

예성강, 동으로는 춘천에 이르렀던 것이다. 

삼국 공히 초기 불교의 수용은 왕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왕실의 보호에 

힘입은 비-가 컸다. 백제는 침류왕 원년(잃4년)에 불교가 공인되었는데, 당시의 

동두천 지역은 유력 호족인 진(쉴) 씨 일문의 영향권 내에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불교 수용과 신앙도 그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현재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불교관계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백제불교의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 그 일단을 짐작해볼 수 있을 뿐이다. 백제 

불교는 대체로 계율을 중시했다. 성왕 때 인도에서 돌아온 겸익은 율부를 

번역했고, 담욱과 혜인도 율학에 깊었다 그런 영향으로 일본의 선신니 등이 

율학을 배우러 유학오기도 했다. 

동두천 지역을 둘러싸고 쉰μ국 간에 끊임없는 각축전이 일어났디.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에 이르러 백제의 개로왕이 전사하고 한성이 흙니곽됨으로써 백제는 

웅진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었다. 이때의 고구려 세력권은 한강 이남의 경기도는 

물론 충청도의 북부까지 미쳤으니 동두천 지역은 당연히 고구려의 세력 하에 

있게 되었고, 이후 동두천 지역의 불교신앙 형태도 고구려 영향권 내에 있었다고 

할수있다. 

고구려의 경우 소수림왕 2년(372년)에 불교가 공인되었는데, 현재 동두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불교신앙과 관련된 자료니- 근거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고구려에서의 불교신앙 형태는 인과적 교리불교 혹은 구복불교였으며, 

삼론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다. 숭랑은 중국 삼론종의 제3조가 되었고, 

혜관은 일본으로 건너기- 일본삼론종의 시조가 되었다, 고구려말 불교와 

도교가 대립하자 고승 보덕은 백제로 그 거처를 옮겼고, 이때부터 불교는 크게 

위축되었다고할수있다. 

신리-가 전성기를 맞이한 것은 진흥왕 때로 볼 수 있다 진흥왕은 문물을 

정비히는 한핀 영토 확징에 니-서 한깅 및 임진강 연안끼치 그 영역을 확대해니­

갔다. 따리서 동두천 지역도 이때로부터 신리의 영토에 편입되었다. 

선라는 상대적으로 늦은 법흥왕 14년(527년)에 불교가 공인되었다. 

신리불교는 진흥왕 때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신라 왕실이 

찰제리종(크λF트리아)이며 따라서 왕실을 중심으로 한 전륜성왕적 정치이념을 

구현하고자 했다. 띠라서 신라는 불국토이며, 불국토인 신뻐l 흥륜사, 황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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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도사 등의 대사원을 건립해나갔다 또한 황룡사에는 장륙상이 모셔졌으며 

목조 9층탑이 세워졌다. 

당시 신라의 대표적인 고승으로는 원광 자장 등을 들 수 있다. 원굉은 

고대사회의 새로운 윤리덕목으로서 세속5계를 지도 이념으로 제시했으며, 

자장은 신라가 곧 불국토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자장의 사싱은 불교를 통해 

심국통일의 정신적 기반을 형성히였는데 이는 호국불교라는 신라불교의 특정을 

잘보여주는사짐이라하겠다. 

2) 통일신라시대의 불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로 동두천을 포함한 인근지역은 통일신라의 

한산주에 속했다. 당시의 한산주는 지금의 황해도와 경기도 충청북도의 일부를 

포함히는 굉범위한 지역으로서 전략적으로 중요시되고 있었다. 

통일신라기에 불교는 더욱 꽃을 피워 많은 시원을 건립했으며, 많은 고승들이 

배출되었는데, 원효와 의상이 대표적이다. 원효는 80여 부 200여 권의 저술을 

낚긴대불교시상카이며, 실천적인 종교기라히-겠다. 

원효의 속성은 설(꿇)로서 , 법명이 원효이다. 황룡사에서 출기-하여 수도에 

정진하였다. 의상과 두 차례에 걸쳐 유학길에 나섰으나 당항성에 이르러 한 

고총에서 잠을 자다가 잠결에 목이 말라 마신 물이 날이 새어서 해골에 관 

물이었음을 알고, 사물 자체에는 깨끗함도 더러움도 없으며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렀다는 것을 깨치고 되돌이왔다. 그 후 분황시에서 무애의 통불교를 제창하여 

불교의 대중회에 힘썼다. 

원효는 불교시-싱의 융합괴 그 실천에 힘쓴 정토교의 선구자이며, 한국의 

불교시정- 큰 발지취를 남긴‘ 기-장 위대한 고승의 한 사람이라 히-겠다. 고려 

숙종이 대성화정국새大聖*關國뼈라는시호를내렸다. 

통일신라기의 불교문화는 하니-의 장엄한 꽃을 피웠다고도 할 수 있는데, 

화엄종의 시조 의상의 문히에는 표훈 진정, 지통 등의 10대 제자가 배출되어 

신라 화엄종의 주류를 형성했다. 또한 유식학 분야에서는 원측과 태현이 있었고, 

신문왕 때 국시인 경흥은 많은 저술을 남겼으며, 명랑은 신인종을 열었고, 

진표는 점칠교법을 일으겼으며‘ 월맹사. 충팀-시-‘ 혜초 등 많은 불교시장기-가 

있었다. 



한편 신라 말기에는 중국에서 새로운 불법인 선법이 전해졌는데, 이로 인해 

선문 9산의 성립되었다. 선종의 확산은 신라불교에 새로운 가능성을 접목해, 

귀족적인 교종의 한계를 놓고 문제를 제기히는 한편, 불교의 지방 확산이라는 

성괴를 거두었다고 하겠다. 

3) 고려시대의불교 

고려시대의 동두천 지역은 전시기를 통하여 양주 또는 남경에 속해 있었는데, 

남경은 개경 동경과 더불어 3대 도읍지의 하나가 되었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의 제 측띤에서 중요한 비중을갖고 있었음을뭇한다. 

고려시대에 불교는 국교로서 신몽되었는데 호국불교, 귀족불교, 기복불교라고 

할수가 있었다. 국가가 보호하고 승인힘에 π}2-1- 불가에는 왕자와 귀족자제들이 

출가했으며, 시원들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맺고, 승려들은 면역의 혜택을 

입었다. 국가나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불교행시-가 성행했는데, 팔관회 , 

연등회, 인왕도량, 무차대회, 반승, 경행 등이 그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었다. 

사장적 측띤에서 볼 때 고려시대의 불교는 신라 말기로부터 성장한 선종과 

화엄종이 변증법적으로 대립하면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화엄종은 한때 

선종에 의해 위축되기도 했으나 광종 대에 이르러 균여가 화엄종 내의 대립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중앙집권 체제의 성립과 문벌귀족의 

대두는 선종 대신 의천으로 대표되는 화염종과 해린, 소현 등의 법상종이 

고려 중기 불교계의 주류를 이루도록 했다 뒤에 화엄종의 의천은 국청사에서 

천태종을 성립시키고 선교의 일치를 주장했다. 

무신난을 겪으며 선종의 수선사와 천태종의 백련시를 중심으로 결시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는 기층사회의 신잉으로 확신되었다 지눌의 정혜쌍수사싱은 

혜심 등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지겸, 일연 등과 여말의 보우, 해근 등의 고승이 

배출되어 선풍을 떨쳤다. 

고려조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때 고려대장경은 단얀 최고의 유산이라 할 수 

있다- 고려대장경은 몽고와의 항쟁 속에서 나왔는데, 동두천을 비롯한 양주 

지역은 고려가 몽고와의 전쟁을 치루는 동안 격전의 전략적 요충지였다. 

고려청자에는 고려인의 심성이 반영되어 있으며, 오늘날 남아 있는 불화와 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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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금은자사경을통하여서는 당시의 불교신앙을 미루어 볼수 있다 

그러나 고려조의 불교는 권력층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타락의 양상을 

띠었다. 왕실과 결탁하여 대토지와 노비를 차지히고, 소작, 양조업, 고리대금업 

등을 통해 막대한 부를 형성히는 등 부조리와 타락상이 극에 달했다. 이러한 

불교계의 모순과 티-림써l 신흥사대부들이 척불의 칼날을 틀이대게 된 것이다. 

4) 조선시대의불교 

선개혁 후건국을 모토로 한 조선왕조의 신흥사대부는 고려 말기의 모순을 

개혁함으로써 신흥국가의 띤모를 일신하고자 했다 이들은 불교시상을 배척하고 

성리흑L을 지배이념으로 정착시켜니갔다. 

뻐써 조선시대는 불교의 수난시대라 할 수 있다 초기 조선의 통치자들에게 

있어서 불교는 개인적 신잉으로서 명백은 유지했으나 정치적으로는 척불의 과정을 

밟아나갔다. 국기에 의한 불교의 억압과 정비책은 왕권강화와 재정확보를 위한 

현실정치의 희생%에 되었다. 

특히 태종의 억불책은 강력히-여 사원의 재산을 동결히-고, 노비를 몰수 

하였으며, 종단을 기존의 11종에서 7종으로 정비했다 이를 세종 재세 시에는 

선교양종으로 통합하였으며 양종에 각 18개의 사찰만을 공인사찰로 인정하였다. 

승려의 수를 억제하기 위해 도첩제를 실시하였으나 경우에 따라 축성이나 

도로공사 등 국가의 큰 토목공시에 동원된 승려들에게 도첩 또는 호패를 주기도 

했다. 당시 36사칠만을 국가 공인 사찰로 인정한 것은 왕실과 국가에 필요한 

목적을 수행케 하는 한편, 불교계를 철저히 통제하여 대부분 사찰의 전지와 

노비를 회수히고 특권을 폐지히려는 것이었다. 

이때 국가로부터 가장 많은 사원전을 지급받은 사찰은, 조선 초기의 최대 

사찰인 양주 회암사로서 500결의 토지를 지급받았다. 또한 동두천 소요산에 

위치한 소요사는 승려 70명과 토지 150결을 지급받았다. 소요시카 세종조 

36시에 포함된 것은 태조기 기거하며 참배한주사질이었기 때문이리 할수 있다 

그러나 소요사는 조선 초기의 지정사찰의 면모를 점차 잃어가기 시작했는데, 

이는 지속적인 억불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소요사의 모습을 살펴볼 

수있는자료로는미수허목이 쓴 〈소요산기〉가유일하다. 

세종 말년과세조대에 사찰의 중건과불경의 간행 등이 실시되는등불교계의 



부흥 움직임이 있었고, 왕실의 비호 아래 사원에 막대한 토지와 노비가 

급여되기도 했으나, 조선왕조의 주조는 억불책에서 변히-지 않았다. 특히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전빈에 걸쳐 불교는 암흑시대를 맞게 되었는데, 연산군의 

불교탄압은 극에 달하여 숭려를 관노화하고 선교Ocf종 본사를 폐지하고 관사로 

시용했으며, 원각시를 기빙-으로 만드는등 정도를 넘어섰다고할수 있다 

명종대에 이르러 섭정 문정왕혐+ 보우에 의해 불교계의 숨통이 잠시 열렸다. 

봉은시를 선종, 봉선시를 교종의 본찰로 뼈 선교양종이 부활되고, 승과제도가 

부활되어 휴정과 사명 등의 인재가 이때 배출되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서산, 사명, 영규, 걱-성 등의 의병승은 국가의 위난을 구히고 도흔벼1 빠진 

백성들을 위로하였다 이 같은 노력은 쇠퇴한 불교를 중흥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조선 후기의 불승으로는 서산대사의 위명을 잇는 사명, 언기, 태능, 일선 

등이 있어 4대 문피를 형성하였고 선수 문하에 각성과 희언 등이 있어 명맥을 

이었다. 또한 백파와 초의를 중심으로 벌어진 선론은 조선 후기 불교계의 뜨거운 

김차라고 할 만하였다. 한편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 개화당 인사들에게는 

불교사정이 적잖은 영향력을 행시했는데 이는 유대치로부터의 영향이라고 할 

수있다. 

조선시대의 불교문회를 개관할 때 악불숭유정책에도 불구하고 불전간행 

사업은 꾸준히 진행되었다 세조는 25종의 불전과 9종의 국역본을 간행했고 

인수대비 또한 37종의 불전을 중인하였다. 

현재 소요산 자재암에도 조선 세조 10년에 제작한 r반야심경 언해본(보물 

제12끄호)」이 전해지고 있다. 간경도7al-oil서 발행한 이 책은 r반야바라밀다심경」의 

한글본이다. 당시의 대학자 한계희가 국역했으며, 훈민정음으로 국역한 

경전이란 측띤에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5) 근대의불교 

조선 말기의 소요사의 흐름은동두천 지역의 불교계를살펴볼수있는하나의 

가늠자라고 볼 수도 있다 세종 때 36사의 하나였던 소요사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억불숭유책으로 인해 쇠퇴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는데, 조선 

발기에 이르러서는 전폐의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이로 해서 고종 

9년(1872년)에 원공대사가 수락산 흥국사의 제암 응화회장의 도웅을 얻어 

196+ 197 



저14권제14장 종교 

소요시를중창하고 영원사로 개칭하였다. 

1905년 을시늑약이 체결되자, 전국적으로 의병이 창궐하게 되었다 이때 

허위가 이끄는 의병 100여 명이 이곳 소요산에 주둔했는데‘ 왜병의 공격을 받}아 

영원사의 사우가 전소되었다 이를 백월회상이 1909년부터 복원하기 시작하여 

영산전을 중창히고 단히각을 지어 원효, 의상, 윤팔 3대시의 회짐을 봉안히는 

한편, 다시금자재암으로불렀다 

근대의 불교계는 간난과 핍박을 통해 새로 태어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고종 

32년 승려의 입성금지령이 해제되었고, 관리서가 설치되었으며 , 원흥사에 

불교엔구회가 설립되었고, 곧이어 국가적 교단인 원종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종정인 이회광이 한일 불교연합을 획책하자 빅-한영, 한용운 등을 중심으로 한 

승려들이 임제종을 세우고 이를 막았다 

이후 총독부는 사찰령을 제정하여 한국 불교를 규제했다. 시-찰령이 

시행되띤서 30본산제가 실시되었고, 주지권한이 비정상적으로 커졌으며, 

승려들의 타락이 가속되았고, 불교내부의 자정기능이 없어져바리는 등 

많은 문제가 생겨났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한용운의 「조선불교유신론」 

등 불교유신론이 대두되었다. 1920년대 이후부터 조선불교정년회와 

조선불교유신회 등을 중심으로 사찰령 폐지운동과 교단의 체질개선 운동이 

일어났으나, 가시적인 성괴를 얻지는못했다, 

굉-복 이후의 효댁불교는 일본불교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새롭게 불교를 

정비해니갔다. 즉 1945년 10월에는 사찰령(긍샘l j令)과 사법(울i去)을 폐지했으며, 

초대종정으로 박한영 스님이 활동히였다. 

혼F국전쟁 이후 불교계의 자각이 높이-져가띤서 불교정화운동이 일어났다 

선학원을 중심으로 정회운동이 시직되었으며 이승만 대통령의 ‘불교정회유시’는 

이러한 흐름에 불을 붙였다. 1954년 9월에는 선학원에서 전국 비구승려대회를 

개최히여 ‘비구승단’을발족히였으며, 종정에 송만암스님을추대했다 

현재 한국의 불교종파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1970년 대한불교태고종이 

분리된 이래 대힌불교법회종, 선학원, 대한불교일붕선교종 한국불교법륜종, 

대한불교원효종, 대한불교일승종, 대한불교조동종‘ 대한불교천태종, 

대한불교정토종, 대한불교본원종, 대한불교관음종, 대한불교삼론종, 

대한불교진각종, 대한불교원융종, 한댁불교미록종, 대한불교법상종 등 많은 

교단이성립되었다 



2. 동두천의불교 

1) 동두천 불교계의 최근 활동 

(1) 사S뻔합회의 재건과포교활성화 

동두천 불교계의 새로운 긴장과 활력은 시-암연합회의 재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40여 개에 달하는 동두천의 사찰 중에서 80%가 넘는 33개 사칠이 

사암연합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법해 스님이 지닌해 

12월 동두천의 대표사찰인 자재암의 주지로 부임해오면서부터 시직됐으며, 지역 

내각사찰의의견이수렴되면서점차탄력을얻어가고있다. 

이러한 결속의 결실은 연합봉축행사와 지역 내 포교휠성화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우선 2005년 연합봉축행사는 사암연합회 소속 33개 사찰이 침얘하여 

동두천 불교시장가장성대하게 치렀다는 평가를받았다. 

또한 포교의 외연 확대는 지역 내 군부대며 관공서까지 확산되어기-고 있다. 

자재암의 법해 스님 , 중화사의 용히 스님, 덕수사의 혜성 스님 등을 중심으로 

군부대 포교의 활로가 모색되었고 영도암, 선화사, 만야시를 비롯한 많은 

사찰이 적극적으로 후원에 나서고 있다. 군부대가 많은 동두천 지역의 특성을 

김안해 l사칠어 1군부대를 지원하자는 것이 이 지역 불교계의 바람이요, 교세가 

믿빨수록더욱미음을열어야한다는게최근의정서라하겠다. 

관공서를 중심으로 한 재가불자의 신행활동도 활빌L해지고 있다. 동두천시청불 

자회인 삼보회의 경우 보문사의 정오 스님과 용하 스님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 

해진 포교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단적인 예리-하겠다. 

(2) 불교예술과산사음악회 

동두천 지역에서의 첫 산사음악회는 2005년 10월 11일 군 법당에서 

태동되었다 김대성(성원) 법사가불자장병의 사기진작과군포교활성화를위해 

진중 산사 음악회를 시도했다 이날 동두천 잃시단 태평부대 대강당에 군장병 

군간부 및 가촉, 출연자 등 840여 명이 모였다 

음악회는 군악대, 금강정사 ’ 봉은시- 혼성합창단, ‘메주와 첼리스트’의 도완녀 

공연, 성악기- 유현주 씨, 대한불교 소년소녀 합창단, 미-애불 풍물패 등의 공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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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졌고, 사단장인 박종선 소장이 직접 색소폰을 연주하기도 했다. ‘그리운 

금강산’괴- 한오백 년’ 등을 연주한 ‘메주와 첼리스트’의 도완녀 씨는 “군대 공연을 

많이 했지만, 오늘처럼 청중과의 교감이 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서 호평을 받은 산시음악회는 몇 해 지나지 않이- 그 폭과 갚이를 

더해 불교전통문회와 현대음익예술이 어우러지는 축제로 전개되었다. 3,000여 

명의 불자와 시민이 모인 가운데 경기북부불교사암연합회가 2009년 4월 18일 

동두천 자재임- 이;외특설무대에서 음익예술제를 개최했던 것이다. 

이날 예술제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히는 1부 봉축법요식과 원효대사의 

생애를 음악극과 오페라로 재해석한 2부 원효대시-, 3부 개최기 이양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2부의 음악공연은 원효대시의 일대기를 5장으로 표현힌 감동의 

무대였다는 평기-를 빔았다- 제1장은 고양시연힘합창딘이 ‘무상’ , ‘참 니-를 

찾이-서’란 노래로 원효대시를 찬양했고, 2장은 의정부, 양평합창단이 ‘산은 

산, 물은 물이로다’‘ ‘애착을 끊어랴’란 노래로 원효의 일심시성을 드러냈으며, 

제3장에는 양주시, 님향주시합창단이 해탈의 기쁨’, ‘님을 따라 날고 싶어라’란 

노래로 원효의 화쟁사장을 표현했다, 

저w~c1써1서는 동두천의 룹비니합창단이 ‘영겁을 하루 같이., ‘연꽃처럼’을, 북부 

연합 합창단이 ‘연꽃처럼 피어 오르리’를 불러 원효의 무애시장을 노래했으며, 

마지막장은 비-라오페라단 세종국악관현악단 경기북부불교연합합창단이 

오페라‘아미티불’을공연함으로써 대서시를마무리 지었다. 세종국악관현악단이 

전체 연주를 밑았으며 비보이 팀 김서형 무용단 28사단 군악대가 특별출연하 

기도 했다. 이날 공연의 의의는 조계종 포교원정인 혜총 스님의 지평처럼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선 원효 대시를 다시 현현시킨 뜻 깊은 행사”이며, 

“부처님의 기-르침이 - - - --- 현대음익공연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하는 어울림의 

자리가됐다”고보았다. 

(3) 불교계의 사회복지활동 

동두천 지역 사회의 포교를 위한 사찰의 노력이 점차 지역의 문회와 복지활동 

에도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이는 불교교%꽤학의 개설, 수련원 건립, 경로잔치 

개최‘ 장ξL금 지급, 교도소 재소자 교화, 합창단 창단, 유치원 건립 등 다%탤 



형태로 니타나고 있다. 교세가 큰 사찰은 다OJ한 포교사업을 전개하기도 하고, 

교세가 작은 사찰일지라도 사찰 역량에 맞는 맞춤포교에 나서는 모습이 한층 

활기를보였다고할수 있다. 

사첼1냐버 수 년간 동두천 노인대학에 점심을 공양했는가 하면, 시 차원의 

경로잔치를 열기도 하고 사비를 들여 약수터를 건립하기도 하며, 유치원을 

통해 어린 꿈나무에게 보다 나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의 

근저엔 사찰이 사회적 회호띨 잃어버리면 지역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자성이깔려있기도하다. 

(4) 생명문제와합동위렁제 

동두천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지정학적 배경 속에서 소외된 중생들을 향한 

불교계의 손길이 연고기- 없는 기지촌 여성의 분묘 합동 위령제의 형태로도 

나타났다 

자재암(왕산 법해스님)을 중심으로 한 경기불교사암연합회가 2008년 11월 

5일 오전 동두천시민회관에서 기지촌 여성인권단체인 두레방괴- 동두천새움터 , 

동두천시의 후원을 받아 기지촌여성의 묘지로 추정되는 상패동 공동묘지의 

무연고분묘합동위령제를봉행했다. 이날합동위령제는살풀이와분향, 위령제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공동묘지로 자리를 옮겨 위패를 소각하는 전도의식을 

봉행했다. 

행사를 주관한 법해스님의 표현처럼 “그들의 그늘졌던 삶의 영혼을 

위로하고, 부끄럽고 아프지만 그들도 우리 역사의 한 부분임을 일F아야 한다는 

것이 천도재를 봉행한 이 지역민들의 아픈 인식이다. 또한 미군기지촌 여성 

지원단체인 ‘두레방’ 유영림 원장의 지적처럼 “지금도 국내외 많은 여성들이 

기지촌에서 미군들을 상대로 생계를 이어기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적절한 지원 

및 보상 정책을수립해야한다는 게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다. 

(5) 다문화포교를 위한용수사 개원 

지구촌 다문화 세대를 위한 불교계의 칩점을 동두천에서는 용수사(지원장 

우르겐라마)에서 볼 수 있다 동두천 용수사는 2008년 5월 18일 개원식을 

가졌는바, 네팔 재외 이주민과 근로자들의 쉽터와 정신적인 의지처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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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개원식에는 동두천사암연합회 회장 겸 자재암 주지 왕산 법회 스님, 총무원 

호법부 조사국장이며 안산 보문선원 주지이신 보림 스님, 까말 프라사드 

코이랄리-주한 네팔대사, 재외 네팔 한F국대표, 대통합민주신당 노웅래 국회의원,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 동두천 시 김진왕 문화체육과장, 양주 울타리회 

홍순평회장등이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지광 스님은 지구는 한가족이라는 바탕 아래 용수시는 네팔 

이주민들의 센터로 활용해니길 방침이며, 어려움에 처한 미인피F외 중국 등을 

도울 수 있도록 모금을 해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동두천 용수사는 능인선원이 직접 법당을 인수하여 제공한 절로서 , 

능인선원청년 YEA에서는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등 오지미을에 학교를 지어주는 

등 어려운 곳에 지원히는 많은 활동을 해왔다 

(6) 국제적불교교류 

동두천불교계의 국제적 교류 노력의 일단을 캄보디아 왕사 랩봉(Aggama 

hasangharajadhi- pati Tep Vong) 대종정 스님의 동두천시 빙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검보디아 옹H랴 왕사인 랩봉 대종정 스님은 2C07년 끄월 24일 

동두천시청을 빙문했다. 이날의 방문은 흔댁f과 캄보디아의 불교협의회 빌족식에 

참석히-기 위해 우리나라에 옹 랩봉 대종정 스님이. 힌캄 불교협의회 발족을 위해 

모범을 브인 동두천 불지들의 노력에 감사하기 위한 것이다. 

오세칭- 동두천시장은 깜보디이- 왕사인 랩봉 대종정 스님을 맞이하여 

“동두천시는 한킴 불교 협의회와 함께 캄보디아와의 문회교류 및 싱호발전을 

위힌 빙언을 모색히자”고 제안했으며‘ 웹봉 대종정 스님은 “양국간 교류증진에 

가교역할을 하는 한편, 본인이 동서독 통일에 많은 관여를 한 바 있는데 동서독이 

통일됐듯이 남북도 반드시 통일이 되도록 기도를 아끼지 않겠다”고 회답했다. 

탬봉 대종정 스님은 2006년 4월 29일 SamdechPreahAggamahasangharajad 

hi pa ti라는 칭호를 받고 킴보디아왕국의 최고 종정으로 임영된 인물로서 달라이 

라마. 교황바오로 2세‘ 몸고종정스님, 코피아닌 유엔사무총장과같은종교 

지도자 및 세계 정싱들과 아깨를 나란히 하는 종교계의 원로이다. 



2) 동두천의 종단별 불교 현황 

기존 동두천에는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태고종, 대한불교일붕선교종, 

대한불교용화종, 한국불교법륜종, 대한불교총화종, 대한불교일승종, 

대한불교법상종, 대한불교본원종 등의 종단에 속한 사찰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불교법륜종, 대한불교법%넣~. 대한불교일승종 및 대한불교본원종에 

속한 사찰이 소속 종단을 바꾸거나 명맥이 끊어진 반면, 조계종삼회불교 및 

대한정토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이 새로 생겨났다. 또한 태고종에 속하였던 

시찰이 조계총으로, 법싱종에 속한 사찰이 태고종으로 소속 종단이 비뀐 경우도 

있으며, 사찰명이 바뀌어졌거나 주지나 입주가 바뀌어졌거나 폐쇄되었거나 

신설된 사찰도 다수 젖어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자세한 내면과 이력을 벌잭l는 

것은 현 주제를 벗어나는 것으로 여겨져, 현재 동두천 불교계를 이루는 각 종단 

종파의 개략적 흐름과 사찰의 내역만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도l자 한다 

(1) 대한불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은 자티 공히 힌국 불교 최대의 종단이다 신라 도의국시-가 

개산한 가지산문에서 기원하여, 고려 보조국사 지눌의 중천을 거쳐, 보우국사 

태고가 구산을 통합하여 조계종이라 공개적으로 이름붙인 데서 비롯되었다. 

칭종의 정신은 보조국사의 정혜쌍수 곧 선교일치에 있다 

근대적 의미의 조계종은 일제 식민 치히-에서 태동하였다. 한일합방 직후인 

19끄년 일제의 불교 통합정책에 의히여 시찰령이 제정되고 31본산제도가 생긴 

이후이다. 1923년에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 이시{理事)제도기, 1924년에 

조선불교조계종이 설립되었다. 총본산은 태고사에 있었다. 

해방 이후 대한불교조계종으로 출발히-였으나 1954년부티 1962년까지는 비구 

대처 승려간의 분규로 불교정회운동이 계속되었다. 불교정회운동의 결과로 

1962년 4월에 비구 및 비구니만을 인정히는 동힐넣단으로서 대호F불교조계종이 

재발족하였다 

이후 대효밸교조계종은 1980년 10 27 법닌이라는 최악의 상횡을 맞이히-였 

으나 시대적 싱-황에 맞게 극복해 니-왔다. 1994년 4월 10일에는 종단개혁의 

의지를 담은 전국승려대회가 조7-fl시에서 열려 개혁종단이 출뱀하여 오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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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고있다. 

현재 조계종단의 종지는 석가모니의 ‘자각각타 각행원만’의 근본교리를 받들어 

수행 실천하여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법을 전함으로써 중생을 제도호써l 있다 

종단의 주요기구로는 중앙종정기관인 총무원과 최고의결기관인 중앙종회가 

있고. 별도로 포교원 등이 있다. 총무원 직할의 서울 조계시를 비롯하여 

25교구본사가 있으며, 이들은 그 밑에 말시를 거느린다. 동두천에 위치한 제 

조계종단사암은 님양주시의 봉선사에 속한말시들이다 

〈표 4- 14-1) 조계종 사찰현황 

증파 사칠영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보문사 생연동 147 1 ff&-3374 
일연사 송내동 100 gδ-4120 

원각사 동두천동 37 865-용503 
보굉사 동두천동 122-1 002- 7488 
자재암 

상봉암동 1 005-4045 
원홍사 
약수암 굉암동 4ffl--6 '2f3l 3굉3 

정랑사 상매동 ~M0-1 864---0300 

브IO~.사 상매동 932 2 ffi3---2200 

중화사 상매동 550 8'51 얘48 구)보리암 

조계종 중화사 보산동 ~IW 865-건당X〕 구동원정사 

흥륜사 상매동42 002---8229 구년앙사 

서광사 안흥픔를 172-1 ffi2-딩44 

광명사 상매동사서힘 92-1 002--6231 

천미사 $시B 법당 

걸산암 걸산동산72 

관음사 굉암동 520-21 Bffi---1279 

생연암 생연동 8ffi-2ffi4 

물면암 굉암동 132 2 ffi?- 4004 

'(_IO~Af 상봉암동 3o-15 868-87(였 

(2) 효택불교태고종 

호댁불교 태고종의 전신은 조계종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불교계는 해방 후 

전국승려대회의 결의에 따라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태고사법’과 조계종명을 

폐지하고 ‘조선불교’라는 단일 종단으로 출범히-였으나 3대 교정(종정)인 송만암 

스님에 의해 ‘조계종‘으로 종맹이 환원되었다 

1954년 5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촉발된 비구, 대처긴의 대립괴 갈등은 

5 16혁명 후 불교재건위원회에 의해 1962년 ‘대한불교조계종’을 종명으로 



통합 종단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중앙종회 구성의 쌍방 이견 대립으로 1970년 

1월 박대륜을 종정으로 하여 통합종단에서 분리하여 태고종 종단을 발족하고 

훈백불교조계종’과통합승배 오괄11 이르고 있다. 

고려시대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하며 석가세존의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한 근본교리를 받들고 태고보우국사의 종풍을 선양하여 

견성성불〔見뺨끊佛) 전법도생6휩월홍生)함을종지로 삼고 있다. 

소의경전은 r금강경굉+ 「화엄경」이며, 사설사암을 중심으로 하여 3,000여 

사찰이 있다. 종단의 주요기구는 총무원, 중앙종회, 중앙사정원, 승정원, 포교원 

등이 있으며 전국 각 지역에 25개 교구본사와 미주지역에 해외특별교구가 있다. 

태고종에서는 사찰의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고, 승려의 결혼문제를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출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찰을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재가교역자제도인 교임제도를 두고 있다. 

〈표 4-14-2) 태고종사찰현황 

종파 사찰명 소재지 전화번호 

선화사 안흥동 92-2 않4-5764 

광덕사 상때동샌1 002---2617 
덕수사 상때동 ?ff←1 002--ffiOO 

태고종 
대도λt 송내동징-1 tffi--<lro2 

영도암 보산동와4 27 937-8513 
자비암 상때동 ~134 00')-장200 

무심정사 상봉암동 54 않7-71α)'.3 

자원암 안흥동영3 864경452 

(3) 대한불교일붕선교종 

대한불교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하여 서울 신영동 

일붕선원 대법당에서 칭종되었으며, 1991년에는 재단법인 등록을 펼하고 종단을 

통합하였다. 석가모니불을 교조로, 태고 보우국시를 종조로 한다. 일붕선교종을 

창종한 일붕스님은 1932년에 제주도에서 출가한 이래 1950년대까지는 교학과 

교율에 열중하였다. 1960년대부터 포교에 나섰으며 1965년에는 한국 최초로 

해외포교사가 되었고, 1992년에는 세계법왕청에서 초대 법왕으로 추대되었다. 

대효낼교일붕선교종은 석가모나의 자각각티- 각행원만의 근본교리를 봉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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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인섬, 견성성불, 전법도생을 종지로 한다. 소의 경전은 금깅경과 화엄경, 

전등법어로하나기타경전의 연구와염불 지송등은제한히-지 않는다. 

대한불교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회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해마다 일붕존자의 열반일에는 일붕존자 

추모대제(의령 일붕시-)를 봉행하고 있다 1987년 이래 일붕심정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산은 일붕선원이며 전국적으로 소속 사칠이 1,000여 개에 

달한다. 

〈표 4-14-3) 일붕선교종 시찰현황 

증파 사찰명 소재지 전화번호 

쌍용사 생연동 403 ffi5-8ηo 

일붕선교종 
미황사 생연돌 43-1 005-3003 

질봉사 탑동동 562-1 2£7-앉8 

약사암 탑동동 650-3 867--6391 

(4) 대한불교용호품 

대한불교 용화종은 1932년 진공이 전남 구례에서 구성사를 창건하고, 

용회-신앙의 재가수행을 권장한 데서 비롯된 불교 종단이다. 1935년 경남 히동에 

포교당을 세운 후 1942년에 싱불사를 짓고 그 곳에 총림을 두었다가, 1947년 

전북 완주의 위봉사로 옮기고 호남 일대에서 교세확장을 시도히-였다 1963년 

12월 ‘대한불교용회종’으로 불교단체 등록을 한 후 김제에 용화시를 창건, 

총본산을 삼았다가 전주시 동완산동 원각사로옮겼다. 

인도의 무착과 중국의 현장을 종조로, 효댁 법상종의 시조인 진표를 중흥조로 

삼았으며, 본존불은 미록불, 근본경전은 〈미륙대성불경〉이다. 주요 행사는 

불교의 일반적인 행사 외에 음력 7월 보름날의 우란분재법회기- 있으며, 중요 

의결사항은승려중전체대회에서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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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4) 용화종사찰현황 

종파 시칠영 소재지 전화번호 

용회홈 

선덕사 

화장사 

용운암 

생연1동 239 

상매동산29 

상때동 43 쨌
 
쨌
 織(5) 대한불교총호품 

대한불교총회종은 1960년 4월 15일 회동회를 창립하고, 같은 해 12월 30일 

대한불교총화회라는 회명으로 불교단체로 등록함으로써 칭종하였다. 퍼69년 5월 

15일에는 대한불교총회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996년 제12대 종정으로 

이동광 예히를 추대하고 제13대 총무원%에 전남정 스님이 취임하면서 종딘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현재 재적사찰이 987곳에 이르며, 신도수가 120만 명을 

웃돌게 되었다. 총회종은 1998년 9월 η일 님양주시 천마산 수진시-로 종단 거점을 

이전하여새롭게종단중흥의시대를열고있다 이를위해총회종원칠건립불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매년 3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중앙종회를 개최히여 

종단의 현안과 종단발전을 논의히고 전 종도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과 

청소년 불교학교도 매년 시행히고 있다. 총회종의 종조는 태고 보우국사이며, 

「화엄경굉+ r반야경」을 소의경전으로 삼고 있다 종지는 석가세존의 교리를 

받들어, 대승행원과 육회정신을 닦。F 생활과 직결된 대중의 현대불교의 구현으로 

안심입명, 광도중생, 보팎민핸 네 있다. 

〈표 4-14--5) 총회종사찰현황 

종파 시찰영 

관음사 

복천암 

소재지 전화번호 

총회똥 
생연1동 194 

지행동산13 

005• 'i2fJ1 
005--'η01 

(6) 대한불교정토종 

대한불교정토종은 삼국시대 이후의 여러 고승들이 유통시켜온 염불의 맥을 

계승하여 1965년 신동환(申束爛 대종사에 의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헌동에서 

종맥을 잇고(1953년에) 1966년 대효L불교정토종포교원으로, 1972년 대한불교정토종 

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아미티불을 본존불로 정토삼부경 r무량수경J을 근뽕전으로 

한다, 일싸 있을 때의 오빡과 죽은 뒤의 왕생극락을 염원히는 자력과 타력염불신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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닦으며, 염불선과 참선 수행을 병행하여 성불을 목표로 삼고 있다 주요행사로 

음력 2월 15일의 열반절, 4월 8일의 석탄일 성도제일 미타제일 관음제일 지장제일 

백중기도 등이 있다. 근대에 들어 모든 불교의 저변에 정토시상이 기본이며 미래적 

미록시상과 연결이 되는 독특한 정토종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호벌교정토종의 주요 

기구로는 교무를 통할 · 관장히는 중앙본부와 최고의결기관인 교정중앙위원회 외에 

고시원 · 사정원 등의 특별기관을 두고 있다. 현재 전국 10곳의 교구원과 5지구 

지교구가 있으며 200여 곳의 사암에서 불법을포교하고 있다. 

〈표 4-14-6) 정토종사찰현황 

증파 

정토종 

사칠영 

미록사 

소재지 

상매동웅9 

(7) 조겨|종슨탤}불교(홈쫓宗三뼈繼찌 

전화번호 | 비고 

ffD---41.ro I 구녕물암 

율종인 조계종삼회불교는 1989년 7월 ‘대한불교 조계종 삼회불교 율학원’을 

설립함으로써 태동되었다. 이듬해인 1990년에는삼화불교대학을세워 불교학과와 

유이-교육부를 개설했고 2002년 2월에는 (율종) 조계종 삼회불교를 칭-조했다. 

당시 75사잘 135명의 승려가 있었으나 2009년 10월 725사잘 906명의 승려가 

있는 종단으로 성장했다 조계종삼회불교는 600여 년 당나라 도선율사가 칭수한 

계율종에 그 기원을 두고 신라 자장율사. 백제 진표율사를 율조로, 손혜인율시를 

종조로 한다. 석가세존이 자각각타 각행원만한 근본교리를 봉체하며 청정계율을 

중심으로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함을 종지로 한다. 본종의 소의경전은 

금강경괴- 범망경 그리고 사분율이다 기타경전 연구와 염불지송 등은 제한치 

않는다. 현재 삼회불교에서는 종딘-치원에서 입종 5년, 수행 30년, 65세 이상 

스님들에게 9급 공무원 월급(기본급)에 준하는 띤금을 지급‘ 스님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수행을 중단히는 것을 미연에 빙치하고 있다. 

〈표 4-14-η 짧}불교사찰현황 

종파 

조계종삼호뭘교 

시칠영 

대원사 

소재지 

상매동 3-14 

전화번호 

005--4893 



저M절 기독교 

1. 기독교의효발전래 

1) 기독교와 효발의 접촉 

(1) 오i국인의표착 

@벨태브레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 천주교 신앙을 금지하며 천주교 국가인 스페인, 

포르투갈 등과의 교류를 딘절히았다. 그리고 상엽적인 목적을 위히여 네덜란드 

상인의 주재와 왕래만을 허용히고 나가사키 지역을 주류지와 교역처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상인들은 현재의 인도네시아인 바타비아 

식민지를 중계지로 하여 조선의 남부 해역을 통과히는 항로로 일본과 교역히게 

된다. 그리고 이 항로를 항해하던 네덜란드 상선이 풍랑을 만나 제주도로 

표칙히는 일이 있었다. 바로 벨태브레 일행과 하벨 일행이었다 

벨태브레는 1627년 싱-선 오우벨켈크 호를 타고 일본으로 향하다기- 일행 

2맹과 함께 제주도에 표칙히였다 벨데브레 일행은 훈련도감에 편입되어 포술을 

지도하다가 병자호란을 만나 남한산성 전투에서 벨태브레를 제외한 2명의 동료는 

징렬히 전사히고 그만혼자남게 된다. 

이후 조선에서 박연이라는 우리 이름을 하사받고 조선 여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며 생애를 마치게 된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조용하고 교양있는 신사였으며 

자신이 믿는 도(기독교)를 설명하고 전하였다고 한다. 

@하벨 

1653년 벨태브레에 이어 다시 이번에는 하벨 등 22명의 네멀란드 상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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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 |」,1 30쪽 제주도에 표착하는데 이들도 벨태브레의 통역과 안내, 교육을 받으며 역시 

조선군에 편입된다 13년이 지난 1666년 이들 중 하벨을 비롯한 8명이 조선을 

탈출하여 일본으로 건너가는 데 성공하여 결국 본국으로 돌아갔고 이 중 

하벨이 자신의 항해와 표류 및 조선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r표류기」를 써서 

서양 시-회에 조선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첫 사례가 되었다 하벨 일행 역시 

기독교인으로서 이들도 자신이 처한 환경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기독교를 

전한것으로보인다. 

(낀 기독교와 효택의 공식적 만남 

한국의 기독교 전래는 중국 만주 일본‘ 미국의 네 경로를 통해서 구미 제국의 

동양 진출과 때를 같이 하여 이루어졌다. 구미 제국은 먼저 중국과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켜 무역 거래를 트고 외교관과 상인들을 상주시켰는데‘ 이 틈새로 

선교 활동이 주로 교육과 의료사업을 통해 전개되었다. 

φ 귀출라프 

개신교 선교시로 가장 먼저 내한한 사림은 유대계 독일 태생의 귀출라프 

(Karl Friedrich August Guetzlaff)였다 그는 1726년 7월 네덜란드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동남아의 바타비아(Batavia)에 도착, 산둥반도를 거쳐 

마카오에 이르러 모리슨(Robert Morrison. 馬禮避 ; 영국인 중국 선교λU의 

집에 머물렀다. 거기서 영국의 동인도회사로부터 군함 로드 암허스트(Lord 

Amherst)호를 타고 한국, 일본, 대만 등을 순방히는데 통역 겹 의사로 동승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동시에 모리슨으로부터 기독교 전도 문서와 한문 

성서 및 선물을 받아 반포히라는 요구를 받아 이를 수락하여 최초의 힌국 

방문 선교사가 된다 l) 그는 황해도 장t맺 부근에서 지방관을 통한 정부 도L국과 

접촉히는 데 실패하고는, 충청도 홍주민에 정빅히띤서 지빙관을 통해 국뺑l게 

보내는 청원서를 선물인 귀출라프 자신이 갖고 있는 성서와 전도 문서와 같이 

보냈다. 그러나 결국 조정의 허락을 받지 못하여 한 달 만에 돌아가야 했다. 

@ 토마스 

그 디옴으로 한국 선교에 기담히-야 순교까지 한 사림은 토마스(Thomas. 

Robert Jermain) 목사이다. 그는 영국인으로 런던 선교회의 후원으로 처음에 



중국 선교사로 파견되었다. 1865년 지푸호써1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책임자인 

윌리암슨(Willian〕son, Alexande에의 소개로 한국어1서 온 두 명의 천주교 신자를 

만나 한국에 대한 선교의 뜻을 품고, 윌리엄슨의 후원 히에 미국의 무장한 상선 

제너럴셔먼(General Sherman)호를 타고 중국역 성경을 싣고 1866년 8월부터 

두 달반 가량 서해안에 체재하면서 한국말을 배우고, 성서를 배포하며 적극적 

선교 활동을 벌였다. 이어서 이 배는 대동강을 타고 올라가면서 통상과 선교를 

요구했고, 무장선에 공포와 적의를 느낀 한국의 관민들과 충돌하게 되었다. 

대통강 물이 줄면서 양각도 모래톱에 좌초한 배를 그들은 화공(火攻)을 퍼부어 

모두를 타실F하였다. 이것이 저 유명한 ‘셔먼호 사건’이다. 토마스 목사는 이 

과정에서 끝가지 순결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통상적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 과정을 볼 때 순교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2) 그러나 이를 

통해 기독교가전해진 것만은사실이다 

@ 만주를 통한 기독교의 전래와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의 설립 

디옴으로 만주를 통한 선교는 한국어 성서 번역과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가장 무게 있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872년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선교사인 로스(Riss, John)와 매킨타이어(Macintyre, John)가 만주 선교사로 

왔다. 그들은 윌리엄슨의 충고를 받고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토마스 

순교 l주기에는 고려문(高麗門)을 방문하고 거기서 의주 상인 이응찬을 만니­

한국말을 배워 ‘조선어 교재’도 편찬하고 본격적 성경 번역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를 비롯한 백홍준, 김진기, 이성하 등은 위의 두 선교사에게서 세례를 받아 

한국 최초의 세례자가 된다. 그러는 사이에 최초로 번역된 성경이 1882년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로 나타난다 

한편, 국내에서는 로스가 안식년 준비를 하던 해인 1879년부터 백홍준의 

전도로 선자가 생겼고, 미제본된 성경을 만주에서 반납케 하였다. 1882년부터는 

서상륜(徐相짧)이 대영 성서공회의 권서(초창기 기독교에샤 책을 팔러 다나면서 

전도하는 사람)를 맡고 많은 복음서를 반포하였다. 이것 때문에 국내 최초의 

‘의주 신앙 공동체’가 형상되었다3) ’ 한편, 평양과 서울에도 이미 복음서가 

배포되었으므로 서상륜과 서경조는 황해도 ‘소래’로 돌아가 전도하여 1885년까지 

열섬히 전도하여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한국에서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를 

창립하였다. 

210+ 211 

2) 이만열, r한국기독교호| 100 

년사」, 35쪽∼36쪽 참조‘ 성경 

읽기사, 1985. 이하에서는 •100 

년사」로줄여씀 

3) 경안노회 70년 편찬위원회, 

r경안노회 70년사」, 78쪽, 기독 

교문화사, 1992. 01하에서는 r노 

회사」로줄여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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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을 통한 기독교의 전래와 이수정(李樹뀔 

일본을 통한 기독교의 유입은 1882년 일본 수신사 박영효의 비공식 

수행원으로 간 이수정(李樹廷)에 의해 이뤄진다. 개화된 선진 문물을 시찰,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그는 기독교인 농학자인 츠다센(律田仙)을 만니­

성경에 대한 교훈을 듣고 한문 신약성경을 읽으며 기독교에 접근했다. 이미 

천주교와 개신교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이수정은 그 해 축지교회(第地敎會)의 

성탄절 기념예배에 참석하여 큰 감동을 받고 이듬해 4월 29일에는 노월정교회 

(露月쩌敎會)에서 세례를 받뱃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세례를 받은 이수정은 

동경에서 열린 일본의 전국 기독교도 대친목회에 참석, 한국어로 공중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에는 요한복음 15장을 중심한 자신의 최초의 신앙고백서를 

발표히는데, 이것은 。1직도 남이- 한국인 복음의 수용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이다. 

이 사건은 한국 선교의 가능성을 모색히는 일본 주재 미국 성서공회 선교사 

루미스(Loomis, H.)를 자극, 이수정으로 하여금 호널 성서번역을 권하게 

만든다. 이수정은 성경번역에 몰두하여 1883년에 한자 성경에 토를 단 「현토한한 

신약전서」를, 1884년에는 효띨 성서 번역인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라 이름 

붙인 미-가복음서를 완역하여 각각 그 이듬해에 출간하였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한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의 손에 

이 마기복음이 있었다. 이수정의 노력으로 일본에 제류하는 한국 유학생들 

사이에는 기독교 개종의 바람이 불어 1883년에는 유학생 신앙 공통체가 

결성되고, 교회 내의 교리문답반 주일 모임은 점차 발전하여 성경연구회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나중 독립운동의 물결에 영향을 끼친다. 

@ 기독교의공식전래 

제너럴셔먼호사건과 신미양요로 인해 부정적으로 꼬인 한국과의 관계를 

미국은 수교와 통상을 체결히-는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미국 해군부는 

타이콘데로기 (Ticon deroga)호를 슈펠트(Shuffeldt, Robert W.) 선장에게 

맡겨 청나라의 알선과 권유를 받은 효댁과 1882년 5월 22일 제물포에서 조선 

측 전권인 신헌 및 김홍집과 한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히-였다. 그 이듬해 7월 

견미사절단(遺美使節團)이 제물포를 출발 일본을 거쳐 9월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다, 거기서 다시 동쪽으로 철도로 여행하는데, 이때 그들은 해외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진 가우처(Goucher, John F.) 박시를 만난다. 사흘간의 

만남은 그에게 한국선교에의 열정을 불타게 만들어 2,000불을 헌금하게 

하고 또 일본에서 활약히-는 미 김리회 선교사 매클레이(Maclay, Robert 

S.)로 하여금 한국 선교 사업 개시의 타당성 여부를 탐사하도록 요청하는 

편지를 썼다. 이리하여 매클레이 목사 부부는 1884년 한국에 도착, 승정원 

승지인 김옥균을 방문하여 한국의 선교에 대한 청원서를 국뺑l게 제출했다. 

그는 효댁 정부로부터 ‘교육과 의료활동’에 대해 허락 받았다4) . 그리고 그 

이듬해 아펠젤러(Appenzeller , Henry G.)가 교육 활동을 위해서 그리고 

스크랜튼(Ser없t。n, M. F.)이 의료사업을목표로 입국했다. 

이런 감리교단과는 별도로 미국 북장로교는 중국 의료 선교사로 피견되어 

상해, 남경 등지에서 임지를 물색하던 알렌(Allen. Horace N )을 한국으로 

파견했다. 1884년 7월 본국 선교부의 임지변경을 허락받은 알렌은 9월 20일 

제물포에 도착, 22일 서울에서 첫 개신교 주재 선교사의 임무를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그해 12월 4일 일어난 갑신정변에서 부상한 수구파의 거두인 

민비의 사촌 민영익을 알렌이 서양의술을 이용, 완치시켜 고종의 총애를 사서 

시의가 되고, 이듬해는 왕립체제의 병원인 굉혜원(니중에 제중원이 됨)까지 

설립함으로써 본격적 의료선교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리- 미 

북장로교 선교부는 1884년 7월 24일 언더우드(Underwood, Horace G.)를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임명하여 일본으로 보내 이수정에게서 한국말을 배우게 

한 뒤 감리교의 아펜젤러와 함께 한국으로 파송했다. 언더우드는 도착 즉시 

광혜원에서 일하며 한국말을 배우면서 바로 거리로 나가 한국인에게 전도를 

하여, 1886년 7월에 미국인 의사의 한국어 교사였던 노춘경에게 세례를 주었디.5) . 

그 이듬해에는 14명의 신자기- 언더우드의 사랑빙에서 장로 두 사람을 선정히-고 

조직교회를 세워 한국장로교의 모 교회라 불리는 새문안교회의 기틀을 닦기에 

이르렀다 

212 + 213 

4) r역새」, 178쪽∼180쪽 

5) r노회사」,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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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흙천감2.l교회의전신이다 2. 기독교의 동두천 전래 
7) 우리나라의 초l초감리교선교사 

인 Of펜젤라 목사의 우리식 한자 

표기이다 

8)(최병헌선생 으썽 서울연회사 1 

에서 XI요l용 

우리 동두천 지역에 기독교가전피-된 정획한시기는알수 없다. 그러나적어도 

1905년 이전에 이미 교회가 설립된 것만은 확실하다고 여겨진다. 동두천의 

기독교는 최학보 씨에 의하여 황매동에 황매동교회비가 설립된 것이 시작이었다. 

그는 기독교를 전하는 매서인 혹은 선교인으로부터 기독교를 뻗}들이고 온갖 

빅P해 끝에 마침내 자신의 집에 교회를 설립하았다고 한다. 

최학보라는 설립자와 황매동교회라는 최초의 교회는 확인되나 교회의 설립 

시기에 대히-여는 디음과 같은 각각 나름대로 근거를 가진 3개의 다른 설탱이 

있어 이를확증하기는 어려운상흥에다‘ 

1) 1900년이전설 

이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발행한 r서울연회사」 1권에 나티-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한디 이화학교에 목우인(收午A)으로 근무하던 

노헝달(處亨違)이 예수를 믿고 그 결과 그가 데릴사위로 있던 양주 독바위에 

1898년 교회가 설립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옹아미교회’, 혹은 다른 이름 

‘옹아니교회’이다. 그리고 최학보 씨는 이 옹아니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라는추론이다. 

‘'1898년이랴. 아편설리(亞扁I멤羅)7) 목시를 동반하야 양주 옹암리(효廠및)에 

전도히-니 이화학딩-(찢花學堂)에 목우인(物牛A) 노형달(盧亨違)은 근본 양주 

읍내인으로 파도(播道)를 소개.끔介)함이라. 그곳에서 강재희(姜在찢셰 가(家)에 

유(留)하엿시니 자{lit)는 초숙(初랬한 괴-실많뤘)이요 현재 님감리회에서 열심히 

역새段事)히는 강조원(姜助遠〕 목시는 재희 씨(在!쩍 民)의 재子)이러라8)” 

그런데 이처럼 아편설라와 최병헌의 전도로 시작된 독바위 선교는 남북 

감리교 선교회 간의 선교지역 힘정에 따라 양주와 고양 일대가 남김리회 

선교지역으로 확정되면서 1900년 10월부터 넘-김-리회 선교부기- 맡게 되었다. 

이로써 미검리회는 독바위 선교에서 손을 떼었지만 독바위교회는 ‘형제교회’인 



남감리회 선교부로 넘어간 후에도 계속 발전하여 인근 의정부와 동두천, 포천, 

연천등지로선교가확장되는거점이 되었다.아 

2) 1905년 이전설 

이 설은 의정부감리교회를 담임하던 윤춘병 목사가 동 교회 설립 80년을 

기념하는 r의정부감리교회 80년사」에서 양주군 남면 임관리교회의 정순창 

장로의 증언을 바탕으로주장한 것으로 그증언 내용은 다음과같다, 

“1905년 경성구역장으로 임명받은 무야곱 선교사의 지도 밑에 문산교회에서 

신자가 된 송학서 씨 일기-(송학서 씨와 그의 삼촌 송명선 씨와 송학서 씨의 

자제 송명학 씨 등)가 연천군(현 양주군) 남면 임관리로 이주해 와서 살면서 

임관교회를 세웠으나 송학서 씨가 천민(백정)이었으므로 임관리 부락에는 

전도가 되지 못했고 구암리(龜岩里)의 정성삼 씨 등 이웃부락에서 호응 

임관리교회를 다녔다 그리고 임관리에서 10리 상거되는 오산리(챔山里)에서 

송영선(宋英善) 씨가 신자가 되어 교회를 세웠는데 송영선 씨는 곧 전도사(현 

장로)기- 되어 양주구역에 큰 일꾼이 되었다. 

중 략 - -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 황매동에는 최학보 씨(최요한 목사의 조부)의 

노력으로 교회가 설립되었고 양주군 고을이던 유양리와 포천군 소흘면 

용상동과 송우리에 교회가 설립되었다. 그것이 1900년과 1905년끼지의 

5년간의 일이었다. 

그리고 이 증언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자료가 있다. 1907년 님-감리회 

선교지방회에서 당시 서울구역을 담당하고 있던 히-은셀(C.G.Hounshell)의 

보고이다. 

“서울 순회구역(circuit)은 시내와 고양 파주 교하(현 파주군 교하리 -

필자주), 양주, 그리고 포천 등의 지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순회구역 

중 가장 급속한 성장을 보이는 곳은 포천구역입니다 이 구역은 약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무런 성과도 없었던 곳인데 지금은 세 개의 희망적인 그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우리 선교부에서 깅력한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경태와 서울의 중간지점에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지난 연회 이후 

214 + 215 

9) 〈서울연회사 1) p 257 0 1덕주, 

2007, 가독교대한감리회서울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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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G . H。uns hell. ”Re po「t

。f Se。ul Circuit”, MAME CS‘ 

1907. p20 

4개의 작은 교회(기도처 - 필자주)가 조직되었으며 3개의 비조직된 그룹들이 이 

구역에 첨기-되었습니다10) . ” 

위의 보고를 통해 파주, 양주. 포천, 김화지역의 기독교 전파시기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이 보고서는 1907년 6월 20일에 열린 제끄차 

남감리회 선교지방회에 보고된 것이므로 1906년 9월 17일에 선교지방회에서 

1907년 6월 13일까지 선교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1906년 이전에는 분명히 양주구역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양주구역이 연회록에 등장한 것은 이 기록이 최초이다 ) 이 기록은 

다시 말해 최소한 몇 개의 기도처가 양주군 내에 설립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가운데 황매동교회가 포함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앞의 정순창 장로의 증언에 의하면 1905년 이전에 양주군에 황매동. 옹아니 . 

유양리 등에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보고를 싱기할 때 양주 구역 안에 황매동 

교회가들어있을가능성이 크다고할수있다 

3) 1907년 설 

이 설은 황매동교회의 설립자인 최학보 씨의 손자 최요한 목사의 증언으로 

설립자의 직계후손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여보십시오‘ 여보십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장터에서 소를 팔고 돌아기는 

최학보(20대 후반) 젊은이에게 낯선 외국인이 뒤를쫓아오며 말을 건넨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띤 딩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디-. 

하면서 검은 포장의 책 두 권을 건네주면서 “니는 도마련 선교시-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이고 또 이것은 하니님을 노래히는 조뽕가책입니다. 

거저 드리니 가지고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이것이 동기가 되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최학보 씨는 매 주일 찾아오는 

도마련 선교사와 함께 가족예배부터 드리기 시작했다. 부진의 왼킹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얼미 동안 이웃사람 몇 맹을 모이- 도미련 선교사 인도 히-에 예배를 

드리는 기운데 세례를 받은 그는 그렇게 즐겨히펀 술과 담배를 끊었다 그리고 

바쁜 시간에도 흠을 타서 같은 마을사람탬게 열심히 전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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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요한 목사는 1907년 도마련 선교사의 전도를 받은 그의 조부 최학보 씨가 11) 국민일보쿠싸스포토에서 
전재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봉헌한 시점을 창립일로 보고 있다. 최요한 목사의 

증언은 그의 조부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증언보다상대적으로 그 정확성을 인정할수 있다. 

또 그의 증언 속에 나타나는 도마련(M. B. Stocks)의 선교활동이 1907년에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증언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도마련 

선교사는 1907년 9월에 입국하였으며 그 다음 해 9월 16일 제13차 남감리회 

한국선교지방회에서 송도동구역 선교책임자로 파송을 받는다. 이때에는 

현재의 양주군을 송도동지방에서 관할하였으며 그 구역은 양주군, 포천군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1908년 9월 이후에 스톡스가 양주군의 선교를 책임지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주로 스톡스가 입국 후 1년 동안 

양주군 지역에서 주로 선교활동을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최요한 목사의 증언 

또한설득력을갖고있다 

한편, 일제가 발행한 총독부 관보 소화 5562호(1928년 11월 2일자)에도 

동두천예배당의 ‘포교책임자’로 감보리에 이어 ‘도마련’이 취임 승인을 받고 있어 

도마련과동두천교회와의 관련성을확인히-게 해 준다. 

이상 세 설은 모두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 어느 것이 보다 신빙성이 

있는지 확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1907년 이전에 황매동에 교회가 설립되었다 

는시질은확인할수 있다. 

3. 동두천 기독교의 발전 

1) 동두천의감리교회 

1900년경에 설립된 동두천의 개신교회인 ‘황매동교회’는 감리교회였다. 이는 

기독교가 전래되던 초기에 한국에 진출한 여러 나라의 선교회가 각각 지역을 

나누어 선교와 교회설립을 담당하는 가운데 우리 동두천 지역은 감리교회 

선교구역에 속하였었기 때문이다. 이 때 설립된 황매동 감리교회는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동두천 지역의 유일한기독교교회로발전과부침을거듭히케 된다. 

특히 어려웠던 일은 교회의 사역을 담당할 교역자가 없어 양주 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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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장이 가끔 들러 설교와 성례를 담당할 뿐 전문적인 예배 인도자가 없어 

신지들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교회의 설립자인 최학보 씨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으나 교회가 있던 황매동은 

인구가 조밀히-지 못해 교회가 창립이 된 후에도 별로 발전하지 못히였다. 그래서 

최혁보 씨는 교회를 옮기기로 작정히고 1920년(추정) 황매동 북쪽 2km 지점인 

‘경기도 양주군 이댐띤 동두천리 160’으로 교회를 그대로 뜯어서 옮겼다. 옮긴 

그곳은 면소재지였으며 장터였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전도의 열매가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교회의 건평 수는 12평 정도였으며 초가 6칸의 협소힌­

예배당이었다. 물론그내부는모두 헐어 미-루를낄L아앉을수 있게 히-였다. 

이때 동두천지역에서 야혁운동을 하던 마준수 씨기- 이;혁 장소로 교회를 

시용하게 해주띤 야학에 관련한 정년들이 교회에 나오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받아들여 교회 건물을 이;학 장소로 시용하게 되었고 미준수 씨와 그 

동료들이 교회에 니외 신잉생활을 시작하였다 미준뉴 씨는 후에 교회의 초데 

장로가 되었으며 1928∼1930년까지 약 20여 년간 교회의 관리와 발전에 크게 

공헌히-였다‘ 미준수 정로는 이때부터 열심히 신잉생활을 히면서 동료들과 함께 

야간학교를 시작했다. 야간학교의 이름은 무진얹辰)청년회였다. 이때 함께 

야학교사로 활동한 이들은 마준수(회장) 외에 석춘봉, 이득춘, 이만춘, 한원탁, 

박창배 등 여러 명이었다. 이들은 야간학교를 그 후 한 일 년 육 개월 정도 계속 

운영하였다 

1웠년교호|가X뻐될 때깨|동두천교회 예배당으로A용된 최학보씨의초가 처口뻐는’우처}국 7는길’ 

이라는간'C.IOI 붙어 있어 일부자료에는이 집이 ‘동두천우체국’으로잘못소개도교있다 



그러나 어려움이 말이 아니었다. 책상이 없어 사과궤짝을 구해다가 책상으로 

사용히였다. 학생은 약 30여 명 정도였다. 무진청년회는 이들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힘쓰는 한편 은근히 애국시장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청년들의 활동을 일본 경찰이 눈치 채지 못할 리가 없었다. 일본 

경찰은 어디서 들었는지 야학을 통해 애국시상을 주입시킨다고 정보를 듣고 

야학을금지시키고말았다. 

그렇게 되자 교회도 큰 티격을 받았다. 우선 야학교시들을중심으로 어느 정도 

교회가 활기차게 모였었으나 일제의 탄압이 있자 얼마 되지 않는 교인들도 예배 

침석하는 것을 꺼려 예배시간에도 교인들이 별로 모이지 않았다 그래서 얼마간 

교회는 폐쇄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기간 동안 마준수 씨가 교회를 유지히-며 

관리하였다 

교회가 상당기간 폐쇄 상태에 있던 중 군포에서 동두천으로 이주한 최종문 

씨가 교회의 상황을 안타까이 여겨 최학보 마준수 씨와 함께 다시 교회를 

재건히-기로 하고 설교를 맡아 이후 디-시 교회가 정상회했고, 이후 의정부 구역에 

부임한 김영배 전도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교회는 점차 부흥되어 간다. 

지]5회김리교연회에보고된 디음의자료를보자-

“양주구역은 의정부. 동두천, 구곡리(구암리의 오기인 듯함 - 필자주). 용상동 
교회와 유양리, 오산리, 축석령 등 3개 기도처로 조직되었으니 이 구역 역시 말할 
수 없이 빈약한 구역이였습니다만은 이 구역을 담임하신 김영배 전도λ}가 열심히 
일하신 결과 의정부에 석재로 큰 예배당을 신축하고 이 교회는 놀라운 발전이 있어 
자급도 10원 미묘h하던 곳에서 앞으로는 20여원이 되게 하여 큰 소망이 있으며” 12) 

이후 담임 교역자를 모셔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에 따라 교회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교회 건물에 잇대어 6평 정도의 사택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초대 담임교역자인 치은혜 전도사가 부임하여 3년간 사역하게 되었고 

협성신학교 학생들이 하계 또는 동계 방학을 이용하여 전개한 농촌계몽활동의 

일환으로 동두천교회를 방문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전순덕, 전밀라, 임은임, 

고송옥등은교인의 자택이나 교회 등에 체류히며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힌글과 

산수, 노래 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히였다. 

한편 침략전쟁을 확대한 일제의 민족 말살정책이 강화되띤서 교회에 대한 

218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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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도 강화되어 많은 교회가 폐쇄되는 가운데 의정부 구역의 교회도 대부분 

폐쇄 합병되었으나 동두천 교회는 의정부에서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다행히 

존속하게 되어 그나마 교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어렵게나마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해빙이 되면서 동두천 교회는 새로이 발전의 계기를 맡게 되었다. 특히 

이북에서 기독교인 피난민들이 몰려오면서 당시 교파를 막론하고 동두천 

지역에 존재하는 유일한 교회인 동두천감리교회에는 교인들이 몰려들었고 

김성관 전도사가 담임 사역자로 초빙되어 신앙지도에 열심을 다한 결과 어린이 

성가대를 비롯한 에배조직이 만들어지고 여름성경학교 같은 지역민을 싱대로 한 

교회 행사가마련되는등띤모를 일신히-게 되었디-

한편, 한국전쟁 당시 전화로 소실된 교회가 미국 군인이었던 데이비드 댄범 

씨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재건되기도 하았다 

데이비드댄범 씨와그의동료들은헌금을모아전쟁으로불탄동두천교화를재번했다 댄범 씨는휴일마다교회 

재건 헌ε에서 지게를졌다 

2) 장로교회의전래 

동두천 지역의 장로교 전래는 조국분단과 함께 한국전쟁이 계기기- 되었다. 

동두천 지역에는 1900년경에 설립된 동두천깜리교회가 해방 후끼지 유일한 

기독교 교회로 존재하였다. 



그런데 해방 후 남북이 분단되고 북한 지역의 피난민이 삼팔선을 넘어 

님송}하여 동두천지역에 정착하였고, 바로 이어 한국전쟁이 발발히면서 더욱 

많은 북한 출신 피난민이 정착하는 지역이 되었다. 북한 지역에 진주하였던 

국군과 UN군이 중공군에 밀려 다시 남하할 때 이를 따라 피난하였던 북한 

주민들이 북진하는 국군을 따라 귀향하던 중 휴전선이 고착되고 귀향길이 

막히게 되자 그대로 현지에 머물게 되었는데 동두천. 의정부. 양주, 인천 등지는 

황해도 출신이, 속초, 양양 등지는 함경도 출신 북한 피난민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동두천에 정착한북한 피난민 중상당수가 기독교, 특히 장로교인들이지만 

당시 동두천에는 장로교회기- 없어 그들은 부득이 감리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이들월남한장로교인들이 바로동두천 지역 장로교회 설립의 모태가되었다. 

평양에서 월남하여 1953년 당시 대구에 피난해 있던 장로회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에서 목사로 안수받은 청년 강신경 

목사는 그해 4월 101사단 19연대의 군목으로 부임하여 의정부에 주둔하게 된다. 

그는 의정부에 금오교회(지금의 의정부동부교회)를 설립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에 몰두하던 중 다시 101사단 18연대로 전임되었는데 이 

18연대기- 주둔하던 곳이 바로 양주군 이담면 안흥리였다. 그는 이곳에서 

의정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교회가 바로 

동두천 지역 최초의 장로교회인 〈안흥교회〉로서 1953년 10월의 일이다. 그는 

교회와 함께 지역의 전쟁고이를 모아 수용하는 〈안흥보육원〉을 운영하는 한편, 

이들 고이들과 빈민 자녀들에게 기술을 기르치는 성경구락부를 설치하고 이어 

신흥공민학교, 동두천직업학교 등을 설립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전도와 봉사의 

영역을확대해갔다 

3) 동두천 지역 기독교의 발전 

안흥교회에 이어 설립된 장로교회가 바로 동성교회이다. 동성교회의 연혁에 

의하면 1955년 5월 1일 오길훈 전도사 외 7명의 교인이 동두천 감리교회에서 

분리하여 교회를 설립히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설립예배를 역시 강신경 목사가 

인도하고 있다. 이후 1968년 이 동성교회에서 신광교회가 분립하였고 같은 해 

동성교회에서 분립한 신광교회 교인 몇 사람이 김진영 장로를 중심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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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흙천대괜 1958. p12 은성교회를 분립하게 된다. 한편 동두천제일장로교회 역시 1966년 동성교회의 교인 

일부기- 박창복 전도시를 중심으로 분리 설립히여 합동측 교도벼l 가입히케 된다. 

한편, 최초의 장로교회인 안흥교회로부터 분리도 계속되어 노성철 목시-, 

김호익 장로, 인병희 집사 등이 중심이 된 일부 교인이 1962년 창말교회를 

설립한데 이어 동두천장로교회 성광교회 중잉교회 등이 여러 시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분리히-게 된다. 

1957년에 발간된 〈동두천대관〉의 종교 부문. 기독교 항에는 동두천 지역의 

교회가 디음과같이 파악되어 있다 

신도수 
“;! 며 o~ 포교자성영 소재지 

'c'그 여 겨| 

장로교동성교회 장순철 생연3리 00 100 100 

안흥장로교회 7。fA」|?。예 안흥리 120 00 a] D

감리교동두천교회 원석기 생연5리 50 70 120 

이후동두천 지역의 교회는교세의 증가에 띠-른측면 즉거리기- 멀어서 부득이 

근처에 별도의 교회를 세운다거나 교회 내부의 갈등에 따라 교회를 분리히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교회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물론 이에는 동두천이 

미군 주둔지기 되면서 관련 산엠에 종사하는 인구의 증가와 월님한 실향민들이 

귀향하고자 북진하다가 분단이 고착되면서 현장인 동두천에 영주히는 데 따른 

인구 증가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 시세(市향)의 확장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보인다. 

1977년에 빌-간된 r양주군지」에 니티나는동두천 지역의 기독교 현횡을보지-

해당 자료에는 1977년 7월 31일 현재 양주군 전체에 5개 교파 106개의 교회가 

있고, 그 중 동두천 지역에는 4개 교파 16개의 교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도시(圖示)하띤 디음괴 짙다 

교파별 교획 비고 

장로교 
신광 중앙 동성 은성 동두천, 동두천제일, 안흥 m개교호| 

장말 성암. 광성, 미디안기도원‘ 1개기도원 

감리교 지형제일동두천 3개교회 



성결교 

침레교 

동두천 

동두천 

”-~---'!-~를l” 1 111~·빠·-· -

1개교회 

1개교회 

이로부터 3 년 이 지나 

1980년에 발간된 r동두천시 

향토지」에는 교회가 비약적 

으로 증가하여 6개 교피-에 

모두 50개의 교회기 나타니-고 

있다. 불과 3년만에 2개 교파 

에 34개의 교회가증설된 것인 

데 이와 같은 폭발적 증가가 1977년의 r양주군지』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미파악 

자료가 반영된 것인.A] 아니면 기독교 내부의 요인으로 인한 양적 증기인지는 후일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당 자료에 나타나는 개신교 교회 상황은 디음과 

같다. 

교파별 교회 비고 

시민 대영 촉목 소명 제일, 은성 성자 목앙 

동은 동산 동신, 동두천, 성광. 안흥 장말 성암 

장로교 제일소망, 광주 남산. 동렁. 보영. 중앙. 동성. 37개교회 

경일 송내 낙원. t흥. 광성. 서림 은광, 신굉 

생영, 동부. 탑동 효옐 소망. 미디안기도원 

감리교 목된 저|일. 동두전, 지행 4개교회 

성결교 중부동두천동투천성결 3개교회 

침례교 동두천제일. 동두천. 생연 3개교회 

순복음 동두천.동두천중앙 2개교회 

구세군 동두천 1개교회 

1980년 이후 1990년을 거치면서 동두천 지역의 기독교교회는 꾸준한 증가가 

계속되기는 히나 이전의 폭발적인 증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1998년에 발간된 

r통두천시시-」에 나타나는 동두천의 기독교회는 모두 53개로 1980년 향토지 

자료보다 불과 3개가 증가하였는데 아래에서 검토히는 바처럼 일부 오류가 

있다하여도 이 기간 교회의 증가는 거의 답보수준이라고 히여야 할 것이다 

자료에 근거하여 1998년 동두천 기독교상홍L을 한 번 살펴보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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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파별 교획 비고 

시민 소명, 저|일 은성. 성지‘ 목앙. 동은. 동산, 

동두천 성광 안흥 칭말 성암, 저1일소망, 

남산 동렁 보영, 중앙 동성, 경일 송내, 낙원. lfm년 자료에서 연속 

신흥 굉성, 서림 은광 신굉, 생명 동부 탑동. 

소망, D띠안기도원 (킹개 교회) 

장로교{J:l개교회) 대영 축복 동신 광주 효멜 (5개 교회) 1sm년 자료에는 있으나소멸 

반석사동 (2개교회) 새로설립 

보영 동성, 닉원 은굉. 신흥 (5개 교회) 
교회는있으나 

l(IB자료에는누락 

복된 동두천. 지행(3개 교회) 
복된. 동두전 지행(3개 교회) 

lfm년 자료에서 연속 

감리교 (5개교호|) 
교회는있으나 19'웠년 

제일, (1개교회) 
자료에는누락 

동두천중앙 (1개 교회) 새로설립 

중부 동두천‘ 동두천성결(2개 교회) 1용X〕년 자료에서 연속 

성결교 (5개교회) 동두천(1개교회) 19'갯g년 자료에서 연속 

성심‘ 나눔{2개 교회) 새로설립 

동두천제일 동두천. 생연(2개 교회) 

침례교 (5개교회) 
생연 (1개교회) 소멸 

펑강 믿음, 방쥐3개 교회) 새로설립 

동두천 (1개교회) 1sm년 자료에서 연속 

순복음 (2개교회) 
동두천 중앙 (1개 교회) 소멸 

동두천 선교 (1개 교회) 새로설립 

구세군 (1개교회) 동두천영문 1않X〕년 자료에서 연속 

위의 지료에 나타나는 것처럼 1980년에서 1998년까지 18년간 동두천 지역에는 

7개의 교회가 폐쇄, 소멸되고 9개의 교회가 새로 설립되어 1998년 당시에는 모두 

57개의 교회기- 존재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디른 지역이 이 기간 폭발적으로 

교회가증가한것에비하띤대단히느린성징F이라고할 수있다. 



4. 동두천 기독교의 현황 

한국의 교회는 교회의 내 · 외적 요인으로 말미암이- 교단이 지속적으로 

분립하여 현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칭히는 교단만 거의 100여 개에 달히는 

복집한 양싱을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교리를 고수하는 교단괴­

진보적인 교리를 소유히는 교단으로 양분되고, 이는 다시 다양한 지역적 색채와 

정치적 주장을 표면에 내세운 많은 교단으로 세분되는바 이와 같은 한국 교회의 

분열상은 동두천에도 적용되어 현재 동두천 지역에는 다%댄f 교파와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를 대분하여 지역의 각 교회를 정리하띤 

다음과같다 

1) 장로교 

(1) 잠로교의성립 

장로교는 장로주의(Presbyteri없lism)에 따르는 모든 교회를 일걷는 교파이다. 

칼빈U -C혀vin)이 주장한 것으로, 교홍낸을 부정하고, 교회의 교도徵導) 경영을 

장로들의 합의에 따라 히도록 조직하였다 칼빈의 사성은 독일 · 네덜란드 · 

프랑스 등지로 전파되었는데, 스코틀랜드에 이르러 녹크스(G · W Knox)가 이를 

체계화하였다. 미국에서는 1628년에 제1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가 설립되었으나, 

남북전쟁으로 남 · 북장로파로 분열되었다가 1958년에 앙파가 합동을 이루었다. 

영국은 청교도혁명의 독립피에 대립하는 종파인 동시에 정치에서도 한 당피를 

이루었다. 

장로교가 한댁에 전래된 것은 1884년 미국 북장로회 소속 의료선교사인 

일렌CH.Allen)이 인천에 싱륙히-여 고종의 어의(個]醫)로 활동한 때부터이다 

1년이 지나 언더우드 목사가 정식입국하고 1889년에는 호주 장로교의 선교사 

데이비스(Davi허가 내한히여 선교히-었디. 한국에는 선교사가 입국하기 이전에 

이미 한국인에 의하여 성경의 일부가 번역되었고, 황해도 소래아외||)에 최초의 

교회가 설립되기도 히-였다. 

1887년에 언더우드가 자택에 교회를 설립하였는데 이 교회는 현 새문안교회의 

기초를 이루었다 1893년에는 남 북장로회선교회가 합하여 선교공의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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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하였고‘ 1898년에는 캐나다장로회에서 많은 선교사가 입국하여 원소에서 

캐나다장로회 선교부를 조직하고, 호주 선교부와 함께 참여하여 조선예수교 

장로회 공의회를 조직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 해에 마포삼열(馬布드|젠 

Samyel Austin Moffett) 목사가 그의 집에서 평양신학교를 개설하였다. 

1907년에는 평%에서 조선에수교장로회 독노회를 조직하고, 1912년에는 독노회를 

해체하고 조선예수교장로회를 조직하였다 일제는 한국교회 억압책으로 

1938년부터 신시참배를 강요히였고, 이에 저항하딘 주기철 최봉석 등 50여 명의 

목시들이 순교하였으며, 평양신학교기 깅-제 패쇄 되었다. 이때에 조선장로회는 

해체되어 일본기독교산하의 조선장로교딘으로흡수 -개편되었다. 

해빙- 이후에는 교단 재건운동이 휠-발히 진행되어 1949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1951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 고신파가 

분리되고, 1953년에는 김재준 목사를 중심으로 한 조선신학교(현 한구신학대희 

전신)가 중심이 되어 한국기독교장로회를 구성하여 분리되었다. 또한 

1959년에는 승동교회를 중심으로 한 합동측‘ 떤동교회를 중심으로 통합총회가 

구성되어 예수교장로회는 다시 양분되었고, 1972년에는 다시 대신파가 

분열되었고, 합동피는 주류 비주류로 길리었다. 이같이 장로교피는 여러 교단 

으로 분산되었으나, 현재 개신교 최대의 교파로 크게 발전히고 있다. 

(낀장로교교회현황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성광 김연규 예장합동 동두천동뚱'3-6 005--IDJ5 

2 장일 권주일 예장합동 상봉암동 142-7 '001-5117 

3 동두천소망 권순믹 예장합동 싱봉암동84-4 섭둔xl8 '001-W,낀 

4 뱉엘 -f그 l。d그」~ 예장합동 상패동 23 '001- 4:I"J5 

5 동산 김춘택 예장합동 생연동 400 tffi-5αl3 

6 동두천제일 김성수 예장합동 생연동 557--f:f'J 않:o-aa; 

7 한서| 권상원 예장합동 생연동 ffi 기상 상가 2층 861-3651 

8 온누리 박훈 예장합동 송내동주공아파트 3»--501 858--3: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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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두천제일 김성수 예장합동 중앙동또7-ffi 004-각m 

10 i':〕j。.,j 김민희 예장합동 중앙동 570-18.5 oos-:영55 

11 E~ 박찬규 예장합동 지행동 718 메인프라자 402 8닷1--4024 

12 {"j。d ~?-그 ζ g 예장합동 하봉암동 314 005-2.822 

13 동두천성실 김해섭 예장합동 생연동 426-8 않;7 1823 

14 은혜와진리 시」켜。-λ「 예장합동 송내동6용「4 경동빌딩 5층 8.58-6575 

15 새마음 곽대근 예장합동 생연동 825←13 g용-9341 

16 새한 윤장한 예장합동 상매동Z용3 004- 3140 

17 성광 김연규 예장합동 동두천동 530 865-IDl5 

18 수정 장성봉 예장합동 지행동 38 866-700:3 

19 신천 신희재 예장합동 보산동보산주공A 1잉카00 865-8621 

20 예은 조유래 예장합동 상패동 Z3 6/5 얹요-783.5 

낀 충만한 김광균 예장합동 지행동 270 지행주공상가2층 837-4700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언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탑동 초푼 예장통합 굉암동 205-5 ffi7-5ffi1 

2 광성 황호준 예장통합 굉암동 Ll86-? 837- 2019 

3 창말 윤동석 예장통합 동두천동양g 868-4241 

4 안흥 김원용 예장통합 동두천동 g용2 얹Xl---?l똥i4 

5 보영여종고 H「f%"。} 예장통합 보산동 522-1 004-3247 

6 언덕위의신흥 김영득 예장통합 상봉암동 205-2 837-α255 

7 동두천반석 오성환 예장통합 상매동 113-1 ffi3--0198 

8 동성 원덕훈 예장통합 상때동 135 004-2!조'3 

9 서림 횡종협 예장통합 상매동엉1카 002--ffil? 

10 으τSL 口1「〈이 김의성 예장통합 상매동 42-5 861 3ffi3 

11 세움 송인호 예장통합 상때동 65-15 

12 §\g 이정광 예장통합 생연1동 100-4 865-용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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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영 박선진 예장통합 생연1동 519 8ffi내g〕4 

14 동렁 이지성 예장통합 생연1동산8 8ffi--f'[JJ7 

15 0 1 러| 최연건 예장통합 생연2동 44층 861--<m3 

16 동두천중앙 홍범용 예장통합 생언2동꺼4-7 863-2523 

17 0 1레 초|연건 예장통합 생연2동 814-5 004--0191 

18 낙원 공지태 예장통합 생연동잉~2 862-71α30 

19 신광 이현구 예장통합 생연동 362 004-3401 

20 하늘꿈 송순희 예장통합 생연동 487-15 ffi'.3--{않)32 

21 동두천은성 안윤상 예장통합 생연동 547 8ffi•3504 

22 둘사랑 김민호 예장통합 생연동꺼3-52층 Effi---1424 

23 사동 임병우 예장통합 생연동 786--7 862-21회9 

24 정아한 전진호 예장통합 송내동3 867--9104 

25 송내 함접용 예장통합 송내동또용1 Sffi-7!304 

26 새샘 남정쇠 예장통합 
송내동 659-2 

g왔-{)C91 
우진프라자3층 

27 보「으디 님-「'ii:그-'i-κ- 예장통합 
송내동 664--6 

858-1855 
주공아파트 3::9--005 

28 걷i좋은 예장통합 송내동 675--1 861 2J:fJ.]

29 아리울 이등영 예장통합 
송내동 ffi5 

862• 5'.ill 
승계프라자4층 

30 은성 만윤상 예장통합 중앙동 547 Sffi-3504 

31 수정 장성옹 예장통합 지행동 :ll7-1 Effi---7933 

32 내행 박만오 예장통합 
지행동 695-5 

g용-B291 
대행프라자 801 

33 예닮 신영택 예장통합 
지행동꺼8-2 

862--0199 
성지빌딩 801 

34 충신 '21'종환 예장통합 
지행동대방샤인힐 

861--0696 
701-1αJ2 

35 수정 장성봉 예징통합 지행동산8 866-7933 

36 동두천임마부엘 김상도 예장통합 히봉암동1~ 866-1004 

37 Of름다운 정만큰 예장통합 동두천동 867---91엉 

38 동두천 김원제 예장통합 동두천동 220-58 865-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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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총회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미디안 한상훈 예장개혁 안흥동 193-1 002-7019 

2 은혜 강용호 예장개혁 지행동송내주공아파트 112-105 않7--fJ700 

3 상봉암 윤영미 예장개혁 상봉암동용76 005-Z견6 

@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복음제일 홍근표 백석 생연1동 497-23 864 4001 

2 성일 김삼재 백석 생연동엉4-3 864애421 

3 셋별 자승우 백석 생연동당강경셋멸빌딩 836--1850 

4 그루터기 김종성 백석 동두천동영5 002-3348 

5 정동 이성절 '!「H~「 생연2동 f.Ul 서|이아파트 1815 ffih영30 

6 천둥 오탁선 백석 생연동 대방노블랜드아파트잉3-1밍3 없4-까또l8 

7 초대 소주호 백석 송내동송내주공아파트 505-104 8잉→짧4 

8 충성 마준성 백석 송내동주공O빠트 308--12(〕3 g경--6379 

9 동은 한기영 백석 지행동g용11 005-3531 

10 예닮 곽홍승 백석 지행동 002-3 대방상인힐 801--ID2 864-2733 

11 j]_드」으 이굉연 백석 지행동 송내주공A 111-1205 않7--8'.m 

12 주항 김삼재 백석 생연동 42&→19 864매321 

@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연번 패
 -햄
 

교역자 

이정봉 

주소 

보산동 407-49 

상때동 :n1 18 

전화 

g용-6264 

ffi7--ffi16 2 예일 ?}〈〕여R 
oc그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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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수교장로회(고려) 

연번 |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동두천 시민 | 조일상 | 예장고려 | 지행동 282카8 지행현대아파트 상가 | g용-4205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때신)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예수사람 이진호 여1징대신 

2 상록수 김봉검 예장대신 

3 전진군민 g반성 예장대신 

@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연번 교역자 교단 교회 

목약 강보선 | 예징워|신 

@ 대한예수교장로회(호헌) 

연번 | 교호| ! 교역자 교단 

일심 | 박용웅 | 예ε호헌 

@ 대한예수교장로회 (선목)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생연동X←2 

승내동 ffi'.3-3 

송내동 송내주공아파트 405--402 

주소 

생연동경9--1 

주소 

경기도동도천시 탑동동없-1 

주소 

전화 

ffQ-'SJZT 

않~-3516 

857--{jζg 

전화 

862냐~ 

전화 

868-4Cffi 

전화 

앙주온부리 | 김부곤 | 합동선목 | 지행동송내주공아파트 115-683 I 85&용42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통신) 

빨포! 교역자 교단 

송재익 | 합동동신 

주소 

지행동징4무궁화 3'.)1 

전화 

g용-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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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흰돌 김정은 합동개혁 보산동 2JJ7-5 ffi3-72JJ5 

2 임마누엘 바「켜。「힘 합동개혁 생연2동 ffil-13 2.3층 010-곳1642-8558 

3 동산 임영희 합동개혁 생연동 400 005• JC6'.3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앙) 

연번 | 교회 | 교역자 | 교단 

I 근원 | 이경옥 | 합동중앙 
주소 

지행동 275-19 

전화 

g좌-O.l61 

@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연)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경일 박옥분 개혁총회 생연동 787- 2 건영아파트 102- 1401 낀1-양히8 

2 성도전원 심만섭 개혁총연 송내동 Z용3 w-αX)4 

3 보라 문봉희 개혁총연 송내동송내아파트 띠6--1404 010-fi또자-axll 

4 섭김의 김춘절 개혁총연 지행동 273--11 우리빌라 2JJ1 010--3325-돗g〕6 

@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정통) 

연번 | 교회 | 교역자 | 교단 

명강 | 김정성 | 개혁정통 

주소 

상봉암동 274카 

전화 

Bffi--6경6 

@ 대한예수교장로회깨혁연합) 

단
 -행
 

교
 
-빽
 

자
 

-
용
 

팩
 -엽
 

펴
 뱉
 

밴
 

주소 

생연동 2갱-1 효영Of파트 2JJ4 

전화 

ffi3--4CX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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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국제) 

연번 | 교회 | 교역자 | 교단 
I 저짜 | 조정일 | 개혁국제 

주소 

걸산동 10'2 

전화 

BE&ξl52'2 

@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측) 

연번 | 교회 | 교역자 | 교단 전화 

신전 | 신희재 | 총신측 | 보산동4αH 보산주공아파트 1CX3----100 

주소 

855--8321 

기장 

교단 

예장 

주소 

생연동 635--5 항우회관2층 

주소 

생연동 2ffi 

교단 

순장 

주소 

생연동 286 

@ 한국기독교장로회 

연번 교역자 | 교단 전화 교회 

북부선교 김재선 ffi3--{] 191

@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측) 

교역자 전화 뿔」프흰 
김헝종 ffi'Z--8714 

@ 대호벼l수교장로회(순장측) 

연번 교역자 전화 패
 -햄
 

이근우 g용곳roJ 

2) 감리교 

(1) 감리교의성립 

감리교피는 1729년 영국에서 웨슬리(John wesley)에 의해 시직된 개신교이다. 

웨슬리는 옥스퍼드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신성클럽(Holy Club)을 조직히여, 



청년들에게 종교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규칙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을 

강조하였다. 이 때문에 메소디스트(Meth따st;格式主劃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 

이들 조직원은 성경, 신학 연구에 힘쓰고 빈민, 병자, 죄수를 찾아 전도에 열성을 

다하였다. 원래 웨슬리는 영국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독자적인 운동을 폈다. 이에 

영국교회는 그의 설교를 금지하고, 미국에 파견할 선교시-의 안수를 거절하자 

그는 독자적으로 자신이 직접 안수를 하띤서 실제로 한 교피로 분리, 형성히였다. 

교라는 사도신경에 제시된 크리스트교 신%벼1 근거하고 있으나, 감리교의 특색은 

교리보다는 실제적인 생활과 성격의 진리를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 감리교가 전래된 것은 1884년 미국 북김리회 소속 맥클레이 

(Maclay) 박사가 내한하여 교육·의료·선교사업의 허락을 받고 활동하기 

시작한 때부터 비롯된다. 1885년에는 아펜젤러(Appenzeller) 목사 부부와 

스크랜톤(W·B, Scranton) 의사 부부가 내한하여 교육·의료·선교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1887년에는 미국 남감리교회가 통합하여 기독교 조선감리교회를 

조직하고, 양주삼짧珠三) 목사를 초대 총리사로 선출하기에 이르렀다. 일제의 

탄압 속에 1944년에는 36개의 교회가 패쇄되는 수난을 당하였으나, 1945년 

광복 이후 다시 감리교회가 재건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재건파와 부흥파로 

분열되더니, 1949년에는 잉꾀의 합동총회가 개최되어 대한감리회를 조직하고 

헌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때 김유순(金絡淳) 목사가 감독으로 선임되어 통합을 

이루었다 이후 1954년에는 호헌파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협동을 이루고(1959년), 

1961년에는 예수교 대한감리회(전통)를 창립하더니 1962년에는 전덕성(全↑廳힘 

목사가 예수교 대한감리회를 조직하였으나 1974년에는 갱신총회가 분리되었 

다가다시 합쳐 감독제가 폐지되었다.(1978년) 

미국 북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의 전도로 성립된 우리나라의 김리교단은 

일찍이 통합을 모색하여 1930년에는 조선감리회를 성립시켰다. 그러나 

해방 이후 재건파와 부흥파와의 분리,통합, 초헌피의 분리·통합, 갱신총회의 

분리 통합이 반복되는 가운데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예수교 대한감리회(전통), 

예수교대한감리회로 크게 구분된다. 감리는 기독교 개신교파가 믿는 복음주의 

이며 교육의료사회사업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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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감리교교회현황 

@ 기독교대한감리회 

연번 교회 

성민 

2 예항 

3 남북 

4 동두천중앙 

5 섬기는 

6 좋은 

7 열밤 

8 생언 

9 영은 

10 아름다운 

11 함께하는 

12 동두천제일 

13 히은 

14 지행 

15 동두천 

3) 칩례교 

(1) 침례교의성립 

교역자 

이정민 

김희성 

앙만호 

김희칭 

김경한 

유상무 

정싱복 

이인한 

。d서ci~ 

정지은 

신종서 

권태호 

이재상 

이성진 

이앙로 

교단 주A 전화 

기감 상봉암동 226--9 ffi.l-1255 

기감 상매동 5ffi-3 857 4?19 

기감 생연1동 4않3-25 865--0351 

기감 생연1동 511-14 ffi'.3---31ffi 

기감 생연2동 IB-6 ffi'.3---1507 

기감 생연2동 805--3 상7f2층 866-1004 

기감 생연동영2-4 ::ro 

기감 생언동 402 867-띠33 

기감 경기도동두전시 생연동때3 867-4433 

기감 생연동 49 002--0175 

기감 생연동 612-12 은히빌딩 5층 864」Xl91

기감 생연동 616 ffi2-여44 

기감 생연동 825-13 앉i9--따ri 

기감 지행동 338 865-E였00 

기감 지행동 ff)(〕 865-'간ξg 

침례교는 크리스트교의 한 교파로 침례의식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붙인 

맹칭이다 이 교피기- 한국에 진래된 것은 1899년 캐나다 선교사 펜원(Fem wick) 

이 내한하여 서울, 황해도, 원산 등지에서 선교하면서부터이다. 1906년에는 

강경에서 31개 교회로 대한기독교회를 조직하고 만주, 시베리아 등지까지 교세를 

확장시켰으니, 1921년에는 일제의 강요로 동아기독교회로 명칭을 바꾸었고, 

해방 이후 1949년에는 대한기독교침례회가 되었으나, 미국 남침례교 선교시­

존이-버나티 부부기- 내한히여 활동함으로써 활기를 띠게 되었다. 



한국전쟁 후 1952년에 대한기독교연맹 총회로 명칭을 바꾸었고, 1959년에는 

대한기독교침례회 연맹총회가 이탈·독립하더니 마침내 1968년에는 침례교파가 

합동하여 호댁침례회를 조직히-고 1976년에 이르러 기독교호댁침례회가 되었다. 

(2) 침례교교회 현황 

@ 기독교한국침례회 

연번 교회 

동두천 

2 문을여는 

3 성신 

4 앙의문 

5 우럼 

6 믿음의 

7 동두천중앙 

@ 선교침례회 

연번 교회 

제일 

교역자 

김영호 

정기한 

최규선 

나석주 

신영춘 

λd二I그"§ 

김종식 

교역자 

서능제 

@ 기독교한국침례회(연맹) 

교단 

기침 

기침 

기침 

기침 

기침 

기침 

기침 

언번 교회 교역자 

주소 

보신동 39'2-1 

안흥동:E 

지행동 275--18 

지행동 29'2-10 하이텍아파트 201 

교단 

선교침례 

교단 

지행동앉용2 

지행동 671-2 

지행동꺼9--3 현대프라자7이 

주소 

하봉암동SJ7 

주소 

동두천성락 홍명선 | 기짐연맹 지행동 275--5 

전화 

005-:ri·η 

92'2-ffi34 

834- :ll76 

862-1잊~ 

862~웠〕4 

fffi--5278 

전화 

0'2--914- 2541 

전화 

862 7[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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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성결교 

(1) 성결교의성립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1920년에 카우만(C. E.Cowman)과 길보룬(E.A.Kilbo 

lun밍이 동경에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창설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들은 복음 

전도관11서 4중복음(四動룹흡), 즉 중생庫生)·성결뿔潤·신유짜總·재림(再l폐을 

교회의 중요한 명제로 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 구제를 도모하려는 

신앙운동을 전개히였다. 

이 교파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1907년 김상준(金相i첩)과 정빈(鄭秘) 

두 사람이 일본에서 귀국하여 전도활동을 시작할 때부터이다. 이들은 일본 

동양선교회 성서학원을 졸업한 후 귀국하여 종로 감곡(藍~. 현 무교동)에 

동양선교회 선교사 카우만과 길보룬의 도움으로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설립하였다 이것을 발판으로 하여 1910년에는 동양선교회총본부에서 

파견한 영국인 토마스(John Th。mas) 선교사가 활동하였고, 드디어 19끄년에 

성서학원(서울신학대학 전선)을 설립하게 되었다.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은 1921년에 이르러 기독교중앙선교회 성결교회로 

명칭을 바꾸고, 1932년에는 조선성결교회 자치를 선언하고 장로제를 시행하 

였다. 이후 유지재단의 설립, 연회의 조직 등 교세 확장에 주력하던 중 일제의 

탄압을 받아 많은 교역자와 신도가 순교를 당하고 옥고를 치루는 등 수난을 

겪었다. 

1945년 해빙 후에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로 명칭을 비-꾸고 재건사업을 

추진히다가 한국전쟁을 및F아 다시 수난을 겪는디-- 1951년에는 미국에 본부를 둔 

동양선교회 주한선교부가 활동을 개시하고 마침내 1957년 선교 50주년을 및L아 

기념관 건립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다. 1961년에는 연합기관의 탈퇴문제로 

일시 교단이 분리되어 현재에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예수교대한성결교회로 

나둬었다. 



(2) 성결교회현황 

@ 대한기독교성결교회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동두천 E현익 기성 상때동 67--8 ffi3---3411 

2 중부 민흥식 기성 상매동 310 002·키ID4 

3 행복한 신인호 기성 지행동앉였-1 앉'l3-0191 

@ 대한예수교성결교회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돌딘 최굉채 예성 보산동410-28 003--'πl24 

2 나눔 김미숙 예성 
생연1동 163 생연주공아파트 

002• )473 
101 104 

3 침좋은 박기제 예성 
생연동 2EB-5 조흥or따트 

001 :m]
4-203 

4 성심 전영주 예성 안흥동 391 g웠-αB1 

5 영인한 차익성 예성 지행동 Cl2→6 f'ffl--3907 

5) 순복음교 

(1) 순복음교의성립 

이 교파는 기독교오순절파의 한 갈래로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본래의 

명칭이다. 오순절파는 1829년 독일 출신의 미국인 목사 빈브래너 (J.Wnb뾰mre)가 

창설하였다. 이 교파가 한국에 전래된 것은 1928년 미국에서 럼시(Mary 

C.Rumsey) 선교사가 입국하여 선교본부를 설치하고 활동힘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어 1932년에는 일본에서 박성산과 배부근이 입국하여 서빙고교회를 설립하고, 

교세를확장해 가던 중 일제의 종교 탄압으로 외국선교사가 강제 추방되어 수난을 

겪게되었다. 

1945년 광복을 맞아 오순절 신학을 공부하고 귀국한 곽봉조·윤성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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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김진윤 목사가 각각 교회를 세우고, 활동하던 중 6 25사변으로 다시 

시련을맞이히였다 

오순절운동이 직접 하나님의 성회와 연결된 것은 미국 하니님의 성회 소곡 

채스덧(Arthur.BChesnut,) 선교사가 내한히-여 박성산 목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활동한 결과 1953년에 하나님의 성회를 창설하게 된 때부터이다. 그러나 

1959년에는 미국의 아세아 선교부장 케참 목시가 내한히여 2만 달러를 희시하고, 

선교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교딘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이때 중앙복음회관이 

건립되고, 신학교 이전 계획이 수립되고 분열되었던 대한기독교 오순절교회도 

다시 통합되었다.(1972년) 

1981년에는 다시 교단에 분규가 일기 시작하였다-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총회임원과 간부들은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조용기 목사를 문책히고 

재명처분 운운하는 시태가 발생하였다. 

이때 순복음교회에서는 끝까지 해맹하였으나 받이들여지지 않자, 

순복음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혼란 속에 ‘하나님의 성회 

본부’는 동양선교부장 허스트 목시를 파견하여 교단의 화합을 꾀히고, 양측에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성과가 없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한국 히나님의 성회를 주도해 온 중심 교회로서 히나님의 

성회를 탈퇴하자 뭇있는 오순절파 교인들은 새로운 교파 창설의 필요성을 

절김하였다. 이 무렵 1984년에 미국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 짐머맨T.F.강mrnerm 

an) 목사와 조용기 목사 시아에 새로운 협익에 이루어졌고, 그 결과 여의도순복음 

교회가 국제 하나님 교회에 기-입한 교단으로 새로이 예수교 대한하나님성회를 

창립히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외는 무관한 새 교파로 출빌하였다. 이후 두 

교파는 싱호 갈등을 빚더니 기독교하나님의 성회와 예수교하나님의 성회는 1971년 

통합선언대회를 열고 디음해 정기총회에서 통합을 선언하였다 이로써 분열된 

교단은 m여년 모뻐l 다시 결속되었다. 



(2) 순복음교회현황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연번 교회 교역자 교단 주소 전화 

평화로 송기환 기히성 샘연동웠-22 않1-9101 

2 동두천 이기준 기히성 생연동 567-9 865--4α"12. 

3 열린문 백수근 기하성 
지행동g용2 

8.57-9101 
생연프라자8층 

6) 구세군 

(1) 구세군(없g때 Jl.Jmy)의 성립 

1878년 영국의 부우드(Booth)에 의하여 창립된 민중전도(民짧댐週)와 

사회시-업에 열중하는 기독교 교파이다 부우드는 처음에는 감리교파의 

전도자였으나, 이제까지 전도방법은 서민계급의 구제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런던 동부의 빈민굴에 들야가 구제운동을 일으킨 것(1865년)이 구세군의 

창립동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동 런던 복음전도회로 시작되었으나(1877년), 

조직과 제도를 군대식으로 개편하띤서 구세군이라 불렀다(1878년) , 교리는 

중생(重生) · 성결댈짧) · 봉새휩士)이며, 종교적 군대 조직으로서 사괜士官)과 

군인의제복착용 · 군기 군악등을채용히는것이 특색이다. 

입군(入軍)의 조건은 엄정한 금주, 단체주의에 대한 충성에 있으며, 종교 

활동은 전도사업과 사회시업으로 양분되어 있는데, 복음을 전히는 군영(軍營)과 

지영&營)이 전 세계 93개국에 16,792개소에 이르며 딘원은 약 46만 맹이디. 

또한 136종의 간행물이 매달 200만 부 이상 발간되고 있다. 사회시-업으로는 

고아원 · 양로원 병원 숙박소 · 부녀구제소 등 약 46종에 2,200여 개소를 운영 

하고 그 외에 801개의 희교, 285개의 육 · 해 · 공군에 사업소를 설치 운영한다. 

만국본영(萬國本營)은 런던에 있고, 서기관부가 있어 아시아 -아프리카 -

유럽 미국에 각각 민국서기관을 파견하여 담당하고 있다. 각 군국에는 

군국사령관이 엄격한 군령과 군률로 군국본영을 통활하고, 지방본영과 영문은 

지방사관과 담임사관이 주관한다. 철저하게 군대식 계급 칭호를 두고, 보고 · 

지시 검열이 엄격한조직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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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군대한본영懶世軍大횡盧本營)은 1908년 영국의 사관인 호7싸드(Hoggar이 

에 의해 전래되었다 부우드 대장이 1907년 일본을 방문하였다기- 한국 선교를 

결심하고, 호기아드 정령(正쉬행 등 사관을 보내 평동에 본영을 설치한 후 사업을 

시작하였다. 현재 본영은 서울 정동에 있다. 본영의 부서는 총무서기관 밑에 

비서부 ‘ 재무부 · 자산부 ‘ 사회사업부 · 가정단부 · 청년부 · 번역 겸 편집부가 

있다. 이외에 유년단 · 소년단 · 소녀단 · 의용딘- -청년단 거화단@닫火團)의 

부속조직과 구세군 · 사관학교가 있다. 본영 밑에는 서울 충청 충서 전라 

경상 경동으로 전국에 지방군영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2) 구세군영문 

연번 | 교회 ! 교역자 
| 닭천 I 01운승 

끼기타파} 

(1) 후기성도 여|수그리스도교회 

교단 

구세군 

주소 

상매동 51-13 

전화 

862-4471 

@ 후기성도 예수그리스도교회(Church of Jesus Ch rist of Latterday 

S밟$)의 성립 

이 교파는 1830년 조셉 스미스가 미국 뉴요크주의 맨처스터에서 창립한 

교단이다. 이 교파는 신 · 구성서 외에 스미스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히여 

오k들었다는 r모르몬경J을 경전으로 임뱃기 때문에 모르몬교라고도 부른다 

이 교파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믿는 점 등은 

정통적 크리스트교와 같으니 스미스에 내린다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특수한 

현현탱웰됐, r모르몬경」, 시간과 공간은 무한한 것이고, 물질은 영원한 것이나 

하나님에 의한 피조물(被造찌)이 아니라고 하는 점 등은 일반 크리스트교와 

싱반되는 내용이디. 이 때문에 많은 회의를 느끼는 경우가 있다. 

모르몬교의 교인들은 12세기 지니변 인수를 받고 성직자가 되는데, 전문적인 

성직자는 없다. 스미스는 1843년 계시에 의해서 일부다처제를 인정한다고 



발표하자, 여러 곳에서 중혼(重婚)을 규탄하는 여론이 비등한 적도 있다 

1없4년 스미스는 군중에 의히여 살해되었다. 이때 상당수의 교인이 살해되거나 

피신히는 사태가 일어났고 중혼문제는 미국 대법원이 개입하여 금지시컸고 

교회에서도 이를 금히는 결의를 발표함으로 일단락되었다. 스미스의 후계자가 

된 브리암 영은 1847년 본부를 유타주 솔트레이크로 옮겨 이후 30년간 교세(敎勢 

)를크게떨쳤다. 

한국에는 1951년 김호직(金浩植) 박사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침례(t뤘뀔를 

받고 귀국하여 부산에서 미군들과 함께 예배를 본 후부터 퍼지기 시작하였다. 

현재 국내의 신자 수는 약 6만 5,000명에 이르고 활동하는 선교시는 300여 

명이다. 

@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교회 현황 

동두천시에는 그간 동두천지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폐쇄되고 의정부 

와드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다. 

교파 교회명 대표 

말일성도 동두전지부 정영제 

(2) 여호오띤|증인 

@ 여호와의증인의성립 

미국에서 기원한 크리스트교 종교단체이다.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에 있는 

위치타워 성서책자협회(Watch Tower Bible and 암act, Society of Pe펙rlvania) 

를 국제 본부로 236만여 명의 증인들이 있다. 성서에 나오는 여호와(야훼), 

즉 우주의 창조주이며 주권자인 여호와의 명칭을 그대로 인용하여 ;여호와의 

증인’이라는명칭을쓰고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인류의 유일한 희망으로 믿고 전파한다. 또한 

성경전서가 야훼의 영감으로 기록된 유일한 지침서이며, 예언서라고 믿고 

이의 성취를 확신하고 기-르친다. 침례를 행히-며 인류의 죄를 위히-여 돌이키-신 

예수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한다. 이 교단에서는 사람의 법과 성서의 법이 

충돌할 때는 양심적으로 성서의 법을 우선순위에 두며, 교직자와 평신도의 

240 + 241 



제4캔제14장 종교 

구분이 없고, 보수를 받고 성직에 종사하는 일도 없다. 

회중(會聚)단위로 집회장소인 왕국회관(王國會館)을 갖고 있으며, 매주 

5시간의 정기 집회를 갖는다. 성경 자격을 가진 님자들이 장로 혹은 감독자로서 

회중을 돌보고 있다. 교댄l서는 r파수대 ; The Watchtower」, r깨어라; Awake」,

r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 등을 발행히는데 모두 ζL국어로 발행하고 있다 

한댁에는 1921년에 선교사 홀리스터가 전파히-기 시작하였고, 1952년에 이르러 

사단법인 위치타워 성서책임자협회가 설립됨으로써 전국 각 지역에 분포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약 545개 회 중에 약 3만 명의 증인들이 있다 

@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현황 

동두천시에는 현재 1개의 왕국회관어 있다 

교파 교회영 대표 

여호와의증인 왕국회관 임승태 

(3) 통일교 

@통일교의 성립 

세계기독교통일 신령협회(世界基督敎統一 피爛協會)가 본래의 명칭이다. 이 

교파는 1954년 문선명@蘇明) 목λ까 창시한 신흥 그리스도교파이다. 통일교는 

세계의 모든 교회를 신령과 진리로 통일하여 하니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히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히려고 노력히는 가운데 발전하고 

있다. 이들은 선교활동을 한국에 국한시커지 않고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한다. 

1957년에 통일교의 교리서인 r원리강론〔原핍휩命).r을 완성하여 체계를 수립한 

후 해외에 선교시를 파견히고 교회를 설립히는 등 선교활동에 힘쓴 결과 세계 

130여 개국에서 신자를확보히였으며 전 세계의 300만 신도를 거느리고 있다. 

교리는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아버지로 믿으며 신 - 구약성서를 

경전으로 받들어 하나님의 독쟁자 예수를 인간의 구주인 동시에 복귀된 선(휩의 

조싱으로 믿는디 또한 예수님은 반드시 한국에 재럼할 것이리는 확신을 갖고 

있으며 인류사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대기족사회가 될 것으로 믿는 



가운데, 구원 섭리의 최종 목표는 지상과 천상에서 악과 지옥을 없애고 선과 

천국을세우는 데 있음을 믿고 있다. 

통일교단의 중요사업은 교육 사업으로 선문대학과 선화예술중 · 고등학교, 

언론활동으로는 국내에서 《세계일보》를 미국에서 《워싱톤타임지; Washin밝on 

되mes》, 《뉴욕트리분지; Newyork Trbune》를 발간하고 있다. 

이 외에 통일산업, 일회{一쩨 등 여러 사업체를운영한다. 

@통일교교회현황 

동두천시에는 현재 1개의 교회에 약 150명이 등록되어 있다. 

교파 교회명 

통일교 | 통일교회 

(4) 안식교 

@안식교의 성립 

대표 

서며 
00 

우두호 

소재지 

생연1동 464--4 

전화번호 

865-4541 

그리스도의 재림과 안식일 엄수를 강조하는 기독교의 한 교파이다. 1830년대 

후반부터 1840년대 초반에 걸쳐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을 중심으로 윌리엄 

밀러(W.Meller) 주도 하에 재림운동이 진행되었다. 이때를 이 교파의 효시로 

본다. 신도들은교피를초월하여 하나님의 계명 중넷째 계명, 즉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고 그리스도가 개체로 재림할 것을 고대하며 이를 가장 큰 소망으로 믿고 

있다. 

이 교파가 한국에 소개된 것은 1904년 하와이로 이민 간 손흥조댐興祚)가 

일본에서 진리를 전해 듣고 이를 임기반(林基盛에게 전한 후, 이에 흥미를 느낀 

사람들이 일본의 구니야히데(國짝水) 목사와 일본 주재 선교사 피일드(Field)를 

초청하여 전도대회를 연 데서 비롯된다. 1905년에는 스미스 목사가 첫 번째 

선교사로 내한하여 순안에서 교육사업과출판사업을 시작하였다. 

1915년에는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근억(李根憶), 정문국(鄭文國)이 

목사 안수를 받고 계속적으로 전도에 힘써 교세가 확장되어, 1919년에 이르러 

조선합회 제 1회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식민통치기에는 다른 종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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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지도자가 탄압을 받고, 투옥되었으며, 연합회장 최태현(崔泰£회 

목사가순교히는등수난을당하였다. 

1945년 광복을 맞아 교회를 재건하고 합동총회를 개최하였으며, 1987년에는 

공산권 선교를 위한Awr 아시아방송국을 설립하여 한국어 등 8개 국어로복음을 

전히는 등 선교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삼육대학을 비롯히여 27개의 

중 ·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교육사업 위생병원 운영 삼육식품공장 운영 등 많은 

사업을추진하고있다 

@안식교교회 현황 

동두천시에는 현재 l개의 교회에 신자 167명이 등록되어 있다 

대표 
교파 교회명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fA「lj)l」
제7일안식일 

임용갑 샘연돔 51 005--5914 
예수재림교회 

(5) 효택전부교 

본래의 명칭은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 약칭 ‘전도관’이었으나 후에 

교주인 박태선이 기독교적 관점을 모두 폐기하고 새로운 교리를 정립하면서 

호F국천부교’라고 변경하여 오밝1 이른다. 

6 25 직후 대한예수교장로회 남대문교회 집사였던 박태선은 장로 임직을 

받고 자신의 영적 체험을 바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부흥집회 등을 인도히-다가 

기존의 기독교회로부터 이단성을 지적받게 되자 1955년 6월 소속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를 탈퇴한 후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이하 

부흥협회)를 만들었다. 이후 박태선 장로는 원효로전도관을 시초로 전국에 

자신을 추종하는 신도들로 구성된 많은 전도관을 만들게 되는데, 당시 박태선 

장로는 이 부흥협회를 이끌면서 자신을 동방의 의인이며 성경에 나타난 참 

김람나무인 자신을 통하여서만 구원받는 천국백성이 될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설교하면서 교세를 점차확장해 니갔다. 

교세가 성장하자 부흥협회는 1957년경 신도들을 규합하여 공동생활을 



통하여 신앙심을 돈독히 히고 자녀교육과 의식주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신앙촌’ 건설에 나섰다. 바로 경기도 부천시 계수동, 소시동, 범박동 

일대 약 43만 평의 황무지를 개간히여 300여 동의 주택과 50여 동의 공장, 걱종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1만 명 이상의 신도를 입주시컸던 것이다. ‘소사 신앙촌’의 

탄생이었다 

신앙촌은 독특한 운영체제를 고집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주인 없는 상점’이 

운영되었던 것이다. 말 그대로 돈을 받는 사람이 따로 없이 구매자들이 양심에 

따라 값을 치르는 가게로 그 계산이 1원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았다고 

알려졌다. 또, 신앙촌 입주는 희망한다고 해서 임의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이나라 

부흥협회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을 받이야만 임시로 주택을 배치 받아 입주가 

기능하기도했다. 

부천 소시- 신앙촌의 성공으로 부흥협회에서는 신앙촌 건설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1962년에는 경기도 덕소에 ‘덕소 신앙촌’을, 1970년에는 부잔에 

‘기장 신앙촌’을 각각 설립했다 신앙촌이 중 장년층의 뇌리에 강히-게 남이있는 

것 중 하나는 각종 생필품을 교인들이 생산해 이를 시중에 내다 팔았기 때문이 

기도히다. 

신앙촌의 각종 기업이 100여 종이 넘는 생소L품으혹 성기를 높였다. 1960∼1970 

년대 생펼품의 극심한 부족 현상으로 제품을 생산하기에도 급급했던 이 시기에 

신앙촌 생산 제품은 신앙인의 양심에 기초한 품질 좋은 제품으로 경제에 도움을 

주기도했었다 

1980년경 당시 부흥협회 초대회징이던 박태선 장로는 1980년 1월경부터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느님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성경과 예수, 십자가 등 기존의 

기독교적 색채를 완전히 틸피한 새로운 종피를 창설하게 된다 이후 교파의 

명칭도 ‘힌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로 변경하고 전국 각지에 있는 그 산히 

예수교전도관의 간판을 ‘힌국천부교전도관’으로 바꾸고 건물 종탑에 설치된 

십자가를 칠거히-고 천부교의 새로운싱정인 비둘기상으로 대체했다 

이때 확립된 교리의 핵심은 성경 호세아 14장에 근거하여 이슬성신을 처음 

내리는 존재가 ‘감람나무’이고 ‘동방의 한 사람’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느님’이며, 자유율법을 지키며 죄짓지 않고 이슬성신으로 죄를 해결해야만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서 이슬성신을 처음 내린 교조 박태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느님임을 믿는다는 것으로 선언했다. 1990년 박태선 장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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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후에도 교파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각지의 신앙촌도 생상활동을 

계속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두천의 전부교는 1957년에 빌-긴된 「동두천대관」에 전도관이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천부교가 창립된 1955년경에 이미 해당 교회가 동두천에 설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전도관의 상황 변천에 따라 많은 변화기- 있었고 교세도 

부침을 겪게 된다 동두천에는 현재 l곳의 전도관이 있다. 

대;표 
교끄} 교회영 소재지 전화 

직위 뽕
 -때
 

865-1440 천부교 | 동두천전도관 | 관장 동투천시생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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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독교연합회 

동두천시의 기독교 각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조직된 연합단체로 봉시와 

선교를 위한협력을모토로 하고 있다. 

(1) 동두천기독교연합회의 조직 

회장 
안윤싱목사 」

{-←「「
기독교신협 따송-0 1사 I 

최상우장로 | [날사융꿇뚫 부회장 

횡증협목사, 진성복장로하중보장로 

l-_ 
흥 무김영득목J「 

장기발전기획위원장 

E홍스l목사 
장기발전기획부위원장 

이앙로목사 

싫장」극 서 기김심재목사 

부서기유충스‘목사 ←짧
 鍵돼

램
 

예배분과위월장 
권순악목사 

음악룬과위원장 
벅민오목사 

학생분과위원장 
김정현목사 

환경운고}위원장 
전진호목사 

행Al분과위원장 
윤영미전도시 

유,Of동분과위원장 
이광얻목사 

「정널靈균기 
군선교분과위원장 
효쌍용장로 

의료분과위원장 | 
왕승식장로 | 

사회분과위원장 
신만섭목사 

홍보교육문과위원장 
소주효목사 

노요년셀엠원장 I I 교통혐의지원문괴위월잠 
0 1중근목사 'I 윤동석목사 

(2) 동두천기독교연합회 역대 회장 영단 

역대 회장 부회장 총회일시및장소 

초대 곽절형목J..K동두천감리) 흔IEH인목사 차치는또}로 70. 07. 20 동성교회 

2 한태인목사차차근장로(잠밀) 김광명목사문용석장로 꺼. 04. 25 동두천감리 

3 김종해목J..K동두천침례) 임명환강도시 김재호잠로 72 04. 16 신광교회 

4 김광명목사{동성) 김종해목사차치근장로 73. 04. 29 동두천장로 

5 김종해목J..K침려|) 최원죠목사옥지권장로 74. 04. 14 동두천제일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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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원진목AK동두천감리) 연구홈목사김찬민장로 乃, 04. 20 동두천감리교회 

7 연구흩목,A.{동성) 농영건목사강석은장로 76. 04 .25 동성교회 

8 김이흥목AK중앙) 권중길목사오봉현장로 77. 04. η 제일교회 

9 권중길목AK.저|일감리) 농영건목사박승옥장로 78. 04. 16 신광교회 

10 g명건목새은성) 김이흥목사문용석장로 79. 04. Z2 침례교회 

11 김이홍목새중앙) 이봉춘목사이기영장로 00. 04.13 순목음 

12 이봉춘목λH동성) 김석인목사문용석장로 81. 04. 25 동성교회 

13 김석인목사{신광) 함준규목사문용석장로 82. 04. 18 신광교회 

14 김석인목AK신광) 최덕한목사문용석장로 83. 04. 10ε빌교회 

15 최덕한목AK동성) 이기준목사문용석장로 84. 04. 28 동성교회 

16 최덕한목AK동성) 이기준목사문용석장로 84. 12. 15 동성교회 

17 이기준목AK순복음) 윤동석목사문용석장로 85. 11. Z3 순복음 

18 윤동석목AK장일) 최원진목사김재호장로 86. 11. 29 칭말교회 

19 황환동목새성결) 이학원목사조71문장로 ITT. 11. Z2 성결교회 

20 이학원목AK동두전장로) 황호준목사이기영장로 88. 12. 12 동두천 

낀 횡호준목새광성) 이정광목사김만련장로 00. 11. Z3 광성교회 

Z2 이정광목AK돌렁) 함점용목사박승옥장로 00. 12. 6 기협 

Z3 빅벤영목새성암) 이건호목사차영수장로 91. 12. 4 동렁교회 

24 강신경목AK안흥) 김찬수목사박태관장로 92. 12. 16 신광교회 

25 강신경목,1.K안흥) 김주섭목사차영수장로 93.‘ 11. 3J 안흥교회 

26 강신경목새안흥) 김주섭목사지장윤장로 94. 11. Z3 안흥교회 

27 김주섭목人H돔두천) 남정쇠목사안병웅장로 95. 11. 29 안홍교회 

28 남정쇠목시〈중앙) 오덕근목사김진영장로 96. 11. 20 동두천교회 

29 오덕근목사(감리) 이기준목사이덕제장로 97. 11. 18 동두천호텔 

3J 이기준목AK신광) 박순택목사김원식장로 00. 11. 18 동두천호델 

31 박순택목새평강) 김영호목사박노연장로 00. 11. 24 신광교회 

32 황환동목AK성결) 공지태목사이병희장로 2CXXJ.11. Z2 동두천호댈 

33 공지태목새낙원) 권순으목사오재절장로 2001.11. 낀 성결교회 

34 권순익목새소망) 김원용목사박춘배장로 2002.11. 20 낙원교회 

35 김원용목AK안흥) 김영호목사김준희장로 2003.12. 9동두천호텔 

36 김원용목AK안흥) 박성호목사이홍우장로 2004.11.24 만흥교회 

37 박성호목AK장밀) 김연규목사조광남장로 2005.12. 7ε멜교회 

38 김연규목사〈성광) 
임병우목사진성복장로 

2006.12. 6 성광교회 
지춘정잠로 



39 임병우목시〈사동) 
민흥식목사김정현목사 

진성복장로전굉엽장로 
2007.12. 5 사동교회 

40 김정현목J.K동성) 
박노진장로진성복징로 

이현구목사민흥스목사 
2003. 11. 12 동두천감리교회 

41 이현구목). {신굉) 
안윤상목사 

진성복징로최상우장로 
20C9.11. 3 은성교회 

42 안윤상목AK은성) 
횡종협목사 

진성복징로히종보장로 
2010.11. 3은성교회 

(3) 동두천기독교장로연합회 

@ 동두천기독교장로회의 조직 

회장왕승식장로 

부회장 

한상용장로 

서기빅치윈장로 

-「

부서기앵태용장로 

@동두천기독교장로회의 역대 회장명단 

역대 회장 

초대 차찬근장로 

2 문용석장로 

3 김재호장로 

4 옥지권장로 

5 오봉현장로 

6 김찬민장로 

〔회계뚫 
「부빼짧선월 

임기 

1969. 12. 6 ∼ 1970. 12. 5 

1970. 12. 7 ∼ 1971. 12. 1 

1971. 12. 2 ∼ 1972. 12. 4 

1972. 12. 5 ∼ 1973. 12. 2 

1973. 12. 3 ∼ 1974. 12. 1 

1974. 12. 2 ∼ 1975.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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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정용잠로 1975. 12. 9 ∼ 1976. 12. 6 

8 강석은장로 1976. 12. 7 ∼ 1977. 12. 5 

9 앙흥열장로 19η. 12. 6 ∼ 1978. 12. 4 

10 문용석장로 1978. 12. 5 ∼ 1979. 12. 4 

11 김재호장로 1979. 12. 5 ∼ 1980. 12. 8 

12 나치상장로 1980. 12. 9 ∼ 1981. 12. 8 

13 조기문장로 1981. 12. 9 ∼ 1982. 12. 8 

14 김만련장로 1982. 12. 9 ∼ 1983. 12. 2 

15 이기영 장로 1983. 12. 3 ∼ 1984. 12.12 

16 김진영장로 1984. 12.13 ∼ 1985. 12. 2 

17 박태관장로 1985. 12. 3 ∼ 1986. 12. 2 

18 박노연장로 1986. 12. 3 ∼ 1987. 12. 7 

19 최규랑장로 1987. 12. 8 ∼ 1988. 12. 6 

20 이덕제장로 1988. 12. 7 ∼ 1989. 12. 6 

21 이춘길장로 1989. 12. 7 ∼ 1990. 12. 3 

22 정동환장로 1990. 12. 4 ∼ 1991. 12. 5 

23 이싱수장로 1991. 12. 6 ∼ 1992. 12. 4 

24 민영복장로 1992. 12. 5 ∼ 1993. 12. 4 

25 조정일장로 1993. 12. 5 ∼ 1994. 12. 6 

26 안병웅장로 1994. 12. 7 ∼ 1995. 12. 5 

27 지창윤장로 1995. 12. 6 ∼ 1996. 12. 3 

28 김원식장로 1996. 12. 4 ∼ 1997. 12. 9 

29 이서우장로 1f져7 12. 9 ∼ 1998. 12. 7 

30 박응열장로 1998. 12. 8 ∼ 1999. 12. 7 

31 오재절장로 1999. 12. 8 ∼ 2000. 12. 5 

32 박춘배 장로 2000. 12. 6 ∼ 2001. 12. 4 

33 이길수장로 2001. 12. 5 ∼ 2002. 12. 4 

34 김준희장로 2002. 12. 5 ∼ 2003. 12. g 

35 이홍우장로 2003. 12. 9 ∼ 2004 .12.14 

36 조광남장로 2004. 12.14 ∼ 2005 .12.13 

37 지춘정장로 2005. 12.13 ∼ 20[]6 12. 5 

38 전광엽 장로 2006. 12. 6 ∼ 2007. 12‘ 

39 박노진장로 2007. 12. ∼ 2008. 12 

40 최 상우장로 2008. 12 ∼ 2009. 12 

41 하종보장로 2009. 12 ∼ 2010. 12 



(4) 동두천기독교청년연동회 

2005년 7월 2일(토) 청년연함회 효립 위원회 구성 

2005년 9월 10일(토) 효템 

2006년 4월 17일(월)∼19일(수) 부흥집회 

2006년 8월 24일(목)∼26일(토) 수련회 

2006년 8월 24일(목)∼26일(토) 연합예배 

2006년 11월 25일(토) 총회 

2007년 8월 14(화)∼15일(수) 수련회 

2007년 10월 6일(토) 연합예배 

2007년 11월 30일(금)∼12월 1일(토) 신.구임원 MT 

2008년 1월 19(토) 연합예배 

(딩 동두천기독교학생연합 

학생연합회 재결성총회를 위한학생회 지도자준비모임 2007년 1월 21일 

2007년 2월 4일 

20(〕7년 3월 3일 

학생연합회 연합예배 및 재결성총회를 위한 학뱅회 지도자2차준비모임 

학생연합회 재결성층회 및 언힘뼈l배 

9) 기독교의사회활동 

기독교는 전래 이래 선교와 사회 봉시를 교회와 신앙의 실천 덕목으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기독교의 성장과 교회 및 신도의 

증기에 특히 교육, 의료, 구제, 절제 등 사회를 향한 봉사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동두천 지역에서도 역시 지역사회를 향한 

기독교의 봉사휠동은 전래 초기부터 꾸준히고도 왕성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를항목별로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육사업 

동두천은 한국전쟁 발발의 최초 현장이었고 가장 중요한 전쟁터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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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현재까지도 외국군이 주둔하는 군사도시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쟁의 

가장큰 피해자인 전쟁고이들이 다량으로 발생하고존재하였다. 

동두천의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 전쟁고이- 문제를 주목하고 이에 대히여 적극 

대처하였다. 동두천 지역에 최초의 장로교 교회인 안흥교회를 설립한 강신경 

목시는 교회 설립과 함께 보육원을 설치 운영하였는데 1953년에 설립된 최초의 

보육원이 바로 ‘신흥보육원’이었다 

이 신흥보육원은 후에 폐지되었지만 그 후에 설립된 ‘애신보육원’과 

‘혜성보육원’은 현재도 운영되며 지역사회의 고아 복지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1958년에는 전쟁 미밍인들과 그들의 어린 자녀틀을 위한 ‘신흥모자원’이 

설립되기도하였다. 

(2) 교육사업 

강신경 목사는 당시 동두천에 넘쳐나던 전쟁미망인틀과 학업의 기회를 잃은 

청소년들의 자활을 위하여 우선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교육시설을 만드는 일에 매진하였다. 

그는 1954년에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아울러 기초교육을 실시하는 ‘신흥성경구락부’를 설립하고 1956년에 이를 

‘신흥공민학교’로 발전시킨 후 그 디음해인 1957년에는 이를 ‘신훔농축기술 

학교’로 확대한다 그리고 다시 1960년에는 정규학교인 ‘신흥농업고등학교’로 

다시 ‘신흥중 · 고등학교’로 발전하게 되는데 ‘신흥고등학교’는 특히 축구부를 

육성히아 이 ‘신흥고등학교 축구부’는 1980년대 한국 고교 축구를 주름잡으띠 

다수의 국가대표를 배출하는등동두천 체육의 긍지로 우뚝 서기도 했다. 

한편, 님녀 공혁이던 ‘신흥학교’에서 여자를 분리하여 ‘보영여자 중 · 고등학교’ 

가설립되면서 지역의또다른기독교학교로자리 잡게 되었다. 

(3) 사회복지사업 

기독교적인 이념으로 시행한 동두천 지역 최초의 사회복지사업은 역시 

강신경 목사에 의하여 1957에 설립된 ‘신홍간병요양원’이었다 이후 ‘신망애 

복지원’이 같은 신흥재단 산하에 설치되었고, 역시 기독교 이념으로 운영되는 

‘평강요양원’이 있다. 한편 기독교띤협회가 발족히고 동두천신용협동조합이 

창설되면서 기독교적 이념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동두천기독교 노인대학’, 



‘동두천기독교요양보호소’ ‘로템나무 카페’ 등으로 확대되어 현재에 이른다. 

아울러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은 의정부 지역의 ‘기독교근친회신용협동조합’이 

동두천 지역을 기반으로 독립한 것으로 현재 동두천 지역의 서민과 교회를 

상대로히는서민 금융의 주요한축을담당하고 있다. 

※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의 조직 

부이사장권순'l.,L목사 

「--~잃i잃경희 오혜 H관웰굵영혜-=그 

1이 동두천 기독교의 미래와 전망 

감사김연규목사 

최규선목사 

이사회 

01사 왕승식장로 

흥현구장로 

g울희집사 

김용오장로 

최싱우장로 

한상용장로 

ε엉미권사 

동두천 지역에 기독교가 전래된 지도 벌써 한 세기가 넘어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고 있다. 민족의 정체성과 국권을 상실하던 1900년에 이 땅에 전해진 

동두천의 기독교는 민족분단과 상잔의 아픔 속에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이후 

시대의 격랑속에 지역사회의 소망과 위안으로 정착하였다. 

이제 새로운 한 세기를 바라보면서 동두천의 기독교는 양적인 성장과 함께 

민중과 함께 호흡하고 아픔을 함께히던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지역사회에 

구현하고 민중의 소망과 고난을 감싸 안는 참된 빛과 소금으로 자리잡아가야 

할 것이다.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치기 위하여 울며 씨를 뿌리던 선배들의 

선교정신과 지역사회를 헝한 섬김이 더욱 확대되고 보다 확고히 정칙-되도록 

힘을 모으고 함께 정진하는 것이 오늘의 동두천 기독교를 횡헨 시대와 지역의 

바람임을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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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절 천주교 

1. 천주교 

우리가 보통 천주교라 부르는 로마 기톨릭 교회(Roma Catholic Church)는 

예수의 부활, 승천 이후 이 땅에 세워진 보편적인 공교회로서 사도의 정통성을 

계승히였다고주장한다. 

예수는 생전에 자신의 지상교회 통치권을 수제자 베드로에게 위탁하였고, 

그 베드로가 로마교회를 세웠으므로 베드로의 후계자들인 로마교회의 사제는 

로미-교회의 시제직을 넘어 전세계 교회의 관할권을 가지는 이른바 사도계승에 

의한 교횡l 되었고 그 교횡의 수위권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절없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들 로마교황의 수위권을 승인하고 그의 

교회 관할을 인정히는 기독교회들을 로마 기톨릭 즉, 천주교라고통칭하고 있다. 

에수 이후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확정된 기독교 세계는 예루살렘‘ 

로마, 콘스탄티노플, 안티오키아, 알렉산드리아의 5개 대관구가 성립된다. 이 

중 성지를 관징히는 예루실렘 대관구 이프리커 지역을 관정히는 일렉산드러이­

대관구, 아시아 지역을 관할하던 안티오키아 대관구는 이단 논쟁과 이슬람세력 

의 침공으로 실질적으로 소멸되고 서로마제국 지역을 관장히는 로마대관구와 

동로마제국 지역을 관장하는 콘스탄티노플 대관구만이 존속하게 된디--

476년 서로미체국이 멸망당히-자 로마 대관구는 서로마제국의 영토를 거의 

장악한 프랑크왕국과 협력하여 동로마제국 황제의 관할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에서 더욱 발전히여 사제임맹권을 포함한 교회 관할권을 교횡이 장악히-여 

세속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게 된다. 



이스탄불총대주교는자신이 관할하던 동로마제국 지역의 교회들을 정교회리는 

이름으로 분리하였고 이후 정교회는 러시아 및 발칸 지역으로 확대되어 로마 

기톨릭과 더불어 기독교의 양대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 

확대되어 가던 로마 교횡권은 마침내 세속 황제권을 능가하게 되었고 서구 

사회의 정치, 사상, 문화, 경제에 절대적인 영호뇨을 끼지는 압도적인 기치체계를 

오랫동안 형성하지만, 십자군전쟁과 신대륙발견 이후 가톨릭교회는 점치­

대두되는 인간중심사상의 도전을 받게 된다. 루더 , 칼뱅 등 종교개혁지들은 

교황의 수위권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바탕으로 가톨릭의 교리를 재검토히여 

마침내 프로데스탄트 교회 즉 개신교를 형성함으로써 가톨릭의 종교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기몰럭교회는 이후 스페인이 중심이 되어 

개척한 라틴아메리차와 필리핀 중국 인도 일본 등 이시아 지역에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실시하여 이들 지역의 상당부분을 가톨럭화하는 데 성공히였고 

종교개혁에 대응하는 교회 자체 개혁과 정비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 관념을 

수용히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동빙-정교회니 프로데스틴-트 개신교회들과 다른 기톨릭교회의 정체성을 

〈한국가톨럭대사전〉에서는 디음과같이 설명하고있다. 

천주교회는 그리스도 교황 주교 사제로 이어지는 가시적 제도 즉 

교계(敎階) 질서를 지닌 교회이다. 

- 천주교회는 그 안에서 신지들이 7성시{성세(聖뼈, 견진멜참팅, 성체(짧뿔. 

고해(告解), 병자O휩者), 신품이벼品), 혼배(婚配)) 집행으로 생명을 얻고 

유지히는교회이다. 

천주교회는 미사{Missa)를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히는 교회이다. 

-천주교회는성서團書)외- 성전탤典)에동일한권위를부여히는교회이다. 

천주교회는 수도(修道)생활과 성지(聖地) 순례(썩禮)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히는교회이디. 

참고로 한국에서 기톨릭교회를 〈천주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신앙의 대상인 

〈야웨〉의 보통명사인 〈엘〉을 〈천주〉리고 번역한 데서 기인한다. 동일한 

명시를 한국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중국에서는 〈상제(上帝)〉, 일본에서는 

〈가미까빼)〉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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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가톨릭에서도 〈천주〉 대신에 〈하느님〉이라는 명시를 보다 많이 

사용하고있다. 

1) 천주교의 4대교리 

(1) 천주존재天主存在) 

하느님께서는 또떨이 있기 전부터 계시고, 모든 보떨을 창조하신 완전하고 

무한한분이시다. 

(2) 상선벌익이賞善웰惡) 

하느님께서는 죽은 디음 선한 일을 행한 이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일을 

행한이에게는벌을주신다. 

(3) 삼위일체프位얘뽑 

하느님께서는 다만 한 분이 계시지만 위(位)로서는 세 격,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 이 교라는 하느님께서 계시로 가르쳐 주신 것이므로 그대로 

믿어야한다. 

(껴 강생구속(~종生懶휩 

처음에 원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모든 사람은 원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자이신 예수께서 이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써 

구속사업을 완성했으므로.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으띤 그 구속 공로로 

전국에 들어가게된다 

2) 천주교회의특징 

(1) 하나요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인 것이며 종교는 오직 하나부에l 없다.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는 유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 우리와 한 목자”(요한 

16,폐라고 말씀 히셨듯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같은 예식이어야 하며 한분뿐이신 

히느님을 섬기는 교회이어야히-기 때문이다. 

(2) 거룩하고 

여기에는 내적이고 더욱 심오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인 신성(뼈↑힘이 

존재해야된다. 그리고그목적은우리를성화시켜야히는것이다. 

(3) 보편되고 

참된 종교라면 이 세상 사람 누구라도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왜니r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어떠한 

특수층만을구원하러 오신 것이 이-니기 때문이다. 

(4) 사도로부터 이어오는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지를 부르시고 그혐l게 당신의 %뇨들인 백성을 

돌보도록 히셨고, 그 권한을 시-도들에게 주셨으므로 시도의 후계자로 계승되는 

교회만이 침-된 교회인 것이다 

2. 천주교의효댄전래 

1)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경교)으| 전래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판정된 네스토리우스파 교회는 아라본을 

수석선교사로 하는 선교단을 중국 당나라에 파견하여 당태종의 공인을 

받고 경교(景敎, 광명의 가르침이라는 뜻)라는 명칭을 허릭-받았다. 이후 

중국에는 본격적인 기독교의 포교와 교회의 설립이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교회기- 638년 태종이 건립한 대진사(大泰좋)이고 원(元)나라 때에는 

십자가사(十字架좋)가 있었다‘ 781년에 승려 경정(景痛)이 장안에 세운 

《대진경교유행중국비(大奏景敎流行中國댐)》는 그 전성기를 말하여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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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서 발견된 마리아관음상 

경주에서 발견된돌 십자가 

이들은모두경교의 

한국전래와관련된 
유물로이해되고있다 

유물이다. 이것이 세워진 해는 통일신라시대의 선덕왕 2년에 해당되는데, 당시 

당니리와 통일신라와의 밀접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경교는 호뉴국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1956년 경주〔慶州)에서 출토된 신라시대의 유물 중 

석제 동저1 십자가와 마리아관음상 등이 발견되어 통일신라시대의 경교 전래를 

알려주는좋은자료가 된다 경교와같은 기독교의 전래는 이후한국의 종교특히 

불교와 무속 등에 싱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시-되고 있다. 

2) 몽골저|국의 흥기와 기독교의 효택 전파 

몽골제국은 몽골부촉 볼지경씨족 출신의 태무진이 몽골 초원의 유목민들을 

통합히-고 나이-가 동서양을 잇는 거대한 대제국을 건설히여 이룩한 것이다. 

당시 몽골은 동 서양을 망라한 각 민족의 문화와 경제를 통합히였는데 

당연히 기독교도 중요한 종교로 몽골의 거대한 판도 안에서 각 민족에게 

전파되고 수용되었다. 실제로 칭기즈칸에 의한 대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몽골의 야러 부족들 사이에는 기독교가 유행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기독교 부족이 당시 태무진을 원호하여 제국 건설의 기틀이 되도록 도외주었던 

케레이트족이었다 칭기즈킨의 자손 중 구유크칸이나 쿠빌리이칸 등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몽골이 고려를 침공하여 지배하게 되띤서 관리들이 많이 부임하였는데 그 

중에 기독교 신잉을 가진 이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개국 후 상당 

기간 회교, 즉 이슬람식 의전이 이슬람교도에 의하여 궁중에서 진행되었다는 

왕조실록의 기록이 위의 추정을 방증한다고 보겠다. 

3) 세스페데스으| 활동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조선 침략에 동원된 일본 제후(다이묘) 중에는 여러 

명의 독}실한 기독되나ε가 있었다. 실질적인 선봉이자 전쟁 반대론자였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나 구로다 나기-마시(黑田長政) 등이 비로 그들이었고, 

그들이 이꿀던 부대원들 역시 기독교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성사를 



치르고 상탐하기 위한 군목이 필요하였는데 이를 목적으로 따라온 신부가 바로 

세스페데스(Gregorio de Cesp어es. 1551-1611)였다. 

그는 스페인 마드리드(Madrid)에서 출생히여 예수회 선교사기- 되어 1577년 

일본에 파견되었다 세스페데스 신부는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의 지시에 따라 

쓰시마(對馬)를 거쳐 1593년 12월 27일 부산에 상륙하였다. 그가 고시니 

유키나가의 부대가 주둔해 있던 경남 진해 웅천성(熊) 11 1뼈에 도착한 것은 

다음날인 28일이었다. 그는 이곳을 비롯하여 울산성까지에 이르는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일본군 신자들에게 고해성사 등을 주는 한편 길가에 버려진 

전쟁고아들을 구제하며 일본으로 잡혀가던 조선인들을 돌봐주었으나 그 밖의 

조선인들은 모두 그를 피하거나 피란하여 접촉할수 없었다. 이러는사이에 불교 

신자이던 가토 기요마사어뼈휩춤표 1562-16끄)는 세스페데스 신부기-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음해한다고 거짓 고발을 하여 세스페데스 신부를 1595년 5월에 

일본으로강제 송환시킨다. 

강제 송환 후 세스페데스 신부는 일본에서 남양(南洋)으로 팔려가는 조선인 

포로 2,000여 명에게 세례를 주어 천주교 신지를 만들었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세스페데스 신부가 조선에 나와 있던 1594년부터 일본 내에서 

천주교에 대한 모진 탄압정책을 쓰고 있었으므로 세스페데스 신부는 한 때 

신자이던 대마도주종씨기{宗民家)에 머물렀다 

세스페데스 신부는 1597년 봄 일본의 2차 조선 침략인 정유재란(丁西再 

짧Q 때 다시 조선으로 건너오} 2개월간 머물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호소카와 

“메 ||忠興)의 후원으로 고쿠라(小會)에 성당을 짓고 사목하였다. 1598년 8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지만 일본 내 천주교 빅F해는 계속되었고 세스페데스 

신부는 내내 F각빼에 시달리다 16끄년 12월 어느 주일에 고꾸리{小會)에서 60세로 

사망히-였다. 

그가 조선에 머무는 동안 당연히 조선인들에게도 전도하였겠지만 이를 

입증하는 자료는 없다. 단지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끌려간 많은 조선인들이 

천주교에 입문하였고, 정부의 모진 탄압에도 그들은 신앙을 지켜 오다 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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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순교자들을배출하기까지 하였다. 

띠 서학의 전래와 신앙의 움틈 

양난을 거치면서 조선 지식인들은 지금까지 절대 가치로 인식하였던 성리힘써l 

대한 깊은 회의를 품게 되었다. 양난을 겪기 전까지 성리학이 보편화하지 

않았던 일본과 여진은 멸시의 대상이며 이울러 교화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과 여진은 모두 압도적인 기세로 조선을 침략하였고, 특히 

야인으로 부르던 여진의 추장 앞에 선하의 예로서 항복해야 했던 호란은 충격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상적 공황기에 전래된 서학 즉, 천주교를 

포함한 서양의 학문은 이와 같은 사상적 공황을 극복할 하나의 신선한 

대안으로 다가왔다. 

본격적으로 서혁이 진래된 것은 이수광 등 중국에 사행했던 사람들의 견문을 

통해서였다. 

이수광은 그의 저서 『지봉유설(호옳類짧」에서 마태오 리치 신부의 r천주실의 

a主實劃J를 최초로 소개하였고, 정두원은 〈천리경(千里鍵〉 등의 서양 문물을 

수입해오기도하였다. 

서학의 전래와 관련하여 특기할 사항 중의 히나가 바로 소현세자떠짧雖子)의 

천주교 신앙 수용절이다. 호란 이후 심양에 끌려가 인질로 일댔던 그는 청이 

북경을 함락하고 입관(入關)한 이후 거처를 북경으로 옮겼는데 거기에서 

천주교의 아담 살 신부와 교제하는 중 천주교에 갚은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조선으로 귀국할 때에는 역학續學)을 비롯한 많은 서양 과학서들과 함께 신앙 

서적과 성물은 물론 천주교도인 명(明) 궁녀들과 환관(富官)틀을 대동하였다. 

이를 근거로 그가 천주교 신앙에 입문하였지 않았나 히는 추정이 이루어지지만, 

귀국 후 부왕 인조의 미웅을 받아 자신은 물론 부인 강씨와 지-녀 모두기­

사사〔陽死) 되는 바람에 국왕에 의하여 천주교가 수용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무산되기도했다. 

다%댄r 경로로 소개되어 온 서학을 학문적 호기심으로 대히던 조선 지식층 



안에서 점차 이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신자(信者)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대체로 정권의 핵심에서 소외되었던 남인 계통의 실학지들이었다 성호(星펴) 

이익(李樓)의 제자였던 권철신(權哲身)의 문하인 정약종(丁若團, 이벽(李藥), 

김성원(金源星), 이윤히, 정약전(丁若옳), 이총억(李龍憶), 이존창(李存昌), 

홍낙민(洪離찌, 이승훈(李承蕭), 권싱학摩相學) 등이 천진암(天함廣)에 모여 

강학회를 열고 천주교 신앙에 입문하게 된다 

1783년 12월 이승훈(李承薰)이 동지사로 사행(使行)하는 길에 북경에서 

그리몽(Gramont) 신부로부터 영세를받아호댁인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었고 

많은 신앙 서적을 가지고 귀국하여 1784년 9월 서울 명례방 역관(譯官) 

김범우(金統禹)의 집에 최초의 천주교 신앙공동체를 창설하니 이것이 바로 한국 

천주교회의 시작이었다. 이들은 양천(뺑앓과 반상(班常), 그러고 남녀(男女)의 

구분이 없는 평등사회와 천국을 횡댄f 미래사회를 지호t히며 각종 미신은 물론 

성리학적 기-치조차도부정히는혁명적 개혁을지향하였다 

이렇게 양반들에 의히아 시직된 천주교회는 중인, 싱민, 천민들에게 급속도로 

전파되고 호남, 호서로 확장되니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성사(聖事)의 집행과 

전교를 위하여 임의로 사제(司察), 주교(主敎) 등을 임명하여 교회를 운영하게 

되어 이를 기성직뼈짧빠제도라 이른다. 그러나 이 기성직제도의 잘못을 지적 

받고 바로 북경의 천주교회에 정식 사제의 파송을 청원한바 중국인 주문모 

(周文행 신부가 입국히-게 된다 한국 천주교회의 첫 사제였다. 

5) 믿배와고난 

천주교회의 초기 교인들이 평등사회, 미신타파를 생활 규범으로 삼다보나 

결국 한국 천주교회는 기존의 가치체계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천주교를 헝한 

탄압과박해가시작되었다. 

1785년 봄, 형조(升lj햄)의 관리들은 서울 명례방 김범우의 집에서 종교적 

모임을 갖고 있던 신지들을 검거하였으나 체포된 사람들 대부분이 양반인지리­

방면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형조는 양반의 범죄를 다스릴 수 없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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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체포된 신자 가운데 중인 출신인 김범우는 고문을 하고 유배를 보냈다 

귀%뇨을 살던 김범우는 고문받은 상처가 악회되어 죽었다. 

이러한 탄압에도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오히려 조직을 다져 나갔다. 그리하여 

그들은 1786년 가성직 제도(假聖R짧ti]度)를 설정하기까지 하였다. 가성직 

제도는 성품성시를 받지 아니한 신지들이 성직자의 고유한 업무까지 수행하던 

비합법적 제도를 밀한다. 이를 가성무집행 제도뼈聖3觸띠T fljlj度)라 하기도 

한다. 고해성사와 견진성사 그리고 미시- 집전은 성직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를 미처 알지 못한 딩치 신지들은 미사와 고해성시- 등을 집진하였다. 

이 가성직 제도 아래에서 이승훈은 교회의 으뜸가는 지도자가 되었고, 모두 

m여 맹의 신자가 신부로 추대되었다. 가성직 제도는 교회법으로는 올바른 일이 

아니나. 교회 조직을 갖추어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 선교를 강화해 

보려는 소박한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가성직 제도는 η89년경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천주교 교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니-기면서 기성직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에 관해 

북경 주교에게 문의한다 1790년에 도착한 답변에서 북경 주교는 가성직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조선에 선교사 파견을 약속히는 한편, 조십써l 대한 제시를 

금지하였다. 이로써 조선 교회는 선교사를 맞이히는 기쁨과 조상 제사 문제로 

벌어질 상횡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갖게 되었다. 

조선 왕조에서 장자(長子)에 대한 제시- 상속권 강화를 기반으로 하여 양반 

사족들이 본격적으로 사대 봉시-(四代행祝)를 히게 된 시기는 17세기 이후다. 

조상 제시는 당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던 효심의 자연스런 표현으로, 사대 

봉사는 앙반 신분의 상징이다. 사족들은 사대 봉시를 통해서 팔촌친ι#觸 

공동체를 형성하여 변동하는 사회에 대처해 가고 있었다. 이렇듯 조상 제사는 

양반기문의 사회적 결속과존립의 기빈-을마련해 주었다 

이 때문에 조상 제사 금지는 양반 사족 출신 신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조상 제사 포기는 양반으로서 명밍과 특권을 버리고, 가문을 존립 

시키는 시-회적 기반을 포기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천주교 신자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앞서서 양반 문중의 빅해기- 심각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이때 사대봉사를 하던 양반층 신도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새롭게 터득한 

천주교 신앙을 버리고 자신이 원래 속한 유교 문화로 재편입해가면서 초기 

교회 창설에 중요한 역할을 한 양반들도 탈락하였다. 따라서 1790년대 

이후에는 교회를 이끄는 지도급 신자들도 바뀌었다. 양반층 신자들이 탈락한 

반띤, 양반으로서 특권을 포기하고 조상 제시를 거부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과 중인 이하의 인물들이 교회를 지도하게 되었다. 그 결과 조상 제시를 

거부한 윤지충(尹持忠, 1759∼1791년)과 권상연(權尙然, 1750∼1791년)은 

1791년에 순교하였다 그들은 한국 교회사에서 첫 순교자들로 기록되었다. 

그들의 순교로 양반층 신지들이 빠른 속도로 틸렉해 나가면서 1791년의 빅해 

이후 한국 천주교회는 양반 지식층이 주도하던 종교에서 민중들의 종교 

운동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어 갔다. 

한편 북경의 주교는 조선 신자들의 요청을 받F이들여 1794년 주문모〔周文諸 

1752∼1801년) 신부를 파견하였다 중국인 성직자로서 조선에 파견된 그는 

조선의 신생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였다. 그의 노력과 신지들의 전교 활동으로 

조선 교회는 크게 발전하면서 신자 수가 1만여 명에 이르게 된다. 이때 신지들은 

주로 경기외-충청도, 전라도 지빙써1 분포되어 있었다. 

주문모 신부가 전교 활동을 하고 있음을 탐지한 조정에서는 그를 체포하그l자 

하였다. 이때에 주문모 신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윤유일(尹有一, 

1760∼1795년), 최인길(崔仁吉, 1764∼1795년), 지행뺀橫, 1766∼1795년)과 같은 

신자들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강완숙(姜完淑, 1760∼1801년)을 비롯한 신지들의 

보호로주문모 신부는 계속해서 활동할수 있었다 

주문모 신부가 들어온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천주교에 대한 소규모의 

탄압들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 토엠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증언하는 신자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그리고 신자들은 명도회(明道會)와 

같은 신심 단체를 조직하여 서로 교리를 익히고 자선 활동을 하면서 이웃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명도회의 초대 회장은 정약종(丁若鍾, 

1760∼180년)이다 그는 신지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순수한 한글로 교리서 

「주교요지」(主敎要릅)를 지술히댔다. 이 책에서 천주교 교리를 요익히여 제시해 

준 정약종은 1801년의 빅F해 때에 순교하였다. 

그러나 초기 교회는 조직적으로는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 최창현(崔昌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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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1801년)은 ‘총회장’으로 활동하띤서 교회 조직과 발전에 초석을 놓았으며, 

강왼숙과 윤점혜(尹古惠, 1776∼1801년)는 천주교 신앙을 실천하기 위한 여성 

결사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당시 교회에서 ‘여회장’(女會長)으로 불렸다. 

그리고 충청도 지빙에서 활동하던 정산필C鄭나l弼, ?∼1801년)이나 ‘김승정’의 

경우처럼 지방에서도 ‘회장’을 임명하였다. 이 회장들은 주문모 신부가 교회 

조직을정비하고강화하기 위해서 임명히였다. 

1784년 교회가 세워진 이후 얼마 아니 가서 신자의 숫자가 1,000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 뒤에는 대략 4,000명의 신자기- 신앙을 

실천히-고 있었다. 또한 주문모 신부가 입국한 이후 교세는 더욱 발전하여 

1800년에는 대략 1만여 명의 신자들이 있었다. 신자들은 대부분 정치적 특권이 

없고경제적으로가난한힘없는민중들이었으며, 여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교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자 천주교를 반왕조적〔反王朝的) 종교로 

규정한 집권층에서는 천주교에 대한 일대 탄압을 단행한다. 1801년에 단행된 

빅F해는 니이 어린 교회를뿌리째 뒤흔들어 놓았으니‘ 이 빅해로 말미임아주문모 

신부기- 순교히-였다. 이때 주문모 신부는 중국으로 피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이 

피하띤신자들이 더 큰고동을당하게 되리라는생각에순교의 길을택히였다. 

이 박해의 외중에서 교회의 지도자인 신지들은 모두 죽임을 당한다. 당시 

교회의 총회장 최창현과 명도회 회장 정약종, 그리고 충청도와 전라도 신앙 

공동제의 지도자 이존창과 유항검이 이때 순교하였으며, 강완숙, 이순이(李順伊, 

1781∼1801년) 등괴- 같은 여성 신자들도 이때 순교하였다 또한 이 갇lf해에서는 

앞서 배교를 선언했던 이승훈‘ 김건순(金建淳) 이희영(李喜英)과 같은 인물들도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정약용을 비롯하여 배교를 선언한 대부분의 

신지들은 사형을 면히고 귀양을 떠나거나 방면되었다 

이때 황사영(黃剛永, 1775∼1801년) 백서 사건이 발생한다 초기 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 기운데 한 사람인 황시영은 빅F해기- 발생히짜 이를 피히여 제천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그는 북경의 주교에게 조선의 빅해 상황을 알리고 구원을 

요청히는편지를보내려 히였다. 이 편지는도중에 발각되었고그도체포되었다. 

편지 내용에는 조선 왕조의 존재를 부인하고 외국 세력의 개입을 요청하는 



강경한 말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조정은 천주교의 성행에 대하여 

더욱 긴장하게 되었다. 그는 ‘신앙의 지유’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백서를 

작성했지만, ‘무력적 외세’라는 부당한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 때문에 그의 

행동에 대한긍정적 평가가인색하게 되었다. 결국황사영도자신의 행위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다 1801년의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는 큰 타격을 받았으나, 이 

박해는 천주교 신앙을 더욱 널리 전피-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니, 박해를 피해 

각처로 흩어진 신자들은 피난처에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다. 

경상도나 깅원도로 이주한 내포 지방 신지들은 비밀리에 신앙을 실천히-띤서 그 

지역에 천주교신앙의 씨를뿌랬던 것이다. 

박해가 끝난 이후 신자들은 교회 재건을 위하여 옹 힘을 쏟았다. 당시 

교회 재건에 힘쓴 신자들 가운데는 순교자 정약종의 이들 정하상(丁흉神, 

1795∼1839년) 등이 있었다. 1801년의 빅F해 때 배교를 하고 귀양을살던 정약용도 

18끄년 이후 교회 재건 운동에 짙L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북경의 주교에게 밀사를 

보내어 선교사 파견을 간청하었으며, 로마 교황청에까지 편지를 보내아 그들의 

딱한시정을호소하며, 주교파견을긴청히-기도하였다. 

이렇게 교회 재건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으나 천주교에 대한 조정의 

박해는 일부 지방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빅F해 속에서도 꾸준히 

교회 재건 운동을 전개한 결과 조선 교회는 중국인 여항덕(呂l효德; 異名

짧lj方濟, 파치피코) 신부를 맞이들일 수 있었다. 그는 조선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선교하였다. 그러나 그는 뒷날 프랑스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하게 되자 이들과 

갈등을 빚으띤서 중국으로 귀환히-였다. 

1831년 조선교구가 설정됨으로써 우리나라 교회는 북경교구의 관할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교구가 설정된 것은 조선인 

신자들의 꾸준한 정원과 파리 외방 전교회의 응답에 따른 결과였다. 조선인 

신자들의 청원을 받은 로마 교황청에서는 조선에 교구를 설정하도l자 했고, 파리 

외방 전교회에 소속된 브뤼기에르(Bruguie‘ 1792∼1835년) 주교는 조선 선교를 

지원하였다 그는 조선교구 제l대 교구장이 되어 조선에 입국하기 위히-여 많은 

노력을 했으나 새로운 사목지를 눈앞에 두고 중국 땅에서 병사하였다 그리고 

264 + 265 



저14권제14장 종교 

그의 돗을 이은 피리 외방 전교회 선교사들이 1835년 이후 조선에 입국하였다. 

조선에 입국한 이들은 신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으며 조선 교회에는 

많은 변화기 일어났다. 그 결과 신지들의 숫자기- 늘어 갔으며, 그들의 신앙도 

갚이를 더하게되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1839년 다시 박해를 일으키어 앵베르(Imbert, ffit알亨‘ 

1796∼1839년) 주교를 비롯한 3인의 프랑스 선교사틀을 체포 · 처형하였다. 

이때 순교한 신자들로는 유진길(劉進吉, 1791∼1839년) 등을 들 수 있다 

정하상이 r싱-재싱-서』(上宰相書)를 지어 천주교 신앙을 변호한 것도 바로 이 

박해에서였으며, 그 또한 이때 순교하였다. 그러나 프링스 선교시들의 순교는 

조정의 천주교 탄압이 국내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국제 문제로 확산되는 

계기가되었다‘ 

조선에 들어온 파리 외방 전교회 선교사들은 조선인 성직자를 양성히기 

위히-여 김대건(金大建, 1821∼1846년), 최양엽(崔 良業, 1821∼1861년) 등을 

선빌하여 중국의 미카오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히였다. 그 후 김대건은 한국인 

최초로 사제로 수품되어 국내에 돌이-와 활동히-였다 김대건 신부는 몇몇 

신자와 함께 선교사를 맞이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다가 체포되어 

1846년에 순교하였디 . 그의 순교를 전후하여 프랑스 선교시들이 계속해서 

조선에 들어왔다. 그리고 최앙엽도 사제가 되어 귀국하였다. 최양업 신부는 

산간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교리를 기르치고, 성사를 

집진하면서 교우들의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또한 교라 내용을 쉽게 알려주기 

위히-여 〈사헝까-〉앤짧隔찌를 비풋한 천주교 기시를 지어 부르게 하였는데, 이러하 

천주교 가사는 신자들의 묵싱 자토갑} 되기도 히였다. 그러니 그는 선교 과정에서 

과로로 병을 얻어 죽었다. 

이처럼 선교시들과 조선인 성직자 그리고 신지들의 노력으로 교회는 발전되어 

갔디 

교회 초기부터 1860년대에 이르는 기간의 신자 수는 다음 〈표 4-14-8)을 

통해서확인힐수있다. 



〈표 4-14-8) 빅해 시대의 교회 현황 

연도 신지수 와국인선교사 조선인t옐 

ηm 1.α〕D 0 0 

1700 4.α〕3 0 0 

1πxi 10,αm 0 

1859 16,71[m 8 

1835 23.αm 16 0 

1860년대 초의 교회는 거듭된 빅F해에도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 이에 고종의 

후견인으로 정권을 장악한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천주교가 성행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았다 대원군은 정권을 장악한 직후 왕실을 중심으로 한 유교적 

국가 체제를 한층 강화하고자 일련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는 사상을 정비째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이에 그는 지방 유림들의 본거지인 서원을 

철폐하기에 앞서, 이단으로 지목되던 천주교부터 척결하고자 하였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순결성을 먼저 과시하면서 시족(士해들을 위입벼-려 

한듯하다. 

대원군은 1866년부터 1874년 그가 히-야할 때까지 천주교를 탄압하였다. 

대원군 집권기에 천주교 박해가 심했던 기간은 1866년 이후 3년 동안이었다. 

이 빅빼 과정에서 조선에서 선교하던 12명의 프랑스인 가운데 베르뇌(Bemeux, 

張敬一, 1814∼1866년) 주교, 다블뤼(Daγeluy, 安, 1818∼1866년) 주교를 

비롯하여 아홉 명의 선교사가순교하였다. 이에 1866년 프랑스 해군은 병인양요 

(因寅범황를도빌념벼 강화도를 침락하고 약틸을감행히였다. 

1868년에는 흥선대원군의 생부(生父)인 남연군(南갤君) 묘를 파묘하는 사건이 

발생히 였다. 이 사건에는 빅F해를 피해서 중국에 피신해 있던 페롱(Fer。n, 1827∼ 

1903년) 신부가 개입되었다. 이 도굴 미수 사건의 여파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은 

더욱 혹독하게 전개되어, 충청도 해미에서는 많은 신자를 생매장 학실L하기끼지 

하였다 

1866년에 시작되어 3년여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된 이 빅해 과정에서 남종삼 

(南鍾三, 1817∼1866년), 총봉주(洪때핍, ?∼1866년) 등 많은 신자가 신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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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하고자 순교하였다 또 제너럴셔먼호(調 사건을 빌미로 심이- 1871년 미국 

해병대가 강화도를 침략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신미양요(辛未볍펑로 외세와 

결탁된 것으로 긴주되던 천주교는 또다시 탄압을 받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사에 기록된 큰 박해로는 1801년의 

신유박해(辛탬追害), 1839년의 기해박해(2.갖追害), 1846년의 벙오빅-해(因午 

追害), 1866년의 병인린L해(困寅退害)를 들 수 있다 이렇게 100여 년 동안 이어진 

박해 과정에서 순교한사람가운데 오늘날그 이름을확인할수 있는사람은 대략 

1,800여 맹에 이른다. 물론 이들 외에도 무명의 순교자들이 분맹히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 왕조의 천주교 박해 과정에서 순교한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지금 파익P하고 있는 이 숫자 외에도 

더 많은 순교자기- 있으리리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순교지들 가운데 1839년의 박해와 1846년의 박해 때에 순교한 김대건 

신부 이하 79명은 1925년 로마에서 복자로 선포되었다. 또한 1866년의 빅F해 

때에 순교한 이들 가운데 24명도 1968년 로마에서 시복되었다. 이들 103명의 

복자들은 1984년에 성인으로 선포되었다. 이로써 세계 교회는 103명으로 

대표되는수많은한국순교지를확실히 기억하게 되었다 

6) 천주교의성장 

개항 이후 조선은 구미 열강들과의 조약을 체결하면서 격동기를 맞이한다. 

천주교는 이러한 격동기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는다‘ 첫 단계는 신앙의 

자유가 묵인된 단계로서 대략 1882년부터로 추정된다. 1882년 서울에 

하한(漢韓)학교를 세운데 이어 1885년에는 지방에도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 양로원 · 시약소(拖藥所) 등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하였다. 또한 

이때를 전후하여 서울의 종현(지금의 명동) 본당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 

본당이 건설되었다 1886년 한불수호통상조약을 통해서 선교사들의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기에 이르렀다. 두 번째 단계는 신앙의 지유가 공인된 단계로서 

1895년부터로 추정할 수 있다 1895년 고종은 조선교구장 뭐텔(한국 이름은 

閔德孝, 1854∼1933) 주교에게 병인박해 이래 많은 천주교인들이 희생된 일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교회와 국가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제의했다. 같은 해 대규모의 시띤령을 통해 1866년에 순교한 양반들의 복권도 

이루어졌다. 그 후 1899년 뭐텔 주교와 내부(內폼끼 지방국 사이에 체결한 

교민조약徵民條杓)은 한국인의 신앙의 자유를 법률적으로 보장했으며, 1904년 

프랑스 공사와 외부대신 사이에 제결한 선교조약은 교민조약의 내용을 더욱 

보강했다. 

개화기의 천주교는 교육과 언론을 통해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1906년 경향신문의 발간을 들 수 있다. 교육운동에 있어서는 

초기에 초등교육 분야에 치중하다가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중등교육기관도 

운영했다. 일제의 침략에 반대하며 독립운동에도 참여했으나 선교시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범 교회적이지는 못했다. 일제의 종교 탄압은 갈수록 

심해져서 경향신문이 폐간되고 사범교육기관인 숭신(뿔信)학교도 폐교되었다. 

그 후 소위 ‘포교규칙’은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의 종교교육까지 금지시켰고, 

1920년대에 외서는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이러한 일제의 탄압 아래서도 교회는 

발전을 계속하여 교구의 수가 9개로 증가했고 새로운 선교딘체가 들어오기도 

했다. 1942년에는 노기남盧基南) 주교가 서울 교구장을 맡게 되어(1902∼1984) 

한국인으로는 첫 교구장이 되었다. 

끼해방후의천주교 

8 . 1 5해빙은 천주교의 발전에도 밝은 전망을 가져다 주었으나, 남북 

분단은 북한 교회의 전멸을 초래했다. 님-한에서는 일제시대에 폐간되었던 

《경향신문》 · 《가톨릭청년》 · 《경향잡지》 등이 속간되고, 여러 천주교 교육기관이 

개편되고 활성화했다. 분단 이후 남한의 천주교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 신자 

수가 1962년에는 약 53만 명으로 증가했다 1962년 흔뉴국 천주교는 교계제도 

면에서 선교지역의 교구였던 것이 독립된 정식교구로 승격되었고, 1968년에 

서울대교구의 김수환(金壽煥, 1922∼2009) 대주교가 추기경으로 서임됨으로써 

한국 천주교는 제도적인 발전을 해나갔다. 추기경의 서임으로 한녁r 천주교는 

전세계 천주교의 주요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참여의 폭이 넓어졌다. 

268 + 269 



제4권제14장 종교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 이후 한국 천주교는 고조된 사회참여 의식 

속에서 교회 쇄신운동에 힘써 1970년대에 시작된 정의구현운동이 일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부터 한국 천주교의 쇄신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으며, 

1984년 5월에는 효댁의 순교자 103인이 교황 요한네스 피울루스(요한 비-오로) 

2세에 의해 성인에 오르게 되고, 1988년에는 세계성체대회를 개최히-기도 했다. 

1991년 12월 31일 현재 호F국 천주교는 292만 탱의 신도가 있고, 교구 수는 

15개이며, 이 중서울 ‘ 대구 · 굉주는대교구로설정되어 있다. 

3. 천주교의 동두천 전래 

1) 동두천 천주교 공동체의 성립과 동두천 출신의 천주교 순교자들 

천주교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중국에 다녀옹 시신들에 의하여 서학(西學) 

이라는 이름의 학문으로 처음 소개되었다. 이후 양난을 겪은 조선 지식인 

사이에서 주자학에 대한 반성이 일띤서 주자학의 대안으로 검토되다기- 점차 

신앙으로발전히였다. 

조선의 초기 천주교 신자들은 특히 전례 (-!,U↓禮)문제 . 즉 제사를 거부하는 

문제를 위시하여 조선의 기존 성리학적 질서와 충돌하며 혹독한 틴입을 맞게 

되는데 , 이러한 탄압 가운데 숱한 순교지를 배출하며 오히려 더욱 교세를 

넓혀가게된다. 

(1) 천주교의 동두천 전래 

동두천에 언제 천주교가 전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단, 

아래 항목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동두천 지역의 순교지들을 통하여 그 전래시기가 

비교적 전래 초기였다는 사질만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동두천에 천주교가 

전래된 통로는 포천 지역의 교회 공동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승훈이 최초로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후 이벽(李藥)과 권철신(權 



哲身), 권일신(權日身) 형제에 의히-아 양근(I場根)에, 그리고 정약용(丁若鋼), 

정약전n若짧) 형제에 의하여 마석에 형성된 천주교 공동체는 권절신(權哲身) 

형제의 외사촌인 홍교만(洪敎萬) 홍인 부자에 의하여 포천으로 확대되었다. 

천주교회의 자료에 따르면 빅해가 심해 포천의 천주교 공동체는 붕괴되었으나, 

19C 중반에는 다시 부활하여 고약리, 격장리, 솟다리, 남의골, 영평 등지에 

천주교도들의 공동체기-나타난다. 

이들 지역은 모두 동두천의 인접 지역으로 특히 고개를 넘어 동두천장으로 

장을 보러 오는 곳이기도 하였고 동두천 생연리 일대는 포천에 천주교 신앙의 

씨앗을뿌린홍교만부자와같은남양홍씨의 집성촌이 있던곳이기도하였다 

후에 동두천 출신의 천주교 순교자가모두 님양홍씨였고, 이들이 포천 고약리 

등지에 이주하여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사실들을 감안할 때 두 지역의 지역적 

혈연적 연관성은 포천에서 동두천 지역으로 천주교가 전래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결국 동두천 지역에는 적어도 1850년경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천주교가 

전래되었다고보이야할것이다. 

(2) 동두천과천주교 순교자들 

동두천 지역으로의 천주교 전래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것은 동두천 출신 

천주교 순교자의 배출이다 

천주교회의 순교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동두천 출신 순교자들이 있다. 

이름 출신지 거주지 비고 

홍성원 앙주일담리 
포천고약리 

1838년 5월 19일 앙주포교에게 체포 

(아오스딩) (세거지인) 나이 43Ail . 광주에서순교한홍요한의아우 

홍몽노 Y'쥬일담리 
포천고약레 

회장, 홍성원, 홍성국의부진, 나이 않세 

(베드로) (서|거지인) 백앙선과함께체포순교 

홍성국 앙주일담리 광주정암. 1않7년 4월 광주포교에게 처|포순교 

(요한) (서|거지인) 새말 나이$세 

홍성선 
앙주일담리 

공주적바위 
홍옹노의 아들 1879년 5월 공주모교에게 처모 

(서|커지인) 순교나이 50세 

주목할 것은 이들 모두가 한 기족으로서 양주 일담리의 세거지인, 즉 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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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담리에서 살아온 한 기족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에 나타나는 일담리는 현재의 

생연동으로 일담(一i훨), 즉 커다란 연봇을 돗히는 지명이다 

일부 자료에 이 일담리를 이담띤의 옛 지명으로 이해하여 우리 동두천이 조선 

전기에는 일담, 조선 후기에는 이담으로 불렸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오류이다 

왜니하면 동두천 지역 전체에 해당히는 지명으로는 〈이딩(倒淡)〉만 니-타니-고 

〈일담(一i훨〉은 나타나지 않는데다가 〈일담(-澤)〉은 〈일담면(-밸面)〉이 아닌 

〈일담리(카펼웹〉로 표기되기 때문이다. 즉, 〈일댐-潤〉은 동두천 전체의 지명이 

아니라 〈이담띤 일덤리〉 즉, 이담띤의 한 마을이름인 것이다. 

2) 신암리공소 

r동두천성당50년사」에는 동두천 성당의 여명기라는 항목을 설정하고 이 항목 

전체를 ‘신암리공소’를 설명하는 데 시용하고 있다 

신암리 공소는 1909년 개성본당 소속의 공소로 개소되었다가, 1925년에 

본당으로 승격하여 연천, 양주, 파주, 포천, 가평‘ 고양 일대의 지역을 관할하였 

으나 1930년에 최문식 신부가 안성 미리내 성당 주임으로 떠나면서 다시 공소로 

환원되어 행주본당. 덕정리 본당‘ 의정부본당소속의 공소로유지되다가현재는 

동두천본당소속공소로되어 있다. 

4. 동두천 천주교회의 설립과 발전 

1) 동두천공소의성립 

1953년 동두천 지역에 민간인의 거주가 허용되면서 마을이 다시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나 당시 동두천 지역에 사는 천주교인들은 댈리 의정부까지 가서 

미시를 드려얘l는 형편이었다. 그러다가 1956년 생연동에서 구듯방을 경영하던 



김칭수의 집에서 박순애, 이창화‘ 김인수등교우들이 모여 의정부본당의 이계광 

신부의 집전으로 공소미사를 봉헌하여 동두천 공소가 열리게 되었다 

그 후 공소는 생연5리의 이태구 씨의 타자학원으로 장소를 옮기는 한편, 미 

7사단 영내의 종교시설에서 미군 신부가 집전히는 미사에 참석히-여 성시를 

보았다. 당시의 미군신부가동두천공소로시용하던 이태구씨의 건물수리비로 

희사한기금을바탕으로생연리 613번지에 성당부지를마련하게 된다. 

2) 동두천본당의성립 

1958년 성당 기공식을 기진 후 성장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1959년 2월 24일 

동두천 공소는 본당으로 승격하였고 이후 신자들의 노력과 미군 군종신부를 

비롯한 각계의 성원에 힘입어 성당 건물이 완공되었다. 1960년 3월 이용선 

신부가 초대 주임신부로 부입하였고 1961년에는 노기남 대주교의 축성으로 

성당이 봉헌되는한편, 수녀도부임히여 완전한본당체제를갖추게 된다. 

현재는전곡, 연천, 신암리, 맥의리, 청산공소를관힐하는의정부교구의 주요 

본탕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동두천본당(오밤) 동두천본당(내부) 

272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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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두천 천주교회의 현황 

1) 동두천성당 

(1) 동두천 성당의 주요 언혁 

1958년 2월 24일 동두천공소본딩-승격 

1960년 3월 이용선(베드로) 초대 주임신부 부임 

1961년 4월 7일 수녀원 개설(인보성체 수도회) 

최아셀리; 채율리안나 수녀 부임 

9월 3일 동두천성당축성 

1962년 1월 10일 손크리λ티나수녀부임 

2월 15일 본당 부설 ‘효성 유치원’설립 

7월 1일 김릿다수녀부임 

8월 8일 이데레사수녀부임 

1963년 1월 21일 최데레사수녀부임 

28일 장마리이렌수녀부임 

1964년 2월 27일 조봄보사수녀부임 

8월 김희선(요셉) 2대 주임신부 부임 

1965년 2월 5일 이몬다나수녀부임 

6월 30일 서안나마리아수녀부임 

7월 20일 백일성(도미니코) 3대 주임신부 부임 

1966년 6월 10일 최스타니슬라오수녀 부임 

n월 성모동굴 제막식(노기남 대주교) 

12월 14일 김승훈(마티아) 4대 주임신부 부임 

1967년 1월 6일 방골롬바수녀부임 

3월 5일 장마리아수녀부임 

9월 19일 강성삼데레사수녀부임 

10월 15일 이창숙(그레고리오) 5대 주임신부 부임 

10월 대광리 공소축성원공희 대주교) 

1968년 4월 18일 이비안네수녀부임 

10월 12일 한희동(그레고리오) 6대 주임 신부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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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6월 9일 권말지나수녀부임 

1970년 1월 16일 안상인(요셉) 7대 주임신부 부임 

1971년 6월 13일 신암리 공소축성 (김수환추기경) 

9월 12일 연천 공소 축성식 (김철규 부주교) 

1972년 2월 4일 이만나마들렌수녀부임 

4월 김카타리나수녀부임 

6월 수녀원신축 

1973년 5월 18일 한정괜바오로) 8대 주임신부 부임 

9월 20일 강레아수녀부임 

1975년 5월 10일 본당 토지 등기, 대지 구입(208평) 

1976년 2월 25일 이베로니까수녀부임 

6월 10일 임되일(아마뚜쓰) 9대 주임신부 부임 

1978년 2월 23일 장프리스차, 김십자가요한수녀 부임 

1979년 6월 17일 전곡 공소 본당 승격 분가〈연천, 대광리, 신망리 공소) 

12월 31일 정무웅(임마누옐) 10대 주임신부 부임 

1981년 2월 25일 정마리아수녀부임 

6월 성전 신축운동 한세대 한평짓기운동’전개 

(목표 ; 1억 5천만 원) 

1982년 2월 18일 강리오바수녀부임 

9월 9일 염수완(야고보) 끄대 주임신부 부임 

1983년 9월 1일 김루시아수녀부임 

1984년 2월 23일 빅카브리엘라수녀부임 

8월 15일 본당 대지 확장 60평 가옥구입(생연동 613-10호) 

끄월 12일 본당 대지 확장 109평 가옥 구입 

(생연동 613-59, 60호) 

1985년 2월 15일 안데레사수녀부임 

5월 30일 본당 대지 확장 52평 가옥 구입(생연동 613-58호) 

8월 30일 이재룡(시몬) 12대 주임신부 부임 

1986년 2월 19일 임미리로시-, 전세실리아수녀 부임 

20일 본당출신 이경훈(바르톨로메오) 신학생 부제 서품 

3월 6일 이철호(암브로시오) 13대 주임신부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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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2월 6일 본당출신 이경훈(바로톨로메오) 부제 사제서품 

19일 김마리셈마수녀부임 

4월 16일 본딩 부설 ‘효성 노인대학’설립 

8월 9일 새성전 기공식(김옥균 주교) 

1988년 2월 23일 이알로이시아, 홍루시아 수녀 부임 

7월 3일 새성전신축건물싱량식 

9월 13일 사제관수녀원완공입주 

1989년 8월 17일 김아가다, 송레아, 빅-루시이-수녀 부임 

1990년 4월 14일 본당 30년사출간 

끄월 끄일 김대건안드레아성인상축성 

2001년 1월 9일 이성진(미카엘) 보좌신부 부임 

2002년 12월 3일 서한석(J-~도요한) 저]2대 보좌신부 부입 

3월 5일 김석원(파트리치오) n대 주임신부 부임 

2004년 9월 1일 제18대 이성만(토마스) 지구장, 이석재(바오로) 주임, 

정원식(요셉) 부주임 부임 

9월 1일 의정부교구 4지구장본딩-승격 

6월 24일 의정부교구신설 

2005년 12월 2일 김운종(안드러1애 제2대 부주임 부임 

(낀 동두천 성당 사목 듬담 

지구장 이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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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대 성직자 · 수도자 현황 

(1) 역대주임신부 

역대 성 명(세례명) 재임기간 현재겨|신곳 

초대 이용선베드로 1960.(]3 ∼ 1964.08 

2 김희선요씹 1964.08 ∼ 1965.07.20 은퇴 

3 백일성도미니코 19e5.07.2D ∼ 19e6.12.14 선증 

4 김승훈마티아 1966.12.14 ∼ 1967.10.15 선종 

5 이장숙그레고리오 1967.10.15 ∼ 1968.10.12 선종 

6 한희동그레고리오 1968.10.12 ∼ 1970.01.16 선종 

7 안S엔요셉 1970 0116 ∼ 1973 0518 혹석동 

8 한정관바오로 1973.05.18 ∼ 1976.06.10 신천동 

9 임덕일 o~마뚜스 1976.06.10 ∼ 1979.12.31 방배동 

10 정무웅임마누엘 1979.12.31 ∼ 1982.09.09 역삼동 

11 염수완야고버 1985.08.30 ∼ 1985.CB.30 중문 

12 이재룡시몬 1985.08.30 ∼ 1986.03.06 기톨릭대학교 

13 이절호암브로시오 1986.03.06 ∼ 1991.02.22 서초동 

14 임병헌베드로 1992.02.13 ∼ 1992.02.13 기톨릭대학교 

15 구본영바오로 199702.28 ∼ 1997.02.28 불굉돌 

16 김창수마르티노 1997.02.28 ∼ 2002.03.05 선종 

17 김석원파트리치오 2002.03.05 ∼ 20J5.09.20 봉천1동 

18 이성만토마스 2005.09.20 ∼ 2C05.11.30 의정부교구4지구 

19 이석재바오로 2C []5.11.30 ∼ 현재 현주임t법 

(2) 역대부주임신부 

역대 성 영(서|례명) 재임기간 현재계신곳 

초대 이성진미타엘 2081.01.09 ∼ 2CD2.03 화곡본동 

2 서한석사도요한 2C02.03 ∼ 20830920 유학 

3 정원식요셉 2003.09.21 ∼ 2005.11.30 유학 

4 김운종안드레아 2C05.12.01 ∼ 2CD7.09.10 운정성당부주임 

5 윤형균클라로 2007.09.11 ∼ 현재 현부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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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대재임수녀 

성 명(서|레영) 직무 재임기간 -λ- 소 「

최Of젤라 전교 1961.04.07 ∼ 1962.07.01 인보성체수도회 

채경희율리안나 전교 1961.04.07 ∼ 1961.04.25 

문병숙말지나 전교 1961.06.20 ∼ 1962.01.09 

손영자크리스티나 유치원 1962.02.15 ∼ 1962.07.14 

김재오릿다 전교 1962.07. []1 ∼ 1962.10.09 

이성옥대레사 유치원 1962.08.08 ∼ 1963. 이 13 

정음전안나 전교 1962.10.09 ∼ 1966.C6.02 

장순이마리O벤 유치원 1963.01.28 ∼ 1963.06.29 

최영이데레사 유치원 1963.01.21 ∼ 1964.02.24 

조금례세실리아 유치원 1964‘ 02.27 ∼ 1967.04.07 

이영자몬다나 전교 1967.02.05 ∼ 1967 

서영흐|마리아 전교 1965.06.30 ∼ 1966.08.24 

최부자스타니슬라오 전교 1966.06.10 ∼ 1968.04.19 

방재헌골롬바 유치원 1967.01.06 ∼ 1967.12 

장정자마리아 유치원 1967.03.05 ∼ 1967.11.04 

깅연자성삼데레사 유치원 1967.09.19 ∼ 1972.02.24 

이정예비안네 전교 1968.04.18 ∼ 1969.05.27 

권정례말지나 전교 1969.06.09 ∼ 1972.04 

이종례만나마들렌 유치원 1972.02.04 ∼ 1973.09.17 

김영순카타리나 전교 1972.04 ∼ 1976.02.25 

강기흐|레아 유치원 1973.09.20 ∼ 1978.02.23 

이민수베로니키 전교 1976.02.25 ∼ 1978.02.23 

장부숙프리스카 전교 1978.02.23 ∼ 1981.02.25 

김영희십자가요한 유치원 1978.02.23 ∼ 1986.02.19 

정순금마리아 전교 1981.02.25 ∼ 1982.02.19 

~l{]I옥리오바 전교 1982.02.18 ∼ 1984.02.23 

김복환루치아 원장 1983.09.01 ∼ 1987.02.19 

박항신가브리엘라 전교 1984.02.23 ∼ 1985.02.16 

인기자데러|시 전교 1985.02.15 ∼ 198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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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례미리로λf 전교 1986.02.19 ∼ 1987.08.25 

진정희체칠리아 유치원 1986.02.19 ∼ 1988.02.12 

김S탓f 마리젤마 원장 1987.02.19 ∼ 1989.08.16 

이춘희알로이시아 전교 1988.02.22 ∼ 1989.08.17 

홍영자루치아 유치원 1988.02.22 ∼ 1989.08.17 인보성체수도회 

김인자아가타 원장 1989.08.17 ∼ 

송세희레아 전교 1989.08.17 ∼ 

박복례루치아 유치원 1989.08.17 ∼ 1993.02.23 

지성란바르짖다 전교 1992.02.24 ∼ 1994.02.24 

죠뱅숙데레사 전교 1992.02.24 ∼ 1995.02.24 

박용욱레지나 유치원 1993.0223 ∼ 1998.02.23 

최영희아7fEf 원장 1994.02.24 ∼ 1998.02.18 

강유화프렌처|스카 전교 1995.02.24 ∼ 1996.02.27 

반영자데레사 전교 1996.02.27 ∼ 1998.02.23 

강옥희루시아 원장 1997. []2.18 ∼ 2002.02.22 

김연화글롬바 전교 1998.02.23 ∼ 2002.02.23 

김선화마리아도미니카 전교 1998.02.23 ∼ 1999.02.23 

정정숙마르타 전교 1999.02.23 ∼ 2001.02.25 

문현옥구네군다 원장 2000.02.22 ∼ 2003.02.24 

흥기란미리아 전교 2001.02.25 ∼ 2002.02.24 

강기희레아 유치원 2002.02.19 ∼ 2C06.02.24 

죠년5복아7떼 원장 2003.02.24 ∼ 2006.02.21 

김민정아가피스 전교 2003.03.24 ∼ 2004.02.16 

최댄희글라라 전교 2004.02.17 ∼ 2006.02.21 

조지연율리안나 전교 2006.02.21 ∼ 2CD7.D2.22 

이금자마리요셉 원장 2006.02.21 ∼ 2009.02.16 

김옥순엘리사뱃 유치원 2006.02.21 ∼ 2009.02.16 

이유경발레리아 전교 2006.02.22 ∼ 2009.02.16 

김춘랑리드비나 원장 2009.02.19 ∼ 현재 

김회경플로렌시아 전교 2009.02.19 ∼ 현재 

백남실모니카 유치원 2009.02.19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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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당 출신 사제 · 수도자 신학생 현황 

(1) 본당출신사저| 

성명 

이경훈바르톨로메오 

최성우세례자요한 

(2) 본당출신수도자 

{셔3 a ‘그예 입회 

노성열프료t체스코 1007 

박경아글라라 1991 

김미숙야고버 199” 
김인숙끼아라 1992 

이소영로즈마리 1잃7 

이은희로사 tro7 

서품년도 

1없F년 

1004년 

종신서월 

2fr!J.7 

2fr!J.6.20 

2fr!J.6.20 

2003.7.25 

20C6.8.31 

임지 

상도동본당 

의정부교구전산실 

임지 

사랑의선교수사회본원 

강경성당 

춘천소앙로성당 

음성꽃동네 

비고 

신암리공소 

동두천성당 

비고 

전주교구 

춘천교구 

세례자성요한수녀회 

음성꽃동네 예수회자매회 



280 + 281 

띠역대사무장및관리장 

(1) 사무장 

성명 근무기간 성명 근무기간 

탁미경카타리나 1~1fm 유항진베로니카 m2∼1002 

문순녀만나 1003∼1잃4 이미령클라우디아 ,~∼2002 

송명숙베로니카 1잃4∼1005 김춘기비오 2002∼·200:) 

문순녀안나 1앉£∼1g:경3 김정수크리스띠노 2CX»"ν현재 

박상숙얼리사멧 1않38∼1002 

(2) 관리장 

~ 며 0 근무기간 비고 서〈그 며 0 근무기간 비고 

박경선분도 1959∼1975 종지기 박자문민엘모 1002·∼1잃4 ‘’ 

김주명시몬 19π←1979 관리 이형우 베드로 1잃4∼20CX3 주간관리 

이종우토마스 19πγv1앉~ ” 이선재바오로 1똥8∼현재 야간관리 

김이재요셉 ,~∼1앉경3 ” 박상규요한 200Y、,2005 기사경직 

이정근로마노 ig:였∼1009 ” 박순원가브리엘 2005-∼·2Cal 주간관리 

이병학아만시오 1009∼1002 ” 안용절마티아 ;rxn∼현재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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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세현황 

(1) 구역별신자수 

구역 세대수 남 여 겨l 

1구역 52 42 79 121 

2구역 43 27 52 79 

지 
3구역 61 63 89 152 

역 

5구역 68 63 90 153 

6구역 53 57 68 125 

7구역 64 73 87 160 

8구역 46 34 66 lCO 

2 9구역 69 82 85 167 
지 

。「겨 10구역 61 64 96 160 

11구역 52 62 93 155 

12구역 58 65 90 155 

13구역 128 130 1야(1 ) 295 

14구역 101 102 139 241 

15구역 70 74 93 167 

16구역 57 56 π{1 ) 133 

17구역 130 135 1없(1 ) 318 

3 
18구역 79 84 02(1) 186 

지 19구역 85 100 144 244 

역 
잉구역 29 34 47 81 

낀구역 95 106 129 235 

22구역 81 68 108(1) 176 

강구역 110 123 159 282 

24구역 143 169 204(1) 373 

엉구역 57 63 69 132 

기타 117 94 102 195 

합계 1.909 1.970 2.616 4.586 

1. 여자궐호안수 남녀식별이 어려운교우를 여자로통계 
2. axJ71년 말 쉬는교우 남275영 여 g챙 계474영 

3. 동두천사총묘닦c;JJ7년 일) 남44,ffi}영 여 44,111영 총 ffi.뼈영 
4구역내총g다대비 신지비율 5 % 

(2008년도 8월 말 현재 구역 현황) 

행정동 비고 

중앙동 

중앙동 

중앙동 

생연1동 

샘연1동 

물현동 

물현동 

물현동 

불현동 

샘연2동 

생연2동 

불현동 

상매동 

보산동 

생연1동 

동안동 

신암리공소 

물현동 

송내동 신시가지 

송내동 

송내동 

송내동생연동 

송내동 

송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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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영세자 현황 

연도 」J 여 겨| 연도 남 여 겨| 

1960 67 60 127 1986 93 167 260 

1961 87 98 185 1987 58 93 151 

1962 55 65 120 1988 46 80 126 

1963 115 88 203 1989 65 100 165 

1964 82 82 164 1990 36 75 111 

1965 106 117 223 1991 35 64 99 

1966 8? 96 178 1992 57 98 155 

1967 77 76 153 1993 82 91 173 

1968 115 149 264 1994 53 68 121 

1969 78 127 205 1995 46 84 130 

197(] 99 117 216 1996 54 66 120 

1971 75 96 171 1997 61 114 175 

1972 149 91 240 1998 96 138 234 

1973 140 140 280 1999 105 150 255 

1974 101 131 232 2000 80 104 184 

1975 85 108 193 2001 129 185 314 

1976 105 126 231 2002 56 69 125 

1977 38 66 104 2003 95 105 200 

1978 33 75 108 2004 71 91 162 

1979 44 66 110 2005 50 70 120 

1980 64 75 139 2C06 56 70 126 

1981 74 121 195 2007 52 55 107 

1982 73 114 187 2008 33 63 96 

1983 50 67 117 

1984 72 87 159 

1985 60 75 135 합계 3.645 4.713 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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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도별 견진자 현황 

연도 월일 남 여 계 집전자 비고 

1960 11. 12 15 26 41 노기남대주교 

1963 08. 25 135 134 269 노기남대주교 

1966 04. 24 86 130 216 노기남대주교 

1968 11 13 35 70 105 길우환대주교 

1970 10 09 80 101 181 김수환추기경 

1972 05 20 69 65 134 노기남대주교 

1974 09 08 77 97 174 김수환추기경 

1977 05 25 74 101 175 경갑용주교 

1979 09 30 56 44 100 경갑용주교 

1982 11. 14 82 144 226 김수환추기경 

1985 09. 08 70 143 213 김수환추기경 

1989 06. 09 61 108 169 김옥균주교 

1990 10 06 16 21 37 E늘우환대주교 

1991 11. 10 7 31 38 김옥균주교 

1993 06. 13 47 85 132 두봉주교 

1994 07. 10 39 53 92 김옥균주교 

1996 11. 30 39 69 108 김수환추기경 

1998 10 29 48 1CD 148 김옥균주교 

2000 11 08 44 81 125 강우일주교 

2002 11 03 7[] 119 189 김병도몬시놀 

2004 07. 18 55 111 166 이한택주교 

2006 06. 18 38 72 110 이한택주교 

2008 10 05 43 67 110 이흔빽 주교 

합계 1.286 1.972 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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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당 평신도 및 레지오마리에 현황 

(1) 평신도 E쩌| 

구분 E쩌|영 설립년월일 남 여 겨| 활동내역 E쩌|장 

사목협의회 196003 19 4 23 본당사목고|정봉사 정문석(세자요한) 

2 남성구역,반 1992.05 20 20 구역공동체활성화 이기석(마르코) 

3 여성구역빈 196003 30 30 소공동체활성화 정정균(서|라피나) 

4 성모회 1980.05.20 56 56 신심,봉사활동및전교 탁경희(카타리나) 

5 전례단 1997‘ 03 12 17 29 본당모든전례봉사 김원경(라파엘 

6 자모회 1981.07.13 7 7 주일학교후원 안미경(마리아) 

7 어린이부교사회 1975.03 10 11 주일학교교육지도 이혀|진(아나다시애 

8 정소년교사회 1980 4 5 주일학교교육지도 김유승〈요한) 

9 예비교리봉사단 1996 몸 5 11 16 예비신자교리봉사 송효옐(사도요한) 

10 정년복사단 2007.03.25 4 5 미사전례복사 조용히(요셉 

11 정년연합회 1997.05 10 10 20 청년활성화및선교 조용히(요셉 

12 O벼|항기성가대 1982 10 8 18 정년미사성가전례봉사 이S앤(요셉 

13 청년전례단 1997.05.25 3 7 10 정년전례미사봉사 허강철(안토니오) 

14 성체조배회 20C2.07.14 5 60 65 성체묵상기도 변영숙{안내 

15 성물방 1990.04 9 9 성물묘빼보급봉사 김성쉰루갈때 

16 미사해설단 2002.05.20 4 9 13 미사전례봉사 김원경(라파엘) 

17 성령기도회 1982.03.12 4 16 20 성렁기도친교선교 김수영(수신나) 

18 성소후원회 1960 10 10 20 성소지원및개발친교 흥현옥(요안내 

19 부부독딘 2002.05.20 8 8 16 미사전례독서봉사 여광재안토니외 

20 울뜨레아 1973.10.12 12 21 33 재교육신심친교전교 최순희K스터왕) 

21 글로리Of성가대 1960 7 20 27 성카전례및친교선교 송영숙(힐레내 

22 첫영성체교리 2003.03 5 5 교리교육첫영성체준비 이수녀(이발레리나) 

23 연령회 1978.03.19 10 20 30 싱가봉사친교전교 조성떼돈보스코) 

24 빈젠시오희 1987.10.11 6 7 물우이웃봉사친교 권오석(베드로) 

25 ME메리지카운터 1986.12.07 10 10 20 가정공동체시랑실천 임영귀안드러|애 

26 효성노인대학 1987.04.16 노인대상신앙교육 

27 세자요한축구회 1998.10 15 15 체력단련친교선교 양김열(스테따뇌 

28 제대회 1992.05 20 20 제대꾸임제의방봉사 조휠택(레오나) 

29 5C년펀찬사 2006 01 C3 9 2 11 본당역사발굴보존 길성현(안토니오) 

30 묵주기도의썰 2008.02.13 20 20 세계병화죄인회개 권억지{수t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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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지오마리에 현황 

구분 E벼|영 설립년월일 남 여 겨| 8:체장 본영 

1잉위성인모친Co. 2004.12.29 이희옥 어|몬 

2 기쁨의샘Q」 2004.12.12 47 128 175 김선식 요셉 

3 전상의어머니R 1985.07.15 이영숙 끼리다스 

4 성조들의모후R 1986.10.03 10 10 이기석 마르코 

5 다위탑R 1982.02.13 6 6 이정근 로마노 

6 사도들의모후R 1996.02.08 8 8 이의석 바오로 

7 영화의모후R 1978.12.02 10 10 이예규 엘리사뱃 

8 매괴의 모후A'. 1995.03.05 10 10 이은분 러|지나 

9 신비로운ε벼 IA-. 2000.07.11 g 9 원일자 모니카 

10 히늘의문R 1994.09.24 13 13 김정현 사토요한 

11 바다의멸R 1980.12.09 9 9 최병순 안젤라 

12 원죄없이잉태되신모후R 1998.01.09 10 10 최금자 엘리사뱃 

13 정결하시동정녀R 1985 0516 변영숙 안나 

14 천사들의어머니R 2C []5.02.23 10 10 김을석 카타리나 

15 은총의모후R 1998.02.13 9 9 권억자 수산나 

16 착한의건의어머니R 1990.02.18 14 •4 김길자 유스티나 

17 위로의샘R 1998.01.20 10 10 ~서0혀」- 안토니오 

18 마티마의성모R 1986.10.20 13 13 장영순 베로니카 

19 신지들의도움R 1997.07.10 10 10 이재영 마르코 

20 효닐응하올어머니R 1986.05.14 10 10 정현숙 미리아 

21 순교자들의모후A'. 1986.08.15 5 5 왕춘식 실비아 

22 인자하신모친R 1982.12.12 2 2 이무순 막달레나 

*꼬마시움 1, 꾸리O f1. 러|지오마리에 3) 

7) 송내동성당 

(1) 송내동성당의 창설과본당 건축 

2009년 8월 27일자로 동두천본딩에서 송내본당이 분리 신설되었다. 

송내동본당(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666-2) 관힐구역은 송내동‘ 생연2동 

일부(733 ‘ 792-1번지), 지행동 일부(340. 316번지)이며 신자 수 6727h---Z. 

2,030명이다 송내성당은 동두천성당에서 분당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송내동 



666-2번지 에 신축부지를 조성하고 2006년 초 

평탄작업을 실시한 뒤 본당 교우들로부터 조경에 사용될 

나무를 기증받아 신축부지에 조경을 실시하였다 

이후 건축기금을 마련히-기 위하여 바자회를 실시하고, 

또한 교우들에게 선립금을 책정받는 등의 꾸준한 노력 

끝에 2007년 3월 31일 의정부교구 4지구장 이성만 A뾰건립된공탬성당의모습(외부) 

토마스 신부외 동두천 성당 주임 이석재 비오로(동두천 
' 

부임초기 송내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함) 신부 그리고 

관내의 내빈들을 모시고 본당의 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미사와 함께 첫 삽을 폈다. 이후 송내성당 

신축공사는 대지면적 2,874m' (869.5평) , 건축면적 

~--~ a-;; I 

파→ 뭘를훌 강젠 | 
-ι ' 

·~· I 

-473.02m'(l43. 1평), 연변적 1, 487. 40m'(450. 0평)에 5층 (내부) 

건물을 완꽁히 였고, 2007년 10월 21일(일) 끄시 이한택(요셉) 주교를 모시고 

교구의 많은 성직자외 내빈, 그동인 성당 완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본당 

교우들이 침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낀송내동성당의현황 

@사목담당 

주임신부 김영석 

연령회장 정선채 

@사목조직 

분과명 분과장 

사목회총회징 정선채마지아 

사목회부회징 윤만규베드로 

사목회부회장 이정자골롬바 

사목회총무 효팩희시몬 

사목회부총무 이영수요한 

재정분과 장정모베드로 

기획,홍보분과 이의석바오로 

분과영 분과장 

전례 분과 권오진유스티노 

사회사목분과 석익영사도요한 

교육분과 장선경사베리오 

시설분과 이병기요셉 

정소년분과 변내호레오 

예비자분과 윤문자 데레사 

선교분과 이성기젤마노 

286 +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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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절 동두천 유림(1:勳*)의 성장과 변화 

1. 효탁의 유교(偶敎) 

유교《需햇는 공자(孔子)의 도의시성을 종지(宗톱)로 하는 인본주의적 윤리의 

교(敎)이다 인(仁)으로써 모든 도덕(道德)을 일관하는 최고의 이념으로 삼고 

명덕(明德) - 친민(親民) 지어지선(펌않善)의 삼강령(三鋼詢은 유교의 기본 

이상이요‘ 격물(格物) · 치지(짧띠 · 성의鼠意) · 정심〔正心) · 수신땐身) ‘ 제7]-{ 

齊家) ‘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팔조목ι條덤)은 인간의 내적수Ocf을 거쳐서 

외적 덕호K德化)의 과정을 명시하여 그 이상을 완수하게 하는 단계적 기본행위를 

밝힌 것으로 수전 년 동안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양의 이싱-(理변)을 

지배해왔다 

유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정확한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국시대(三國時 

代)에 당0훔)의 학제인 국학(國學)을 받아들인 매를 그 기원으로 삼는다. 

즉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에 태학(太學)을 세웠으며 백제는 국학을 세운 

기록은 없으니- 고이왕 5년에 이미 왕인 박사(王仁 博士)가 논어(論語)와 

천지푼(千字文)을 일본에 전한 기록으로 보이- 그 이전부터 유학《需學)이 전래된 

것으로추정된다. 

신리에도 오래전부터 전래되어 있었던 것 겉으나 국학의 건립은 훨씬 늦어 

신문왕 2년에야 실시되었다. 그 후 신라에서는 당나라에 유학생을 보내 학문을 

장려하여 최치원(崔致遠) 같은 이는 당나라 과거에 급제하여 이름을 떨쳤고 

설총(짧總)은 이두(更讀)를 창시하여 구경(jU힘을 해석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유교는 유능한 관리를 양성히는 데 목적이 있었고 부차적으로는 지도계급으로 

하여금 경사(*딸!.='_)를 통히는 한편, 시-부념리騙)와 문장(文章)을 능하게 하는데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태조의 숭불정책(뿔佛政策)으로 유교가 한때 부진상태에 

놓였다가 광종이 경외(京外)에 향교뺑|校)를 세웠고 성종 끄년에 비로소 중앙 

국자감(中央 國子藍)을 세웠으며 문종 때에는 최충(崔때)이 구제(九齊)를 

설치하고 학도를 가르쳤다. 그러나 무관의 발호쨌륨)와 전린(댈觸Q의 계속으로 

유교는 240년간이나 다시 침체상태에 빠졌다가 제25대 충렬왕 때 안향(웠메)이 

왕을 따라 연경(뭘京)에 다녀오면서 주자전서(朱子全書)를 입수하여 가지고 

옹 후 정부에 건의히여 국흐k을 세우고 문묘(YJ朝)를 건립하여 공자를 숭배히는 

등 유교부흥에 크게 힘썼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에 주자학(朱子學)을 처음 

수입히였으므로주자학의 시조로 일컬어진다. 

조선시대는 개국 초부터 태조의 숭유억불정책(뿔f勳대佛政策)으로 유교가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처음 유교의 기초를 확립한 학자는 정도전떻隨傳)이다. 

그는 「불씨잡변(佛民繼빼」 등의 논설을 통히여 불교뼈敎)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같은 시대의 유학자 권근(權近)도 많은 저술로 이에 

동조하였다. 

한핀, 고려의 유신(f需닮) 길재(솜再)의 학통(學뼈을 이어받은 김종직(金宗直) 

은 영남학파의 종조이며 그의 문인(門A) 낌굉필(金宏弼), 정여창(丁?女昌)은 

무오사화로 희생되었다. 유학계의 거두로서 이황(李游)과 이이(李짧)가 각각 

퇴계학설짧漢學調의 주리파(主理i따)와율곡학설(票짝쯤랩의 주기피(主氣派)의 

2대 조류(二大i輔해를 만들었다. 

조선조 말에는 유가들이 국제정보에 어둡고 유교의 유신정신을 망각히고 

정당과 합세히여 보수와 배티-로 일관했다. 그러나 국세가 위급하자 

민영환(閔泳煥), 안중근(安重根) 등은 유가로써 살신성인(殺身成仁)의 대의를 

이루었다. 

한말에 서세동점이 날로 심각하여짐에 띠라 정부에서는 처음에 양이배척 

(洋몇排!f)의 쇄국정책을 쓰다가 후에 문호개방의 기세도 보이며 전국의 

유자들은 대부분이 척사위정(!f~~衛正)의 운동을 일으켜 외세배격을 극력 

주장하였으나 그 수구운동(守舊運動)은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물의 

존재같이 여겨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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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힘빙과 동시에 일본의 소위 문화정책에 따른 일부의 유학자는 성균관 

(成均館)을 경희원(經學院)이라 개칭하고 명륜전문학교(明倫專門學校)를 부설 

하여 공죄싱반(功용하테半)의 기형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3 1운동 때에는 효F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유림단진정서를 또뉴국평화 

회의에 보내는 등 항일에 가담하다가 8 15해방을 맞고서는 전국유림의 

총의에 의하여 경학원(經學院)을 다시 성균관(成均館)으로 환원시키고 단기 

4288년(서기 1955년) 전국유림결성체인 유도회(偶道會)를 새로 결성하는 

한펀, 성균관대학야방꿇흠大學)을 설립하고 유학정신O需學精神)에 의한 새로운 

민주교육을 실시히고 있다. 

2. 성균관{成均館) 

고려 밀과 조선시대의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大學)의 명칭 , 경tj-궁(學宮) 또는 

반궁0半宮)이라고도 하였다. r주례(周禮)」에 의하면 ‘성균’은 오제(五帝)의 

학(學) 가운데 남쪽에 있었던 것으로 음악(흡樂)으로 교육적 성과를 내기 

위해 대시-악(大司樂)이 그 성균지법(成均之法)을 맡았다고 한다 여기에서 

성균은 음악의 조율(調律)을 맞춘다는 말로서 즉 어그러짐을 바로집L아 이루고, 

괴불급뼈不及)을 고트게 한다는 돗이다. 

1) 우|치와언혁 

고려의 국립대학인 국자감(國子藍)이 충렬왕(忠烈王) 24년 ( 1 298) 에 

성균감(成均藍)으로 되었다가 충선왕(忠宣王) 즉위년(1308)에 성균관이라 

하였다 공민왕(뿜~王) 5년(1356)에 국자감으로 환원하였다기- 1362년에 다시 

성균관으로 고쳐서 조선시대에 계속 대학의 명칭으로 시용하였다 고려 때의 

위치는 개성(開뼈에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서울[웹융]의 숭교뱅뿔類方;B계ftrrll해에 

있었는데 현재끼지 존속되고 있다-- 조선 태조 7년(1398) 7월에 교사(校춤)가 

창건되었는데 이 해를 근대 학제 개편 이후의 성균관대학교 창립 연도로 삼고 



있다. 태조 당시에는 유학(f需學)을 강의하는 명륜당(明倫堂), 공자(孔子) 및 

중국과 호택의 역대 성현들을 모신 문묘@願大成願 東 西願), 쭈얘함티들이 

거처하는 동 · 서재(東 · 西짧) 등이 있었디. 성종 때에 향관청(享官關과 존경각 

(蠻調도서관)이 세워졌고 현종(顯宗) 때에 비천당(~關堂;부속과거장)이, 

숙종(蕭宗) 때에 계성사(혐聖洞.공자 및 오성(五聖)의 부(父)를 봉안(奉安)가 

증설되었다. 고종(高힘 24년(1887) 경학원縣劉랬을부설하였다. 

그 후 고종 32년(1895) 7월 2일에 성균관 관제(管制)를 칙령 제136호로 

반포하여 성균관은 문묘를 받드는 기관으로 하고 교육은 경학과(經學科)에서 

전담하게 하였다. 반상(班常)의 구별 없이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밝혔으며 시대적 요구와 추세로 인하여 ‘문명(文明)한 진보(進步)에 

주의(注意)함을 요지湮듭)로 함’을 발표하였다 1910년 한 일합병으로 인하여 

성균관과 향교의 재산을 분리하고 교육을 일체 중지하여 국립대학과 민족 

교육의 맥을 끊었고, 명칭도 경학원(經學院)으로 완전히 바꾸어버혔다. 그 

대신 일제는 식민지 교육을 위하여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을 1924년 

설립하였다. 당시 전국의 유림O햄木)이 주권을 지키려는 운동으로 의병(義兵)과 

파리장서사건(巴里長書事·件) 등을 일으키고, 통문(通文)을 돌려 성균관의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회복을 선도하자 그 회유책의 일환으로 1930년 

명륜학원(明倫웹패을 설립하게 되었다. 1939년에 명륜전문학원으로, 1942년에 

명륜전문학교로 명칭이 비뀌었지만 진실한 유학 교육과 문화 창달에 미치지 

못하고 일본의 변질된 횡도유학(皇道橋學)을 강요하게 되었다. 교과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도덕 ‘ 일본사 · 교련 등을 넣어서 그들에 영합하는 교육으로 

변모하였다. 그것마저 1943년 폐교 조치가 되고 청년연성소(좁年練成所)로 

바뀌게 되었다 일제에 의해 말살되었던 유일한 국립대학으로서 민족 교육을 

이룩해내었던 전통을 되살리는 운동이 8 . 15광복과 더불어 일어났다. 1945년 

명룬전문학교로 문을 열었다가 미군정시대에 명칭을 성균관으로 변경하였고 

1946년 9월 25일 성균관대흐L이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1953년에는 성균관대학교로 

종합대회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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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교(顆흥) 

1) 향교의기원 

우리나라에서 학교(學校)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있었는데 . 고구려의 

‘태학(太學)’‘ 신라의 ‘국학(國學)’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학교는 

중앙에 설치된 관학(官學)으로 귀족의 자제를 교육시키던 일종의 관리 양성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고구려의 ‘경당(Ji념堂)’에서는 서민의 자제들을 

교육시컸던 것으로 보이지만 남아 있는 문헌 자료가 적어서 그 구체적인 

실상은확인할수없다. 

각 지방에 학교가 생긴 것은 과거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고려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뒤 조선시대에 이르면 지방학교를 대표히는 관학인 향교뺑,없와 

시립인 서원(劃없이 있었다. 이들 향교와 서원은 설립 주체나 배~얘끊) 인물‘ 

설립시기 등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형태나 기능 띤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쉽게 비교설명할수있다 

〈표4-14-9 ) 항교와 서원 비교 

설립주체 배항요울 설립시기 기능 

항교 국개관학) 
공자 4성, 10칠 72현. 송조6현. 

고려 교육기관,저|항 
우리나라 18현 등{일률적) 

서원 개인(사학) 
이황 or이. 송시열 등우리나라 

조선(16Ail기 o r후) 교육기관,제항 
영현(서원마다다름) 

일반적으로 향교는 공자{孔子)와 그 제자들의 제시를 지내띤서 지방 자제들을 

교육시키던 관렘학교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지방학교’리는 의미를 

지녔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세워진 것으로 소학이學), 주학(州學), 향흐l댐쩔), 

싱-숙흉뽑등이있었다 

향교는 공자가 출현하기 훨씬 전부터 시용되어 온 개념으로 중국에서는 r춘추 

좌전(春秋左댐)」 양공(露公) 31년(B. C.542) 12월에 “정나라 사람들은 향교에서 



학문을 배우띤서 정치히는 대신들을 비평했다(鄭A遊千영~校以論執政)”리는 

기록이 니온다. 우리니라는 『증보문헌비고(增補文敵備考)』에서 고려 태조 

13년(930)에 왕이 서경(西京, 지금의 평양)에 행차히여 세웠다는 ‘학원(學院)’을 

향학의 시초로 보고 있다. 그러나 향한을 향교의 전신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아직 분명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려사(高麗史)』 

인종 20년(끄42) 2월 “시험에 응시히는 지방 학생틀은 계수관 향교의 도회빼‘會, 

고려시대 매년 여름에 지빙의 인재를 뽑았던 모임)에서 증명을 주도록 했다”는 

기록에서 향교가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디, 이미 인종 5년(1127)에 전국의 

주(州)에 헝학을 세우도록 조서를 내린 적이 있고, 각군현(엽댐찌에 학과} 설립되 

었다는 사례기 나타남을 고려할 때 이 시기를 향교의 설립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듯 향교는 고려조에 설렴되었으니 무신집권기와 몽고와 왜의 침입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다가, 고려 말에 지빙관과 유쟁들의 노력에 

의해 점점 그 기능을 회복히고 숫지-도 증가하였다 그 뒤 조선이 건국되띤서 

향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즉 국기의 지도 이념으로 채택된 성리학을 

모든 백성에게 보급시키기 위한 ‘l읍 l교(-둠-혜’의 원칙에 따라 전국의 모든 

군현에 향교를 건립하게 된 것이다. 「세종실록(世宗實錄)』-「지리지(地理誌J는 

당시 전국 329개 고을에 향교기- 건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향교들은 그 군현과 운명을 같이 히였다. 즉 군현이 없어지면 향교도 

폐교되었고, 새로운 군현이 생기면 더불어 향교도 세워졌디. 가장 최근에 세워진 

향교는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떤에 있는 오천향교(觸||쟁l셋로 1901년에 세워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향교는 대부분 임진왜란과 병자호린 때 불타 

없어졌던 것을 조선 후기에 중건한 것이다. 현재까지 한빈도에 님아 있는 향교는 

남한에 231개가 있으며, 북한에도 1950년 이전까지 많은 수가 남아 있었으나 그 

이후의 싱횡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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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강-10) 전국의 항교 현황 

시 

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겨| 

별 

항 

교 2 3 4 2 2 25 16 18 213 26 28 :B 25 3 231 

수 

2) 양주항교(楊州椰校) 

r고려사열전(高麗史 列劃에는 굉종 때 경외(京애에 향교뺏l행를 설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r고려사(高麗史)」 「선거지 학교조(選鐘誌 學校fl쳤」에는 인종 

5년(1127)에 왕-명으로 제주(諸州)에 학교를 세웠다고 되어 있으며 고려 성종 

6년(98η에 전국 12목(뼈아劇M‘ 光flt 멘|↑, 漸’M. 쇠· 11 . 팝]’11. 倒|‘|, 휠’!‘| , 衛|{ ,

昇州, 海fl ‘| , 黃州)에 경학박시-(經學博士), 의학박사(醫學博士)를 각 일 인씩 

배치하였다는 기록을 보면 고려 성종 이전에 앙주앤셋i'I)에 향교기 있었다고 보이이 

할것이다. 

r한경식략 권지이(漢京識略 卷之二)」 「각동조(各i i해|청」의 “향교동 - 여기에 

조종암의 옛 집이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한%탤교가 있던 곳이다(쨌校洞 

有趙靜養헐毛‘ 前朝時漢陽쨌校 在此)”라고 한 기록을 볼 때 전조(前朝)는 

고려조를 말하는 것으로 지금의 서울 종로구 일원 어디엔가 향교가 있었다는 

것은여러기록에서 죠.kl]볼수있다. 

천 년 전 양주향교는 현 위치 조금 위에 창건되었다고 추정되며 조선왕조가 

도읍을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면서 태종 원년(1399)에 현 위치 위쪽에 

이건(移建)되었고 세종 27년(1445)에 향교위전.멍校位田) 10결(結)을 하급 

받}아 향교의 기본 재산이 되었으며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것을 광해 2년(161이 

경술에 중건히 였고, 숙종 9년(1683)에 향교좌지(劉校坐地)가 협소하고 

목재가 후상(杓傷)되어 비바람을 견디기 어렵디고 본 양주목시- 이유(李橋)가 

경기감사 김우석(金禹錫)에 보고 예조(禮딸)를 거쳐 윤허를 받아 현 위치에 



이건(移建)되었으며, 숙종 40년(1714)에는 양주유생이 위패차서({꽤뺨치후)가 

비뀐 것뼈, t~ 두 분과 程子)을 예조에 상소 양주향교는 물론이고 전국향교의 

차서(=치子)가 비뀐 것을 바로잡게 되었다 이 일은 양주유림의 자랑이다. 

절종 원년(1850)의 양주목사 김신권金爛없이 흐당(學宮) 명륜댄明倫휠이 지은 

지 오래되어 비바람을 지탱하기 어려움을 보고 관비와 시림의 서신보(徐활혐), 

최경호(崔景i劃, 이경섭(李敬燮), 이병일(李炳一), 권계(權聚), 김우용(金愚容), 

서영석.섰觸 등의 협조를 얻어 흐당을 중수뼈 장보(章南띨이 강햄轉)뼈 

오다가 고종 2년(1895) 소학교령이횡校令)이 칙령빼令) 제145호로 공포되어 

관립소학교, 공립소학교, 사립소학교로 나누어 설립되고 보통, 고등 이과{=홀果)로 

편성, 동년 8월 1일부터 남녀 모두 입학시키고 초창기 학교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향교에서 개회{開↑비된 소학교이훨챔성 교육을 시켰다. 당시 향교에 교육기능이 

폐지됨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창교(韓昌敎)(1882-1945) 외 학생들이 지금 

명륜탱H예융휠 앞두그루의 은행목을식수한것으로전한다. 

광무 4년(1900) 향교재산랜규정이 제정되어 부윤〔1꿰尹), 군수(群守)기- 책임 

관리하였다. 1945년 미군정법령훌盧떼去令) 제194호로 향교재산관리법을 제정, 

현재 각도향교재단이 향교재산을관리하고 있다. 

향교의 교육기능이 소학교로 넘어가고 향교 책임지를 직원(直員)이라 명명히고 

직원의 임변은 학부대신이 임명하고 직원은 향시{흙떼외 식망분~l=(湖望爽香)만을 

봉행하도록했다. 

1950년 6 25 전화{뚫썼〈)로 향교건물 일체가 소실된 것을 대성전(大成關과 

동서무(東西與) 내외 삼문(三門)은 1957년에 중건되었고, 1976년 10월 25일 

공문십철(孔門十哲) 송조사현위패(宋朝四賢位R뽑)를 전국유림총회 결의로 

매앤理安)하고송조이현(줬R二賢)과동국陳國 轉행 십팔현(十/]賢)을대성전에 

봉안하였다. 

현재 향교의 석전대적 및 삭망분향에는 동두천 양주 의정부 · 님양주시 등 

4개시 유림이 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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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균관유도회 개헬就H.) 

1) 일제강점기의 유힘 실상 

구한말의 유림은 극도로 피폐하였다. 을사오적(ζE五戰)의 매국노댐國9:J) 

라고 히는 시람들도 유가(1需家)의 출신으로 유혁의 교육을 받은 지들이며 ‘ 

재야유림(짧취熱~)들도 무기력한 거짓유림(댐需)들이 많았다. 

그래서 백암(白캄) 박은식(朴없植, 1859 . 9 . 30-1925 . 2.11)의 「유교 구신론라 

단재(꺼濟) 신채호(申뚱浩. 1880.11. 7-1936. 2. 21)의 유림을 계몽히는 논설문 

등이 니-오게 된다. 일제강점기 36년간 유림단체들의 유형에는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보수파유림(保守派情林)이고 둘째. 

친일파유림(親日뼈勳*)이며 셋째, 항일독립파유림做日獨立派f需林) 등이다 

첫찌1 ‘ 보수피-유림은 유림으로서 민족적인 앙심(良心)은 살아있지만 현실을 

절망적으로 인식히-여 소극적으로 저항을 히거나 마지못해 협력을 하는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유림들이다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은 “머리카락은 

생명(生命)처럼 소중히 여기띤서도 창씨개명않lj~改名)의 반대에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유램들이 있는가 히띤 스스로 도학자(道學者)로 자처하면서도 

숨어실띤서 나라보다도 도(道)를 중히 여긴다는 핑계로 독립운동에 관여하지 

않은 유림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둘찌I, 친일파유림은 유림으로서 민족의 양심을 저버리고 일제에 이부하여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며 안일한 삶을 누리던 관료유림(官f웠需林)들이다 

이들은 경술년淚l갖年) 밍댁(亡國) 시에 일제로부터 작위(剛立)를 받은 자로서 

경학원(經學院)을 무대로 친일활동(親l크活動)을 하였다 일제는 성균관을 

경학원으로 개편하고 경학원의 요직을 친일피 귀족에게 임명하였으며, 친일파 

귀족들은 경학원을 근거지로 쉰L아 산하에 각종 친일유림단체(親日橋林댐體를 

조직하게 된다. 친일유림딘체로는 대동사문회(大東斯文會)‘ 유도진흥회({혐평 

振興會). 유도천맹회(偶道關明會) 유도창맹회( 1需道월明會), 유교부식회 

(1需敎快樞會), 유교대도회({需敎大道會)‘ 구례유생양반회(짜뿜需生 兩班會),



전선유림연합회(全陣偶林聯合會), 조선유도연합회(朝蘇f需道聯合會) 등이 

있었다. 이들의 실제 행태는 황도유학{활효偶學)의 부식(技뼈, 지원병(농願兵)의 

권장, 황군(皇軍) 후원 국방헌금(國防敵金) 등을 위한 교육강좌와 강연회를 

통해 유도의 황민화{皇民11:) 체제에 봉사하면서 겉으로는 문묘@懶)의 향사와 

효자 · 절부의 표창, 유교6需敎)의 교화 등을 내세우는 일제의 위장술O廳했폐에 

부화협력O써和協力)히-였다 

셋째, 항일독립유림은 유림으로서 익랄한 일제의 탄압과 회유책에 끝까지 

굴하지 않고 민족의 양심을 고수하여 순절 · 의병 , 망명 · 투옥 , 비밀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아간 지사적(志士的) 유림들이다. 

의 광복 후의 유림재건운동 

1945년 8월 15일 해벙-이 되띤서 경향 각처에서 유림이라는 명패를 들고 

성균관으로 몰려들었다. 모여든 유림들은 각기 파벌을 조성하여 길등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서로 충돌하여 3∼4개 단체가 뒤엉켜 유혈투쟁까지 벌이기가 일쑤였다. 이들 

유림조직들에게는 정치 · 사회활동을 통한 인적인 구성과 물적인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헤게모니 쟁탈이 그 현안 문제가 된 것이다. 대동회, 성정회, 

명륜회, 유림회, 대성회 등 허다한 명칭으로 활동하였으나 간판을 정식으로 내건 

단체는 대동회(大同會) 뿐이었다. 

이와 같이 각 파간의 충돌이 날로 심해져 갔는데, 1945년 끄월에 백범(白 fl) 

김구(金九)가 상해 임정에서 귀국하게 되자 모두가 김구(金九)를 총재로 

모시자는 데 이의가 없었으므로 각축전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 1945년 끄월 

30일 전국적인 유림대회가 개최되었다. 서울의 성균관 명륜당 앞에서 남북한의 

유림 일천여 명이 침집한 전국유림대회는 6일 동안 열렸는데, 임시의장과 

사회는 한국독립당C웹國獨立黨) 정치위원장인 김성규(金星圭, 1864 ?)가 맡아 

진행하였다. 유도회중앙집행위원회 결의에서 고문에 이승만, 김구와 위원장에 

김창숙, 부위원장에 김선규, 이기완, 총무에는 최중절, 이우세, 서성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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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되었다 

유림대회는 이후에도 자주 열렸으나 소위 유림이라고 칭도(稱편)하는 

단체들의 인적 구성이 복잡다단히-여 친일 및 일제와 티협한 황도유림이 

있는가 히면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가 있으며, 그리고 좌 ‘ 우파에 걸쳐 

있는 단체가 있어 그리 단순하지 않았고, 지역과 학맥에 따른 이해외­

갈등이 상충되어 정리 ‘ 통일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1946년 1월 19일의 

전국유림통일대회에서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조선을 원조한다 함은 감사하나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국교적인 원조를 해주기를 원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히고, 이 결의문을 미 ‘ 소 - 영 중 4개국에 보내기로 힘의하였다. 이러한 

운동은 조선의 지주독립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으며 , 이는 

유림의 역량이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 잡는 바람직한 현%에었다. 

1946년 2월 10일에는 오랫동안 분립되어오던 유도회 간부회의를 

성균관에서 개최하고 완전히 합의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아, 3월 13일 

전국유림대표자대회를 열어 유도회의 조직을 개정키로 하였다 마침내 1946년 

3월 13일 전국유림 2, 500여 멍이 성균관 명륜딩써l서 열린 유도회 창립총회에서 

김창숙(金昌뼈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심산 김창숙은 유교대학 설립에 필요한 재단 구성을 위해 우선 성균관대학 

기성회를 결성하고 독지가인 이석구 씨로부터 재단법인 학린사의 토지재산을 

기증받-았다 그 외 재단법인 선린회와 종전의 명륜전문학교 재단을 통합.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을 구성하여 1946년 9월 25일 미군정 문교부로부터 

성균관대학의 설립을 정식으로 인기- 받았다. 그 후 계속해서 성균관대학을 

종합대학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전국에 흩어져있는 향교재단을 규합히고 재소띨 

새로 기부 받아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을 강화히여 문교부에 종합대학 승격을 

신청하여 1953년 2월 6일에 정식 인기를 믿댔다. 

1956년에 들어 재단의 기본재산 부정처리 문제와 성균관대학교 총장의 교체 

문제 등을둘러씨고 미-찰과 길등이 일어나 이를수습하기 위히여 그해 2월 21일에 

유도회총본부 임시중앙위원회가 소집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우세(李佑삐를 

위원장으로 히는 수습대책5인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교 · 성균관ii 대한 모든 



수습대책을 위임하였다. 그러나 유도회 내부의 대립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실세 

쟁탈전이 전개되었으며, 법통문제를둘러싸고뽑과소송사건이 계속이어진다. 

1961년에 군사정권의 포고령 제6호로 유도회총본부가 해체되어 그 활동이 

정지되고 말았다. 그리히여 유도회는 법적으로 완전히 공백상태가 되었으나 

1964년 5월 m일에 전국향교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유도회 분규의 종식과 500만 

유림의 총 단결로 유도회의 재건을 다짐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전국대표자대회의 

소집을 성균관장단과 재딘법인 성균관이시단에 위임하였는바, 성균관장단과 

재단법인 성균관이사회에서는유도회수습위원회를조직하였다. 

1970년에 전국대표자대회를 소집하여 이가원(李家源)을 유도회총본부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조직을 완료함으로써 유도회가 재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유도회 양주지부의 발족 

1960년 8월 유림은 초대회장에 강성태(姜聲읍끼를 선임하고 출발은 되었으나, 

당시의 전국 유림사회는 무질서로 인한 걱 지역 파별로 갈등과 충돌, 주도권 

싸움 등 유도회 내부의 대립은 갈수록 심화돼 법통문제를 둘러싸고 분쟁과 

소송이 이어졌다. 이러한 분쟁은 결국 1961년 군부정권 포고령 제6호로 유도회 

본부가 해체됨으로써 유림 활동이 정지되고 밀핫고, 따라서 유도회는 법적으로 

완전히공백상태가되었다 

그 후 1964년 5월 10일 전국향교대표자회의를 개최 유림시회의 정회를 

결의하고 유도회 분규의 종식을 선언함으로써 당시 500만 유림은 유도회 재건에 

힘을쏟게되었다. 

그러나 양주유도회는 그때의 여러 정황으로 유림 제반 시-업과 운영은 

독자적이지 못하였고 양주향교와 병행하여 유림 활동을 하는 가운데 1981년 

7월 양주유도회가 양주군 의정부시 · 동두천시 ‘ 남양주시 등 4개 시군으로 

분리 ’ 조직됨으로써 양주유도회는 명실공히 새로운 결의로 유도 중흥 및 

충효교육활동에 전력을 기울여 오늘어1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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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두천시유도회의 창립 및 발전 개황 

1) 유도회동두천시지부의 효펠 및 역대 회장 현황 

1981년 7월 1일 법률 제3425호에 의거 동두천시로 승격됨으로써 8월에 

유도회양주군지부에서 분리되었다 동년 10월 30일 유도회동두천시창립총회를 

개최히-고, 회칙 총칙 제1장 제2조에 의거 유도정신을 선양하고 충효예의 

윤리의식을 고양하며 수제치평 (修齊治平)의 정도를 실행함으로써 인륜 

및 시회질서 확립 , 미풍양속 순화를 목적으로 유림사의 빛나는 유도회 

동두천시지부를 결성하고, 초대회장으로 최응섭(웹띤燮)을 선임히였다. 

〈표 4-14카1 〉역대 회장현황 (1001. 10. ∼2010. 5. 현자O 

역대 직위 성영 재임기간 비고 

초대 회장 최응섭 1001. 10 ∼ 1없4 10 

” 최응섭 1잃4. 10 ∼ 1005. 7 

2 직무대행 이기복 1없5 7 ∼ 1005. 12 
초음섭회장교통사고로사밍 

회장보선(목태~) 

회장 목태신 1앉£ 12 ∼ 1앉37. 10 

3 " 목태신 1007. 10 ∼ 1001. 11 

4 " 목태신 1001. 11 ∼ 1잃4 11 

5 " 목태신 1잃4 11 ∼ 1!*였 11 

” 장기묵 1앉E. 11 ∼ 200J. 7 
건강상사임으로 

6 회장보선(홍경섭) 

” 홍경섭 200J. 7∼ 2004. 3 

7 ” 홍경섭 2004. 3 ∼ 2007. 3 

8 ” 홍켜〈〉서t=t 2007. 3 ∼ 20C9. 9 

9 ” 김완경 20C9. 9 ∼ 2010.5. 현재 

2) 동두천여성유도회 창립 

2003년 6월 20일 여성유도회 창립을 위해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회칙 등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동년 7월 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회칙 절차에 따라서 동두천여성유도회를 결성함으로써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최초로 여성유도회가 태동하였으며 동두천은 명실공히 남녀유도회가 장족의 

길을걷게되었다. 

초대회장으로 김달쉰金達淳, 2003. 7. -2005. 7.)이 선임되고유흐얘需學}을 비롯해 

여성교양강좌 개최 등 유도발전에 초석을 다졌다. 2005년 8월 3일 2대 회장으로 

최금순(崔今順)이 선임되었다. 여성유도회는 양주향교 석전대제 · 정절사 · 

삼충단의 춘추기 제향에 적극 참사하였으며, 특히 충효예도의 문화 및 교양강좌 

등을통해 지역사회의 윤리도덕 예절문화확산 및 사회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3) 동두천유림사업 행적 개요 

1981년 7월 1일 법률 제3425호에 의거 동두천시로 승격함으로 양주군 

유도회에서 분리되어 동년 10월 30일 유도회동두천시지부를 결성하고 초대회장 

으로 최응섭(崔應燮)을 선임함 

1982. 1. 21 유림이혐木)사싱 및 유흐배需學)정신w:iJ-을 위해 (1) 유학정신의 

생활화 (2) 애향심 t1H양 (3) 회원 영입 조직 깅-회를 유림 삼대 

지표로설정히고실천결의 

1982.10.30 유도회 창립1주년을 기해 유림 삼대지표 실천 평가 및 기념 

1983. 1. 21 

1986.10. 3 

강좌 

1983 1984 ‘유학정신호방의 해’로 설정, 생활실천 결의 

유도회창립5주년행사 청소년 인성 교육 특강 

〈효는 인간의 근본〉 동두천고교 전교생 대상, 강사 본회 회장 

목태신 

1988. 5. 10 청소년 인성교육 특강 

〈윤리도덕의 생활화〉 동두천고 1학년 대상, 강시-목태신 

1990. 5.14 청소년 인성교육 특강 

〈예절의 의미〉 동두천여상고교 1학년 대상, 강시-목태신 

1991.10.30 창립10주년 기념행사청소년 인성교육특강 

〈효와 언어예절〉 강사목태신 

1993.10.24 청소년 인성교육특강 

〈효는 인간의 근본〉 동두천여상고교 2학년 대상, 강사 목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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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30 창립15주년기념 강좌 

〈유학정신의 생활화〉 유림회원 대상‘ 강사 동두천여상고교 

교장홍경섭 

1998‘ 5. 7 청소년 인성교육 특강 

〈경로효친의 실천〉 동두천고교 1학년 대상, 강사목태신 

1999. 5. 15 가훈 전시회 개최 

2000. 8. 21 오도정신(뀔훌橋매) 〈仁 · 義 · 禮 智 信〉의 주제로 유도회 

월례첫교양강좌시행 

2001. 5. 15 

2003. 7. 3 

2003. 8.27 

r경로효친여l절」 간행 배포 

동두천여성유도회 창립. 초대회장으로 김달순(金達?휩 선임 

경기북부 3지구 국제라이온스클럽 연수회 특강 

〈충효사상의 본질, 어제와오늘〉 본회 회장홍경섭 

2003.12.24 청소년 인성교육 특강 

〈나는 어떤 사뺨l 될 것인기〉 동두천고 l학년, 강사홍경섭 

2003.12.31 제1회 효시상연찬 빛 송년의밤 개최 

특강 (1) 〈효의 의미〉 한국어문학회 이사장 문학박사 

정기호, 

특강 (2) 〈삼효(三孝)의 실천〉 본회장 홍경섭, 

〈효시상연찬〉 제1집 간행 배포 

2004. 7. 3 여성유도회창립l주년기념식 및강좌 

〈유교중흥의 길잡이가 되자〉 유도회 회장홍경섭, 

〈경로효친예절문회〉 책자 간행 배포 

2004. 9. 21 유도회 월례 ‘유림교양강좌’ 50회 실시 

2004.12.21 제2회 효사상 연찬 및 송년회밤 개최 

특강 (1) 〈충효예의 생활화〉 정기호, 

특강 (2) 〈부자는 천륜의 연(*짧〉 홍경섭, 

〈효사상연찬〉 저)2칩 간행 배포 

2005.12. 3 여성유도회 월례 ‘유림교양강좌’ 30회 실시 

2005.12.21 제3회 효사상연찬 및 송년의밤 개최 

특강 〈충효예(忠훤빠의 도덕문회〉 유도회 회장 홍경섭‘ 

〈효사상 연찬〉 제3집 간행 배포 



2006.12.21 제4회 효사상연찬 및 송년의밤 개최 

특강 (1) 〈효행의 삼도(코획 실천궁행〉 양주문회원장 이흥일 

특강 (2) 〈종교상의 효시상 개관〉 본회장홍경섭, 

〈효사상연찬〉 4집 간행 배포 

2007. 8. 13 8 . 15광복절 국기달기 계몽 캠페인 전개 

2007.12.21 제5회 효시상연찬 및 송년의밤 개최 

특강 (1) 〈충효는 행실의 근본〉 전 동두천시의장 김택기 특깅 

(2) 〈충효예도의 문화의 덕목 개관〉 본회장홍경섭, 

〈충효예도의 문회〉 5집 간행 배포 

2008. 5.21 소요산 독립유공자 추모비 참배 및 영역정화시업 

2008. 7. 16 여성유도회 칭립5주년 기념식 및 강좌 실시 

〈여성의 예법〉 유도회 회장홍경섭, 

〈여성의 예법 향기〉 책자 간행 배포 

2008.12.23 제6회 효사싱연찬 및 송년회 개최 특강 

〈인륜질서, 효(孝)와 예(禮〉 유도회 회장 홍경섭, 

〈충효예도의문회〉 6집 간행 배포 

2009. 5. 21 홍덕문 애국지사비 및 독립유공자 추모비 참배 정화사업 

2009. 7. 6 여성유도회 창립6주년 기념식 및 깅죄 

〈부부유별의 예절〉 유도회장홍경섭, 

〈부부의 길, 지혜〉 팝플렛 제작 배포 

2009. 9.21 유도회 월례 ‘유림교양깅좌’ 120회 실시 

20C9. 11. 21 청소년 인성교육호)-OJ-을 위한 도의교육 방송특깅 

〈인의예지신이二義禮智f言)의 실천〉 동두천중학교 전교생, 깅사 

유도회회장홍경섭 

2009.12.15 제7회 효시장연찬 및 송년회 개최 특강 

〈충효는 인간의 근본이다〉 본회장홍경섭, 

〈충효예도의 문회〉 7집 간행 배포 

2010. 1.10 여성유도회 월례 ‘여성교양강좌’ 90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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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두천유림 활동 행적 이모저모 

(1) 청소년 인성흔g를 위한도으|교육특강 

주제 ;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 대상 및 일시 ; 동두천고등학교 1학년(2003. 12. 24) 

- 강시 성균관유도회동두천시지부회장홍경섭 

(낀 저B호| 효(孝)사상 연찬 및 송년의밤 행사 

- 주제 . 〈충효예(忠휘웹의 도덕문회〉 

- 대상 및 일시 ; 유림 및 시민(2005. 12. 21) 

깅사 · 성균관유도회 동두천시지부 회장 홍경섭 

(3) 제4회 효사상연찬 및 송년의밤 행사 

- 주지1 〈효행의 삼도(코함 실천궁행〉 

대상 및 일시 ; 유림 및 시민(2006 . 12. 21) 

깅사 ; 양주문회원 원장 이흥일 

(4)8 · 15광복절 국기달기 계몽 캠페인을 마치고 -‘· 

장소 ; 중앙로 일원(터미널←*서울병원 및 상가 빙문) 4구역담당 유림회원 

- 일시 : 2007. 8. 13 

(히 여성유도회 창립5주년 연찬회 

- 주제 ; 〈여성의 예법〉 

대상 및 일시 여성유림 및 시민(2008. 7. 16) 

- 깅사 ; 성균관유도회 동두천시지부 회장 홍경섭 

(6) 청소년 인성흔얻를 위한도의교육 방송 특강 

- 주제 ; 〈인의예지신C1=義禮智信)의 실천〉 

- 대상 및 일시 ’ 동두천중학교 전학년(2009. 12. 21) 

- 깅사 ; 성균관유도회 동두천시지부 회장 홍경섭 



저15절 기타종교 

1. 천도교 

1) 천도교의성립 

동학(東學)은 철종 끄년(186이에 한F국에서 발생한 새로운 종교로 창도자는 

최제우(崔濟J뭔)이다. 그는 경주 가정리에서 순조 24년(1824)에 태어났다. 그가 

동학을 창도할 당시는 홍경래(洪景來)난 이후의 사회 혼란 속에 민섬이 불인한 

때였다. 

최제우는 불우한 청소년시절에 고힘뇨을 떠나 구도를 하면서 전국을 빙황히디가-

31세(1854)에 이상한 도인으로부터 「을묘천서(Z.,加天書)」라는 책 한 권을 받었다 

이후 최제우는 전국을 순회하다기- 고햄l 돌아와 세상을 구제하려는 결심 히에 

본래의 이름을 제선(濟宣)에서 제우健遇)로 바꾸었다 

이때부터 최제우는 대도의 이치를 밝히고 포덕할 대법을 세우기 위히-여 

주문을 짓고 〈용담가〉, 〈안심가〉, 〈겸가〉 등의 가시를 지었다. 또한 〈포덕문〉, 

〈몽중노소문답가〉, 〈도수사〉 등을 펴면서 포덕에 착수하였다. 처음에 그는 

단순히 도를 전히는 데 그쳤으나, 그 수가 늘어나자 유생들의 비난과 관이-의 

눈총을 받게 되어, 제자 1명과 함께 집을 떠나 남원 은적암應폈뼈)에 여장을 

풀고, 도를 닦으며 〈수덕문〉, 〈권학가〉 등 6편의 글을 지었다. 

1862년에 다시 고챔l 돌아온 최제우는 포덕에 열중하였다. 이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고 인심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최제우는 이때 관의 탄압을 받으띤서도 

포덕에 열중히-여, 교단을 조직히-고 수제자인 최경상(崔慶翊)에게 도통을 

전수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최제우눈 체포되어(1863년), 혹세무민德램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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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으로 1864년 침수형을 받았다. 

최시형(崔時亨)은 경주 황오리에서 태어났다 조실부모하고 불우한 생활을 

하다기- 35세에 동학에 입도한 후 정성으로 득공하고, 최제우의 명령에 따라 

영해 영덕 예천 정도 울진 · 흥해 등 각지에서 포덕하였고, 37세에 종통을 

승계 받아 동학의 2세 교주가 되었다. 최제우가 순교한 후 최시형은 태백산맥 

속 산골로 숨어 다니면서 동학 재건과 사태 수습에 헌신하면서 1880년 

r통경대전陳經大全)」을 간행하고 r용담유시{龍澤밟듬해J를 펴냈다. 

최시형은 교세가 점차 늘어나고 교딘-조직이 완비됨에 따라 교조신원운동 

(敎祖얘짧運動)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억울히-게 처형당한 교조의 누명을 

씻어주는 동시에 동학의 포교자유를 얻으려는 교도의 숙원사항이었다. 

신원운동은 1892년의 삼례집회와 그 다음해의 복합상소, 보은집회로 연결 

되면서 교도들은 보국안민뼈볍國安民)과 척왜양창의(ff얹洋↑昌義)를 외치면서 

반외세운동(反찌합運動)을 전개하였다. 

보은집회가 관아의 탄압으로 해산된 후 교도들은 1894년 동학 접주 전봉준 

(全짧準)을 중심으로 농민들과 합세하여 고부군수 조병갑뼈秉甲)의 탐혁뚫휠)에 

항거히여 닌-을 일으켰다. 전봉준이 인솔한 동학군은 백산을 점령한 후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하고 기세를 올려 전라도 일대를 휩쓸었다 정부에서는 당황하여 

홍계훈(반혐薰)을 양호초토시로 싣L아 황룡촌에 투입하였으나 역시 패퇴히였고. 

동학도는 마침내 전주성에 입성하였다. 그러나 청 · 일 %뇨국 군대가 침입하자 

부득이 동학군은 정부와 전주화의떨 체결한 후 ‘12개조 폐정개혁’을 단행하였다. 

집강소를 통한 개혁은 농민들의 절대적인 환영을 받고, 전라도 일대의 농민들은 

대부분 동흐써l 침여하게 되었다. 

한국에 출벙한 청 일 OJ국은 결국 충돌히여 정일전쟁이 반빌F하고, 일본은 

이때를 이용하여 흔댁을 강점하려고 히-였다 동학군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림딸 

좌시할 수 없어 재봉기하였으나, 공주 우금치전투에서 패히고, 전봉준은 순%써1 

피신하였다가 체포되어 1895년 처형당하였다 

2세 교주 최시형은 우금지전투에 참가하였으나, 참패한 후 영동 청주 

등지로 피신하다가 1897년 의암 손병희(孫秉熙)에게 도통을 전수하고 원주에서 

체포되어 서울에 압송된 후 처형되었다 (1898년) 

손병희는 청주 출생이다. 성격이 호방하고 의협심이 강한 그는 부패한 

세싱에 실망하여 낭인생활을 하다가 22세에 동학에 입도한다 이후 수도에만 



전념하면서 초인적 용기로 수련과정을 극복하고 마침내 3대 교주가 되었다. 

그러나 교도 이용구가 동학도를 이끌고 일진회와 연합하여 반민족적 친일행위를 

자행함으로 그를 축출히고 실추된 동학의 인상을 씻고자 천도교(天道敎)라 

개칭하였다 

3 l운동 후 천도교는 애국계몽운동에 주력하였고, 천도교 청년당(청우당)을 

결성하고, 종힘잡지 r개벽(開關h을 위시하여 r어린이4 「학생』, r신여성4 r농민놔+ 

기타 여러 계통의 월간잡지를 간행히는 한편 어린이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을 

활빌P히 추진하였다. 천도교는 이같이 사회개혁운동, 민족운동, 사회계몽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한국근대화에 크게 공헌하였다. 

천도교의 기본교리는 교주 최제우의 저서를 통하여 살필 수 있다. 그 내용의 

대강은디음과같다. 

@ 현세주의적이다.… 내세의 가치를 부인하고 현세에 비중을 두면서 새로운 

도로개벽할것을강조한다. 

@ 한울님의 신앙이다 •.. 「동경대전』이나 r용담유사』에서 한울님은 유일한 분, 

인격적인 초월자, 지공무사(至公無f꾀한 분이며 사회 구제의 길은 한울님을 잘 

모시고그도리와참돗을지키고따르는데 있다. 

@ 인내전(A乃天)과 평등관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한울님을 그 

몸에 모셨으니 한울님과 같이 존엄하다고 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역설하였다. 

@ 선악관(善惡觀) .. ‘ . 사람의 행위에는 귀천이 있다. 귀한 행동은 한울님의 

참뜻에 맞는 것이요. 이것이 사회공동체에 기여히는 성운盛劃의 입장이 되고, 

악행은 한울님의 뭇에 어긋나는 것으로 쇠운(홍團이 된다. 따라서 수양체계는 

도성입덕(道成立德)하는 데 있다. 

천도교는 종교운동일뿐 아니라 사회개혁운동 계몽운동 애국민족운동으로 

한국 근대회에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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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두천의천도교 

동두천 지역에 천도교가 전파된 것은동학혁명 이후로추측된다. 당시 동학은 

국금의 대상이었기에 전도활동도 비밀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를 

고증할수없다. 

19끄년에 경성교구에서 전도시가 파견되어 윤동원 윤자원 한명규 등괴 

합동으로 묵은전도실(띨것隱傳道室)과 하도전도실(下道傳道室)을 양주 지역에 

설치하였다. 1913년에는 유경때!}景)이 천도교 양주전교실을 운영히였음을 볼 때, 

1910년대에 천도교가 전래된 것이 확실하다. 

현재 동두천시에는 1개의 교도뻐l 약 50명의 신도가 등록되어 있다. 

〈표 4-14-12) 동두천의 천도교 현황 

대표 

증파 사찰영 
성명 기 직우| 

소재지 전화번호 

천도교 | 동두천교구 | 조동길 교구장 | 샘연동없-9 I 011-31운6923 

2. 대순진리회 

1) 대순진리회의성립 

증산교(觀山敎) 계통의 민족종단 중의 하나이다. 태극도(太極道)에서 

분리되었으며, 현재 증산교 계통의 여러 교단 중에서 교세가 가장 크고 활동도 

왕성하다. 

1958년 태극도의 도주(道主)이었던 조절제(월햄齊)가 사망한 후 2대 도주로 

선출된 박한경(朴漢慶과 조절제의 이들인 조영래여폐k來) 시아에 갈등이 생겼다. 

이때 박한경은 1969년 서울 성동구 중곡동으로 옮겨 교단 명칭을 대순진리회로 



바꾸었다. 대순이라 함은 강일순(姜一淳)이 진멸에 삐진 천하창생을 실리기 

위하여 구천에서 내려외 천히를 대순하다가 여기에 이르렀다는 전경(~*힘의 

구절에서 연유한 것으로 막힘이 없음, 무극 원(圓)을 나티내고 있다는 것을 

뭇한다 또한 진리는 강일순이 상계를 개벽하여 지싱선경을 열게 됨으로써 

천하창생을 건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서울에 옮겨온 후에는 적극적으로 포교와 사회활동을 전개하여 교세가 크게 

확장되고, 1971년에는 종단의 도장도 완공되었다. 1987년에는 여주에 수도장도 

건립하였다 조직의 운영은 도헌(道憲)에 따르며 의결기관인 중앙종의회와 

집행기관인 종무원이 중심기관이다. 종의회는 진국의 선감(宣劃교감(校뿜·포정 

(布正)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무원에는 기획·총무·교무·수도·교수부로 니-뉘어 

각각 직무를분담하고 있다. 그러고 부서기구로 대순출판부, 대진학원이 있다 

중심교리에는 천지공사(天地公事)이며 종지(宗듭)는 음양합덕(陰陽 

合德) ·신인조화(神A造化)·해원상생(解免相生) ·도통진경 (道通進境)이고, 

성誠·경뼈 · 신염)을 수도 요체로 안심(安心)-안신(安身)의 두 율령을 수행의 

훈전덤||典)으로 지상천국 건설을 신앙의 목적으로 한다. 

경전은 깅일순의 언행과 행적으로 이루어진 경전이 있다 이 경전은 7편 17장 

839절로 되어 있는데, 신도들의 생활 근본 지침이다 

2) 동두천의 대순진리회 

대순진리회가 이 지역에 전래된 것은 1986년이다. 이때에 현재의 포덕소가 

처음으로 입소식을 가졌다. 이후 교세가 점차 변성하고, 1989년에는 포픽소 

건물을 건립히-기에 이르렀다. 현재 종단에서 대규모 종합병원인 제생병원을 

건축하고 있으며, 이웃 포천군에 대진대ξL이 설렴되어 있다 

308 + 309 



제4권제14~ 종교 

〈표 4-14-13) 동두천의 대순진리회 현황 

종따 사찰명 

대순진리회 동두천회관 

3. 원불교 

1) 원불교의성립 

대표 

직위 

선감 

소재지 

소요돌 374카 

1916년 소패산 대종사 박중빈(小太山 大宗師 朴重秘)에 의하여 창설된 

교단이다 교조 박중빈은 전남 영광에서 출생하여 어린 시절부터 우주와 인생 

문제로 고뇌히-디가 2해](1916년)에 오랜 입정a定)으로부터 출정(出定)하띤서 

대각(大웰을 성취히였다. 

대각 후에 그는 전혀 다른 인격을 가진 인긴-으로 변화했고. 그판il서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민중에게 교회시키는 한편, 과거 성인들의 경전을 열림하고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도 여러 가지 이치를 깨달았디- 그 중에서도 불교의 r금강경(싫폐 

*힘」이 자신이 깨달은 진리와 일치함을 보고 불교외- 인연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의 세계교화와 생명구제를 위해서는 과거 불교만으로는 될 수 없어 

새로운 불교를 극L싱하게 된다-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펴기 위하여 포교 여행을 떠나는 대신 저축조합설립‘ 

공동작업과 숨장사, 방언공시{영광군 백수띤 해띤 방언), 엿장사, 농축장, 양잠 

힌약업 등 생신경영에 힘쓰는 한편 경전편찬, 신잉과 훈련 등 생활괴-종교훈련을 

벙행하였다. 그는 신앙과 종교를 실생활과 합치시키려고 노력히였다‘ 그런 

가운데 당시 고질적인 부조리한 예아뿔의 간소화 미신타파 등을 실천하여 

용속을 바꾸어 근대화시키는 데 활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소성대(以小成大)‘ 

일심합력(-心合力), 근검저축(폐險밝畵) , 무아봉공(無我奉公)을 창립정신으로 

강조하였다 



교리는 일원,,(.ol-(-圓相)을 우주의 근본 진리요 미음의 본질로 보아 이를 신앙과 

수행의 주체로 하였다. 띠-라서 일원상을 신앙과 수행 ·자력과 타력 ·동(動)과 

정(靜) 종교외 현실·도닥문명과 과학문맹·정신과 물질이 서로 만나고 나누어진 

모든 법을 통합하는 중심원리로 죄복의 근원으로 숭상하며, 현실을 죄와 벌에서 

구제하고 서로 보은하는 지상닥원(地t樂園)의 건설을 기도하고 있다. 

지상닥원 건설에는 수양·연구실천의 삼학(三學)을 강조히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끊임없이 이를 구도(求週히는 무시선(無빼뚫)의 공부에 힘쓰도록 

한다 이밖에 현실 개조와 평등 사회를 건설히는 방법으로 자력양성(自力養成), 

지자본위(智者本位) , 티-자녀교육(他子女敎育) , 공도자숭배(公道者뿔拜)의 

사요(四要)가 제창된다. 이를 실천하변 인권평등·지식평등·교육평등·생회평등의 

원만한사회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교딘에서는 원광대학교와 남녀 중고등학교, 농원, 정미소, 한약업, 출판사를 

운영하며, 수양원·고이원 등 사회상업활동에도 힘쓴다. 경전은 교조의 친저인 

r정전파 언행록인 r대종경J을 주경(主찜으로 한다 

2) 동두천의원불교 

동두천 지역에 원불교가 정식으로 전래된 것은 1986년이다. 이때에 교당이 

의정부교딩으로부터 독립되었다. 교당 설립 이전에도 이미 몇 명의 신도들이 

의정부교당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다. 다민, 의정부교당이 1963년에 발기협회를 갖고 1964년에 봉불식을 거행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1960년부터 1986년 사이에 이미 신도들이 산빌적으로 

활동하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4-14-14 ) 원불교 현황 

대표 
종파 사찰영 

성영 기 직위 
소재지 전화번호 

원물교 | 동두천교당 임윤성 교무 | 상봉암동 16-6 866---ff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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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산도(觀山道) 

1) 증산도(밟山道)으| 성립 

증산교(觀山敎)는 1902년 전라북도에서 깅 잎순(姜一淳)에 의히-여 창시된 

신흥종교이다. 창시자의 호를 따서 증산교라 하나, 일제시대에는 흠지교 

(散修햇라고도 히였다. 이 종교는 동학혁명이 실패한 후 그 이싱을 실현하려는 

욕구를 갖고 강일순이 중심이 되어 그들을 결집히여 종교형태를 형성하게 되었다. 

교의 창시자 강일순은 흔란한 사회를 수습히고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기존의 기성종교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신맹(神明)에 의한 

도술(道術)로써만 기능하다고 생각히였다. 때문에 유교·불교·선교의 교리와 

음앙·풍수·유교·불교 선교의 교리와 음양-풍수·복서·의술 등을 연구하는 한편 

신명을 부리며 모든 것을 환히 볼 수 있는 도통공부를 하였다. 그 후 그는 전국을 

순회히며 수도히여 천지대도(天地大道)를 깨닫고 욕섬·음란’성냄 ·어리석음을 

극복하게 되었다.(1901년) 

깅일순이 도를 깨쳤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다. 이때 그는 

히늘과 땅과 인긴의 삼계대권(三界大權)을 갖고 조화로써 천리를 개벽하고, 

선경이山園을 열어 고통 속의 중생댔生)을 건지기 위하여 세성에 내려왔다고 

설교하였다. 이 때문에 그를 띠르는 무리들은 강일순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 

교주 강이순은 1902년부터 1909년까지 7년 동안 포교휠동을 히 였으나, 

종교명칭을 시용하거나 조직 체계를 정립하지 않고 포정소(布政所)-대학교야學 

校)복록소福錄所)-수명소(壽命所) 등의 명칭만을 시용할 뿐이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종교의식의 중심인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행하고 주벤 시람을 상대로 

교리와시상을 기-르칠 뿐이었다. 

강일순이 종교활동을 한 지 5년 뒤인 1907년에 그를 따르는 시람들이 의병을 

모의한다는 혐의로 경무청에 체포되었다. 이들은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으나, 이때부터 그의 권능에 회의를 품는 무리들이 니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그는 1909년 허망하게 죽고 대부분 무리들은 실밍한 채 흩어지게 

된다. 그러나 일부 열성신자들은 그의 재림을 곰게 믿었다. 2년 뒤에 강일순의 



미망인 고부인이 갑자기 졸도한 후 깨어나서 강일순의 성령(聖靈이 자신에게 

옮겨졌다고하며 강일순과 비슷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강일순을 열성적으로 추종하던 사람들은 고부인 중심으로 집결하여 

다시 집단을 형성한 후, 1941년에는 강일순을 교조로, 고부인을 교주로 하고, 

교명을 선도교(仙道敎 ; 일명 太ζ敎로 개명)를 세워 분립하는 등 각 파가 

독립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차경석은 교세의 번창함을 믿고 지나치게 

권위를 강조하여 강일순의 가르침이나 권위를 무시하자 보천교의 간부들이 

회의를 품고 탈퇴하여 새로운 교단을 세웠다. 이같이 분파가 발생히여 증산교 

계통은 100여 개로 분파되었다. 1938년에 이르러 증산교는 일제의 유시종교 

해산령으로 다시 분리 해산되더니 이후 각 교파들이 교단을 체계화하고 

민중종교로서 성장을 시도하고 있다. 

기본교리는 세상을 바로잡고 후천세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길은 어느 한 

종교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여러 종교의 장점을 모아 통합하는 데 있다는 

강일순의 기본사상을 바탕으로 민간신앙 ·유교·불교·기독교와 동학의 

교리를 새롭게 체계화시켜 인(仁)의(義)-여l덴劃·지(智)·신(信)을 찬양하고, 

성덩뼈·경(뼈·신이言)을 수양방법으로 삼는다. 

증산교 각 교파의 공통된 교리는 이들이 경전으로 사용히는 「대순전경k센 

典*힘과1 증산종단 친목회에서 간행한 r증산종단개론」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내용은 개벽(開關)의 세계관, 신인동형적신관(神人同形的神觀)과 의인간적 

다신관趙A間的침觀), 천지공새天地公뿔)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진통적 사상을 계승히는 한편, 이것을 체계화시킨 것이며, 핵심은 인존사상(A尊 

思想)·해원시·상備짧멍想、)·민족주체사상(民族主體먼想)에서 나온 것이다 

2) 동두천의증산교 

증산교 동두천 도장이 설치된 것은 1989년인데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이 

지역에는 몇몇 신도들이 증산도 신앙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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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도가 전래된 시기는 1988년 초로 볼 수 있다 현재 동두천 지역에는 1개의 

교당이있다. 

〈표 4- 14-15 > 동두천 증산도 현황 

증파 사찰영 소재지 전화번호 

증신도 동두천도장 중앙동 597 8011691 

5.SGI (참가학호|: 創細宇승) 

창가학회(가치를 창조하는 것을 배우는 모임)는 니치렌(日휩의 불법(佛法) 

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종교 활동이다. 이것은 1930년에 형식회-했으며 D께구치 

쓰네시-부로(物口常三郞)와 도다 조세이(戶田城聖)에 의해 창가교육학회 

옳|爛敎育學會, 일본어 創frlli敎育쁜승)로 창립된 종교이다. 

법회경을 토대로 생활 속에 불법을 실천히려는 딘체이며, 절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재가신도) 그러나 매 달마다 좌담회를 열어 즉흥적으로 자신의 

체험담을 딸하거니-. 법화경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니치렌의 불법을 말히-기도 

한디 그런가 히-띤, 매달 중순에는 이게다 디이사쿠의 인터넷 스피치를 

개최한디 

SGI는 국제창기학회(SGI : Soka G와빼 Int.erna디onal)의 약자로 창기학회의 

해외조직을 일걸으며 1921H국(2008년 5월 현재)에 걸쳐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장가학회는 SGI 호팩본부가 되며 각 지역의 창기-학회도 역시 SGI한국본부의 한 

지역 조직이된다. 

일본창기-학회는 정치와 교육에도 참여하여 일본 공맹딩과 창가대학을 

만들기도하였다. 

창기희-회의 정전은 법회정이며 남무묘법연회경(일본어. l'띄無妙法造략E經 

남묘호렌게쿄)을 기도문으로 심는다. 이 기도문은 창가학회에서 주로 시용히는 

기도문으로 신도들이 주로 행히는근행, 창제 때미다 많이 시용된다. 



동두천의 SGI는 SGI 의정부권에 속하고 있으며 현재 회당은 상패동에 

위치하고있다. 

〈표 4-14-16 > 동두천 $| 현황 

대표 
증파 사찰명 소재지 전화번호 

성영 | 직위 

효E극SG 동두천문화회관 | 전영종 지역장 지행동 721-〕 004 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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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6절 동두천의 민속신앙 

1. 민속신앙f무속{필혐)]의 개요 

민속신앙은 민간신앙 민속종교 ‘ 고유신앙 토속종교 -향토신앙 민중신앙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며 무속으로 통칭된다. 보다 좁은 의미에서의 무속은 

무당과 관계된 종교헌싱을 말한다 정작 ‘무속’이란 명칭 자체는 근대로 

접어들띤서부터 쓰이기 시작해무당과관련된습속으로취급되었다. 

2. 무(필)의 개념 

r주자어류(꺼큐듬펌觸』에는 무맨)란 “신명神明)을 다해 춤추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다. 한자 ‘꼬’자의 ‘工’ 양변에 있는 ‘A’자는 춤추는 모앙을 취한 

것이니 무당이 신에게 의탁하기 위해 가무를 필요로 한 것이다. 이규경의 

r오주연문장전산고(五州쩌文長쫓敵홈)」에서는 “지금 우리 고을에 여무(女꾀와 

남격이둥둥북을치며 중얼중얼주문을외우고덩실덩실춤을춘다했는데, 이는 

귀〔鬼)를 쫓고 신을 내리는 것을 일걷는다”라고 했다. 

원래 무당(뽀堂)은 여무(女과)를 지칭하며 만신(萬神)이라고도 부른다. 

남무(男꼬)는 박수 · 박사(t현士)라 부르는데, 이것은 주역박사(周易博土) , 

다지박시{多智햄士) 등에서 비롯되었다. 또 남무를 화랭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신라의 화랭花뼈에서 유래된 말이다. 그믿에 굉대 · 우인懷A) . 재인(才시 등도 

무당을 뭇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무딩들이 천한 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던 

탓이다. 중세사회에서 무당들은 8천O얘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에 속했다 무당은 입무a때 형태에 따라 단골무당과 강신무당으로 

니눌 수 있다. 단골무는 곧 세습무로서 모계세습 형태로 전승된다 강신무는 

신내림을 통해 무당이 되며 신의 영력으로 굿을 집행한다. 어떤 경우에도 무당이 

되려면 일정한 흐L습과정을 거쳐야 했다. 신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람의 조무빼꾀 

역할을 하띤서 상당 기간 노래와 춤을 비롯한 여타 의례를 배운 후에 독립된 

무당이된다. 

3. 종교적특성 

첫째, 자연신앙으로서 한국 민간신앙의 전형을 이룬다 따라서 교조(頻뼈 · 

교리(敎理) · 의례 · 교단(敎밸)과 같은 체계적인 종교형식을 갖추지 않고 

있다. 현세구복적(現世求福的)인 신앙으로 인간의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욕구, 즉 생존과 후시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구복적 

동기만 맞으면 사회윤리나 합리적 사고에 관계없이 어떠한 신앙형식도 

수용·변화시킨다. 

둘째, 현세구복적 동기를 성취하기 위해 주술적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무속을주술종교라고한다. 무속을 믿는사람들은복잡한 사과샘을 

치르거나 모호한 상징성을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의례효괴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손쉬운주술을 행함으로써 그효과가당장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셋째, 다%댄f 신앙형식이 융합되어 중층적인 신앙현상군을 이루고 있다 즉 

무속은 외래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한민족의 생활 속에서 자리잡아왔으며 

외래종교들이 유입되자 무속과 융합을 이루기 시작했다. 신라시대에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었다는 기록은 그만큼 전래 무속과 새로 유입된 종교가 

갈등을 빚었음을 말해준다. 불교 · 유교 도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무속과 

하나가 되었다. 절에 자리잡은 칠성각(--!::星聞) 산신각(山神聞) · 삼성각(三聖 

聞) · 삼불제석(三佛帝釋) 등은 불교와 민간의 무속이 융합한 대표적인 예이다. 

칠성신앙 · 남강노인 등은 도교적인 요소외- 결합된 결과이다. 당산제와 당산굿, 

서낭제와 서닝텃 같이 제際)와굿이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은 무속의례와 유교의 

제가혼용된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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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무속은 의례 중섬의 종교이다. 집인신앙이나 마을신앙 등은 모두 

굿이라는 의례를통하여 구체화된다 

다섯째, 무속의 전승 주체는 지역사회이다. 민간신앙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보편적으로 존재히-지만 각 지역시회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무가의 본풀이가 역사적인 것을 표현해 공동체 성원의 삶의 내력들을 신화로서 

전승히고 있음은 비로 지역성을 질 보여주는 예이다. 

4. 민속신앙의형태 

1) 가정신앙 

집안에 당띤한 대소사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집안 구성원 중의 l인이 

전문적인 무격 없이 행히는 일종의 기원이거나 칠석, 백중, 동지 등 연중 절기를 

딩-히-여 집안의 번성과 축재(逢χ)를 기원히는 기원, 축사(逢%) 의식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가정에 벙자가 발생하거니- 흉회{l즈l빠를 당했을 경우 전문 무격앤뺑을 

청하여 굿을 벌이는 일이 있는데 이는 전문적인 무사{댄事)의 뱀주에 들어가지만 

형태적으로는 역시 가정 신앙에 포괄될 수 있겠다. 

2) 동제 

미을이 공유하는 소원이나 연례적 행사를 미을 전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무속행위이다. 

산신제(山神察)나 도당(都堂)굿. 풍어제(豊폐察)‘ 풍년제(뿔年察), 성황제 

(빼댈察) 등이 이에 해당되고 전통 관례f慣例)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 미을 굿은 현재 미을 구성원의 단일성이 익회되면서 미을 굿 본래의 전승이 

약해지고 의례화하는 경향이 있다. 



5. 동두천의민속신앙 

1) 동두천의 무격(필題) 

본래 무격은 세습무(世韓꼬)외- 강신무(降神lll)로 구분되어 제례와 굿의 

형태는 물론 성격도 무격의 종류에 따라 현저히 다른 특성을 가진다 동두천은 

한강 이북이 본류인 강신무와 한깅 이남, 그것도 호남, 영남이 본류인 세습무의 

분포가 연접히는 경계선으로 현재 동두천에 전래되는 미을 굿의 단골 무격의 

성격은 대단히 애매하다. 동두천의 무격의 연원과 성격 등을 띤밀히-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여 이를 확정할 수 없는데다 대표적인 미을 

굿인 히봉암도당굿 역시 오래 전에 그 정확한 전승이 끊어져 이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 단, 히봉암도딩굿의 경우 세습무의 흔적이 보이고 있어 이는 

보다 정확히고 치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낀 동두천 민속신앙의 현재 

(1) 가정신앙 

동두천은 유사 이래 오랫동안 전통적 신앙구조를 유지해왔었다. 그러나 

동두천이 일댁시대 이래의 유수한 교통로인 삼방로의 연선에 위치하고 있고 

포천, 양주와 연결되는 교차로를 이루고 있어 일찍부터 장시가 발달하고 

외지의 인구가 빈번히 교류되어 왔는데다 특히 해방 후 현재끼-지 동두천이 

군사거점으로 확보되면서 이에 관련된 인구의 유입이 급증하여 미을의 전통성이 

급격히 파괴되었다. 이에 따라 전래 초기의 천주교와 기독교가 일찍부터 

동두천에 지-리 집았고 피닌민의 대거 유입은 이와 같은 외래종교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거기에 더6벼 미군을 비롯한 외국군 주둔지로서 도시의 규모가 

확장되어 왔으므로 주둔국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이 동두천의 전통적 문회 

정체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것이 시실이다. 따라서 가정신앙의 범주에 

드는 민속신앙도 현재는 현저한 에를 찾이-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떨되어 기고 

있는실정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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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을신앙 

동두천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로서 마을의 고립성이 강하여 마을마다 

고유의 마을 굿이 오랜 전승을 유지해왔다. 물론 동두천의 문화적 전통성이 

급격히 파괴되면서, 예를 들띤 굿에 드는 비용을 마을 전체가 추렴하고 마을 

구성원 모두가 굿에 참여히는 마을 굿 본연의 모습은 거의 찾아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마을 굿의 문화적 가치에 주목한 관계자들의 문화 행사의 

면모가 깅해진 미을 굿이 현존하고 있다. 현재 동두천 각지에서 행해지는 마을 

굿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 동두천히봉임도당굿 

동두천 히봉암도딩F굿은 히봉임-댐l서 

약 500년간유지되어 온 미을 굿이다. 

동네 주민들의 재앙을 막고 복을 기원 

하는 것으로 주민의 길복과 축원하는 

마을축제 성격의 굿이며 경기북동부계의 

강신무계지역적 성격을 띠며 전래되어 왔다. 

음력 10월 상달에 날을 택해 하는데 미을에 부정한 일이 생기띤 날을 다시 

잡기도 한다 이 마을 굿의 형식은 경기북동부 지역의 일반적인 열두거리를 

히는데 같은 경기도 지역과도 무댄j의식이 차이가 난다. 

전승이 오랫동안 단절되었다가 자료를 발굴하여 경기도민속예술제에 

출품하였던 것을 계기로 보존회를 구성하고 원형을 고증하여 시연한 결과, 

현재는동두천시향토(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 

@소요산산신제 

동두천시 상봉암동에서 전승되어 

오는 산신제로서 소요산의 산신을 

제호ro\는 미을 굿이다. 소요산산신제는 

매년 9월 9일에 생기와 복덕을 기리어 

회주인, 화덕, 헌관, 축관 등 총 4인을 

선택하여 돼지를 잡고 신곡 신과를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다. 그런데 어느 



시대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 제문도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다. 

추측으로 이곳이 사람이 정착한 이후 오래 전부터 산신제가 시행되었으리라 

짐작할뿐이다, 

@행단제 

조선 초부터 행하여 전해온 미-을 

굿으로 불현동 일대의 행단 송내 

지행마을이 함께 하는 부락제 성격을 

띤다. 천 년 된 은행나무에 마을의 안녕 

과 주민들과 무병장수 그리고 새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수제를 지낸 후 진행되는 축제 성격의 놀이는 농악, 씨름, 

힘겨루기 등 세 종목을 가지고 미을 간에 경진하여 각 종목에서 장원을 뽑이-

장원자가많이 나온마을이 그 해의 장원을차지한다-

@고삿반놀이 

동두천시 상패동에서 전승되는 미을 

굿이다 

고삿반이란 대문 안에 상을 차려 놓고 

그 위에 쌀 한 되 또는 한 말을 담고 

발원하는 사람의 나전을 오려 놓고 또 

발원하는 사람의 밥그릇에 짤을 고봉으로 담고 숨가락을 꽂고 무명실을 틀어 

꼬아 얹은 것을 멜1는데 이때 고삿반을 외는 사람은 문밖에 서서 여러 가지 

덕담을 해주고 그 쌀과 돈을 거두어 마을의 공동 기금으로 쉰L아 다리를 놓거나 

악기를장만하거나기타복리 시설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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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경맞이놀이 

일종의 터닦기 형식의 마을 굿인데 

동두천시 상패동 일대에서 전승된다. 

주로기호지방과해서지방에서 행하는 

놀이로 지표가 약한 내륙지방에서 

많이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놀이는 

예부티 짐을 짓기 위해 집터를 돋우고 다지는 집터닦기인데 이 공사과정을 

마을의 경사로 승화시켜 가옥이 완공되기끼지 역사장에서의 공정과정을 

놀이회-한 것이다. 현재 이 놀이를 시연할 수 있는 기능보유지들이 노령이아서 

재연하기에 어려웅이 많고 농악을 연주할 수 있는 기능인이 적은 실정이다. 

3) 동두천 민속신앙의 과제와 비전 

민속신앙은 신앙 자체가 미신으로 치부되던 조선시대는 물론 근대화 작업이 

본격화되며 외래문물이 신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밀려들 때에도 그 질긴 

생맹력을 유지해온 우리 민족의 시원적 신앙이다 현재 동두천에는 민속신앙을 

체계회승}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종교적 인프라가 매우 익t하고 이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도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하봉암도당굿이 동두천의 향토문화재로 인정되면서 보존회를 중심으로 

의식의 보존괴- 발전 무속인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싱태에 머물고 있다 무속인들을 위한 경신연합회 등의 

조직도 활성회히지 못하고 있고 전승되는 미을 굿조차 그나마 문화행사로 조직 

운영되어 본래의 신앙적 면모를 많이 상실하고 있는 것이 시질이다-

그러나 민중의 저변에는 이직 민속신앙의 저류가 상존히고 있어 이를 고급회한 

민속인력과 결합한다면 그 발전의 여지는 크다고 보겠다 민속신앙이 가지는 

일부 부정적인 요소가 제거되고 건전한 신잉형태가 구축되어 민중의 정신적 

지주가되고, 문회유-AJ의 발전적 계승의 주역이 되기를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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